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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는 질적 패널 자료를 통하여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와 퇴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맥락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차 부가조사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국외 선진국 베이비부머 대상의 정책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대상의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내용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각 경력유형별로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현 직업 만족도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개인적‧환경적 특성

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3차 본조사 당시 

삶의 만족도 및 현 직장 만족도가 8점(10점 만점) 이상에 해당하는 베이비부

머 연구참여자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1차 본조사(2014년)부터 3차 본조사(2018

년)까지의 심층인터뷰 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여건과 건강은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삶의 만족

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자 필수 요건에 해당한다.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기 소득(월급, 연금, 이자, 월세 등) 외에도 자녀의 취업과 

결혼 여부, 부채 유무가 이들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

치고 그 결과가 다시 타 영역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강 또한 만

족스러운 삶을 위해 잘 유지해고 관리해야 할 필수적인 조건에 해당한다. 이

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고찰한 국외 선진국 사례들에서는 정년 폐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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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금 및 세제 개혁 노력을 통해 중장년 근로자들이 

그들의 역량과 경력을 활용하여 일터에 좀 더 오래 머물도록 지원하는 한편, 

개인의 퇴직 설계와 준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장

려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현재 만족도가 높은 내담자라 할지라도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지금까

지 지내오는 과정에서 위기와 굴곡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특

히 경력무관형 사례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이후, 2018년 3차 본조사 

시점에 이르러 이들의 만족도가 다시 회복된 이유는 대부분 외적 환경이나 상

황적 변화로 인한 한계를 몸소 경험하는 가운데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는 관점

에서의 인식전환을 포함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나 태도를 스스로 습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현재 하는 일이나 활동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손상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회

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존재감은 개인의 “쓸모” 있음 및 “인

정”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베이비부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

통하는 핵심 욕구에 해당한다. 과거 주된 일자리 재직 시에는 조직에 속해 성

과를 내고 지위가 상승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로는 더 

이상 과거의 주된 일자리와 같은 방식으로는 자신의 “쓸모”를 확인하고 과거

처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결국,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경력경로 및 일과 삶의 변화는 곧 다름 아닌 이들의 무너진 존재감을 

다시 회복해 나가기 위한 고군분투의 과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현재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사례자들은 모두 위기와 깨

달음, 인식의 전환, 학습과 성장, 일과 활동을 통한 보람과 재미, 의미 추구 등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재확인하고 적응적으로 회복해 나가

는 이들에 해당한다.   

넷째, 일의 의미와 일에 대한 태도 변화 또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이비부머 연구자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과거처럼 타율적으로 규정되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서 벗어나 `나ʼ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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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내가 좋아하고ʼ, `내가 즐길 수 있고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일ʼ로 일

의 의미와 삶의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즉, 일 혹은 활동의 의미가 타율

에서 자율, 의무에서 재미와 보람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는 생계유지의 이유로 타율적으로 규정된 일에 매여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직업적 활동(취미, 봉사, 여가 등) 영역으로 삶의 중심을 점차 이동하고 있

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록 일이 이들 베이비부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비직업적인 삶의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역

할”과 “쓸모”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주된 일자리 재직 혹은 퇴직 직후 시점에서 베이비부머 사례자들

에게 재취업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다시 찾는 것이었고, 이는 곧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는 것에 해당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퇴직 과정이나 재취업의 실

패는 곧 “퇴물” 또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더 이상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

어 깊은 좌절감과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이들 사례자들에게서 자신의 쓸모를 스

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고군분투 과정 내

지 자신의 쓸모를 재확인해 나가는 과정은 쓸모 있음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타인이나 사회적 승인이 아닌 자신의 인정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경제적인 보

상이나 승진과 같은 외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주관적 판단과 의미부여에 의해

서 회복이 가능하며, 존재감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주도적이고 주체적

인 인식 전환의 과정이 필수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여섯째,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삶은 이들에게 고군분투의 과정이기도 하

지만, 동시에 그동안 유예했던 욕구를 찾아나서는 보상의 과정이기도 하다. 

즉, 주된 일자리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자율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시

간적 제약과 일상의 의무가 줄어들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자율성과 주체성, 자기통제감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베이비부머는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외 선진국 사례에서는 대학 등 전통적인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교육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해 경력 재설계나 평생 학습,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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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연계 등 다양한 종류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 대상의 제반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제도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즉, 경력 재설계, 일과 

학습의 연계, 은퇴 후 삶의 의미, 보람과 재미를 추구하는 다양한 학습이 지역

사회 평생학습의 형태로 자리 잡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삶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기초로 향후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인

생 후반기 경력 설계와 경력 발달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고용서비스 지원 방안

을 제언하였다. 

[그림 1]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와 삶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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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베이비부머의 노후 대책 및 일자리 관련 문제는 기존의 청년층 실업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부머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코호트를 지칭하고 있으며, 현재 

약 712만 명으로 총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고등교육과 고도

성장의 혜택을 받고, 정치적으로는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으며, 30~40대에 이르러서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IMF를 경험하였다는 특

징을 지니고 있다(정경희 외, 2010; 손양민, 2010). 이들 베이비부머가 경험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와 시대적 특성은 개인이 처한 환경적 특

성 및 개인적 특성과 맞물려 삶의 욕구와 서비스 기대 수준, 정책적 지원의 

범위와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작년부터는 일반적인 

정년퇴직 연령으로 간주된 58세에 다다름에 따라 향후 지속적이며 대대적인 

베이비부머의 은퇴 또는 가교일자리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

기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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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날의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이탈 등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공공 고용

서비스 영역에서도 실업자 뿐 아니라 퇴직을 전후로 한 중고령자 대상의 적극

적인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베이비

부머의 근로생애와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퇴직

에 관한 것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사회적 불안정의 발생으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

에, 이들이 준비된 활기찬 노후를 향유하고, 새로운 사회적 불안정과 부담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베이비부머가 갖고 있는 양적‧

질적 특성에 기초하여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요구되

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고민이 고령화 

사회의 해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에 대한 체계적이며 심도 

있는 탐색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베이비부머

의 은퇴와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들

은 노동시장의 변화, 국가의 재정 문제, 은퇴와 재취업, 노후 준비 등 베이비

부머가 은퇴함에 따라 바뀌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베이비부머가 노동시장에

서 가정으로 돌아감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 관련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

다(정경희 외,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 및 중고령자의 특성과 경

력 이동 등에 관한 연구는 개별 연구자에 의해 단편적으로 수행되어 왔을 뿐, 

이들의 퇴직을 전후로 발생하는 변화와 문제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연구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 등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패널조사 자료들은 장기 추적조사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에 특화된 연구 설계가 

아니며, 더 나아가 양적조사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퇴직자의 경

력 경로와 퇴직에 따른 변화의 다양한 원인과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양적 패널자료의 특성상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상적인 경험과 인식이 몇 

가지 데이터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경력 경로 관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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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계적 수치로 축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은 은

퇴를 하나의 위기 사건으로 보는 관점(Thoits, 1983)에서 탈피하여 생애주기의 

연속적인 한 부분으로 보는 라이프코스 관점(Atchley, 1971)이 주목받고 있는

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은퇴를 생애전이(transition)로서 개념화하고, 전이의 맥

락(context), 시간성(temporality) 및 생애과정의 상호의존성(inter-contingent 

lives)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적 연구방법으로

는 경력 경로 및 퇴직 과정과 관련한 역동적인 경험과 태도, 행위 동기와 맥

락 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의 경험, 

인식, 특성을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묘사

함으로써 연구 대상 및 대상이 속한 환경의 맥락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

는 한편, 새로운 이론이나 가설을 생성하기에 적합한 연구의 방법과 틀에 해

당한다. 이에 더하여 질적 종단 연구는 연구 대상의 `변화ʼ를 연구의 중심에 

두고 생애주기의 연속성 안에서 변화의 과정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과 요

인들을 기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베이비부머의 경력 경로와 퇴직 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적인 분석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방법 대신 변화의 과정을 추적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질적 종단 연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민주화, 경제발전, 경제위기와 같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삶의 

궤적을 같이 한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현 시점에서 생애 후반기로의 전환

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와 관련하여 양적 연구방

법을 활용한 연구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베이비부머의 퇴직과정 및 생애전환에 

관한 질적 종단 연구는 양적연구의 결과를 보완하며 베이비부머의 생애 후반

기 역동과 다양성을 상세하게 드러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13년에는 베이비부머 및 중고령자 대상의 선행연구 분석과 

질적 종단 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설계를 목적

으로 한 예비조사를 거쳐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확립하였다. 1차 본조사(2014)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시점으로부

터 1년 미만 경과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된일자리 퇴직 후 경력

경로와 인식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① 퇴직 전 경력 및 퇴직 경험, ② 퇴직 

후 현재의 활동 및 경험, ③ 일의 의미와 정체성, ④ 행복한 삶의 청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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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하였다. 이어진 2차 본조사(2016)에서는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와 퇴

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맥락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3차 

본조사(2018)에서는 지난 1차 본조사 이후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들의 변화를 

중심에 두고, 새경력시작형, 경력무관형, 경력연계형, 경력중단형 등 각 유형별 

경력경로에 따른 세부 특성과 맥락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베이비부머 경력후기

단계 경력경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

였다. 3차 부가조사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수집한 1차 본조사부터 

3차 본조사까지의 질적 종단 연구 심층인터뷰 자료를 기초로 각 경력유형별로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현 직업 만족도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개인적･환

경적 특성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 연령층의 인생 후반기 적

응적 삶에 필요한 요소를 밝히고 이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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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내용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

적 종단 연구는 질적 패널 자료를 통하여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와 퇴직과정

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맥락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차 부가조사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 국외 베이비부머 정책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신중년 및 베이비부머 대상의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국외 선진국 베이비부머 대상의 정책 지원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각 국가별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정책적 지원 내용을 분석하였다.  

2.2.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의 개인적‧환경적 특성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

라, 3차 본조사 당시 전반적 삶의 만족도 및 현 직장 만족도가 8점(10점 만점) 

이상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대상의 경력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3. 만족스러운 삶의 이유와 중요한 활동 및 삶의 변화 분석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발달은 단지 직업으로서의 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삶의 다양한 영역 및 관계의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3차 본조사 당시 전반적 삶의 만족도 및 현 직

장 만족도가 8점(10점 만점) 이상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과 활동, 삶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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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방법 

3.1. 연구진 회의

이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연구진 회의를 통해 베이비부머 연구참가자를 세

부 집단으로 분류할 기준 마련, 세부 집단 도출, 각 집단의 특성 분석 등을 수

행하였다. 또한 1차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분석 주제 및 내용을 확정하였다.

3.2. 심층인터뷰

이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1:1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013~2015년

사이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생산직 베이부머에 대한 연락을 통해 부가조

사에 참여할 신규 연구참여자를 확정하였다. 그 후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대

상의 1:1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면담 내용 녹취 후 전사(transcription) 및 

자료관리를 실시하였다. 

3.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한 1차 본조사부터 3차 본조사까지의 심층인터

뷰 결과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수행한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대상의 1:1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면담 

내용 녹취 후 전사(transcription) 및 자료관리를 실시한 바 있다. 보 연구에서

는 수집한 자료에 대한 1차 분석을 통해 개인별 분석을 실시하였고,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분석을 통해 주제별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3.4. 전문가 자문

연구진에 의한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영역별 분석 결과의 편

향성을 최소화하고 의미 단위 설정의 적절성 및 보완점을 점검하고자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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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 절차

2019년도 질적 종단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베이비부머 질

적 종단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주요 연구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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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의 연도별 주요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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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 및 연도별 주요 내용을 바탕으

로, 2019년도 3차 부가조사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절차와 이에 따른 연구 방

법 및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2019년도 질적 종단 연구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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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조사 개요

제1절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설계의 기본 방향

본 연구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3년 예비조사를 거쳐 2014년 1차 

본조사, 2016년 2차 본조사를 실시한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조사 개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퇴직 혹은 

은퇴과정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은퇴라는 주요 생애사건 혹은 전환과정을 경

험하는 베이비부머의 심리적, 행동적, 정서적 대응양식에 관한 심도 있는 자료

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베이비부머의 경험을 폭넓게 이해하고, 이들을 포

함한 중장년층의 경력관리와 생애 후반기 인생 설계를 지원할 교육 및 공공서

비스 제공의 기본 방향 수립과 함의 도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를 수행하기 위해 2013년에는 베이비부머 및 중장년층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질적 종단 연구 설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퇴직

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퇴직을 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

시하여 그 결과를 연구 설계 및 심층면담을 위한 구조화된 질문지에 반영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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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우선,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주요 고려사항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퇴직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재직 중인 직장과 지금까

지의 경력경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퇴직경험 자체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풍부한 진술을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베이비부머는 본인의 회고를 토대로 퇴직경험을 

진술하게 되어 퇴직경험이 발생한 당시의 생생한 정서적, 감정적 반응을 진술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대상은 퇴직경험을 가장 생생하고 극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로 한정하여 종단추적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퇴직경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개인 및 환경적 특성 중 성

별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자아정체성

과 일의 의미에서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에 

본조사에서는 다른 조건과 함께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연구참여

자를 표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비조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베

이비부머의 퇴직 준비가 매우 열악하고, 퇴직경험에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필

요한 소득 보장을 위한 일 지향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조사

에서는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다양한 대상자가 표집될 수 있도록 설

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경험에 있어 새로운 고용과 일을 추구하는 경

향이 뚜렷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례자가 재취업을 희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매우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

을 계획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본조사에서 구직 활동 혹은 퇴직 후 재취업 

사례자 이외에 귀농귀촌, 봉사 활동 등 다른 계획과 활동을 계획하는 연구참

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의 목적 및 내용과 관련하여 확인된 

연구의 방향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과 근면이라는 베이비부머의 공유된 자아개념 이외에,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가장과 직업･사회인이라는 베이비부머의 대표적 자아정체성 관련 

틀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조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자아개념이 질적, 양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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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남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일과 성취 지향이 매우 높은 가운데, 가족

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행복한 삶의 청사진의 주요 요소를 차지하였

다. 이에 반해, 여성(특히 고소득자) 베이비부머는 관계와 나눔 지향이 높으나 

역설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노년이 아닌 나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

장하고 공유되는 모습으로 청사진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

부머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 이들의 퇴직 후의 삶의 모습과 의미에 질적인 

차이를 드러내게 하는 주요 요소임을 반증한다. 이에, 본조사에서는 사례자들

의 성별정체감을 보다 민감하게 파악하여 어떻게 이들의 자아개념과 일의 개

념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퇴직 과정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주관

적 인식을 파악하고 일의 의미와 정체성과 관련한 이면의 심층적인 인식과 태

도, 욕구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력경

로 및 퇴직경험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과 행동에 기반을 둔 객관

적인 정보의 탐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객관성ʼ의 담보 없이는 

연구참여자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며, 더 나아가 이후 

지속적으로 축적될 종단 자료의 분석에서 변화의 원인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결

과 제시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사전질문지 및 

심층면담질문지의 내용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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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영역 및 내용 설정

2014년도 1차 본조사 당시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의 조사 영역은 

2013년도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설계안을 기반으로 예비조사 및 공동연

구진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하였으며, 기본 배경, 경력경로와 퇴직경험, 

일의 의미와 정체성, 행복한 삶의 청사진이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기본 배경은 사전 질문 및 본조사의 도입 질문에 해당하는 영역으

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족 배경, 주거 형태, 소득, 퇴직 시기, 경력 사항, 

보유 자격 및 기술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제반 영역에서의 

주관적인 인생의 만족도와 객관적・주관적인 건강 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한

다.

다음으로, 경력경로와 퇴직경험은 베이비부머가 어떠한 과정으로 퇴직을 

경험하고 있으며 퇴직경험에 대해 어떠한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탐색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2013년도 예비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듯

이 베이비부머의 퇴직경험에 대한 반응은 매우 역동적이며 다면적이다. 이에 

본조사에서는 퇴직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와 반응을 

포함하여 퇴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탐색하는 것을 포

함한다. 아울러 재취업, 가교일자리 이행과 같이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퇴직

계획 뿐 아니라 퇴직자의 흥미와 가치를 살리는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가 퇴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퇴직 후 무엇을 하고자 하며 퇴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퇴직 후 

하고자 하는 일 또는 다양한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며 그 원인은 무엇

인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일의 의미와 정체성 영역은 베이비부머에게 일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현재 이들의 자아개념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한다. 일의 의미 영역에서의 `일ʼ이란 금전적인 보상을 얻는 직업을 포함

하되, 보다 확장된 차원에서 취미와 봉사 등 개인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제

반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의 의미 영역에서는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중 스스로 중요하다고 인지한 활동, 그리고 그 일의 의미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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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정체성 영역은 개인의 자아개념과 삶의 목적 및 역할과 관련된 영역

으로,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역할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조사하

되, 역할로서의 정체성 뿐 아니라 한 개인과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퇴직 과

정에 따른 베이비부머의 일에 대한 의미와 정체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일과 삶에 대한 인식, 자아의식, 가족관계, 삶의 가치 변화 양상과 

원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의 청사진은 베이비부머가 인식하는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영역에서는 건강, 재정요소, 가족관계, 

사회적 참여 등 행복한 삶을 위한 각 요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퇴직 과정에서 경험하는 상황적이며 환경적인 특성에 따라 이러한 인식이 어

떻게 유지 또는 변해가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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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비고

기본 배경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족배경, 주거 형태, 가구 연간 소득, 

가구 연간소득 외 수입원, 마지막 퇴직 시기, 경력 사항, 보유 

자격 및 기술

사전

질문지

주관적인 

인생의 

만족도

이전직업, 현직업, 배우자 관계, 부모 관계, 자

녀 관계, 친구 관계, 취미 및 여가 생활, 종교 

생활,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전반적 만족도

1차 

본조사 

질문지

객관적 건강 

측정

만성질환 및 건강상의 문제, 치료 또는 복용

중인 약물

주관적 건강 

측정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 영향 여부

경력경로 

및 퇴직 

경험

과거 주요 

경력
일자리 관련 경험

퇴직 시 상황

퇴직 배경, 퇴직 전 활동 및 계획, 퇴직 전 준

비사항, 퇴직 후 주요 변화, 재취업 과정, 구

직 전략 및 행동, 고용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보유 자격과 기술, 향후 원하는 직업 분야 및 

희망 연봉, 희망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 일자

리 마지노선

현재의 

활동 및 

일의 의미

퇴직 후 

일상적인 

삶의 모습

퇴직 후 일상적인 삶의 모습, 현재 가장 중요

한 활동(일), 현재 만족스러운 활동

일/활동의 

의미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일)의 의미, 활동(일)을 

통해 얻고 싶은 것,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일)

의 만족도와 이유

정체성

삶의 목적과 

역할, 

자기개념

자신을 잘 드러내는 사진(또는 좌우명)과 그 

이유, 삶의 중요한 역할들과 그 이유, 삶의 목

적과 보람된(의미 있는) 삶에 대한 인식

행복한 

삶의 

청사진

행복한 삶의 

모습
원하는 일과 살고 싶은 삶

행복한 삶과 

각 요소에 

대한 인식

행복한 삶의 모습과 구성요소, 행복한 삶을 

위한 장애 및 도움 요인

<표 2-1>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1차 본조사(2014년) 영역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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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본조사에서는 2014년도 1차 본조사에 적용한 각 영역을 공통 영역으

로 설정하되, 1차 본조사 이후의 변화와 변화의 맥락을 탐색하는데 중점을 두

었으며, 짧은 기간동안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정체성 및 행복한 

삶의 청사진에 해당하는 질문 영역은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2차 본조사에서

는 1차 본조사 이후 경력상의 주요 변화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파악하였고, 

변화를 초래한 원인 및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영역 내용 비고

기본 배경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족배경, 주거 형태, 가구 연간 소득, 

가구 연간소득 외 수입원, 마지막 퇴직 시기, 경력 사항, 보유 

자격 및 기술

사전

질문지

주관적인 

인생의 

만족도

이전직업, 현직업, 배우자 관계, 부모 관계, 자

녀 관계, 친구 관계, 취미 및 여가 생활, 종교 

생활,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전반적 만족도

본조사 

질문지

객관적 건강 

측정

만성질환 및 건강상의 문제, 치료 또는 복용

중인 약물

주관적 건강 

측정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 영향 여부

경력경로 

경력상의 

주요 변화

1차 본조사 이후 경력상의 주요 변화, 재취업 

성공 요인, 구직 전략 및 세부 활동

경력상의 

변화에 따른 

인식, 태도, 

행동 변화

삶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화와 그 이유, 경

력상의 변화로 인해 달라진 점

현재의 

활동 및 

일의 의미

일상적인 

삶의 모습

현재 가장 중요한 활동(일), 현재 만족스러운 

활동

일/활동의 

의미 변화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일)의 의미, 활동(일)을 

통해 얻고 싶은 것,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일)

의 만족도와 이유, 1차 본조사 이후 달라진 

일의 의미

<표 2-2>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2치 본조사(2016년) 영역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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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본조사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 1차 본조사에 적용한 각 

영역을 공통 영역으로 설정하되, 2차 본조사 이후의 변화와 변화의 맥락을 탐

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2차 본조사에서는 제외하였던 행복한 삶의 청사진

에 해당하는 질문 영역을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3차 본조사에서는 2차 본조

사 이후 경력상의 주요 변화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파악하였고, 변화를 초

래한 원인 및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영역 내용 비고

기본 배경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족배경, 주거 형태, 가구 연간 소득, 

가구 연간소득 외 수입원, 마지막 퇴직 시기, 경력 사항, 보유 

자격 및 기술

사전

질문지

주관적인 

인생의 

만족도

이전직업, 현직업, 배우자 관계, 부모 관계, 자

녀 관계, 친구 관계, 취미 및 여가 생활, 종교 

생활,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전반적 만족도

본조사 

질문지

객관적 건강 

측정

만성질환 및 건강상의 문제, 치료 또는 복용

중인 약물

주관적 건강 

측정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 영향 여부

경력경로 

경력상의 

주요 변화

2차 본조사 이후 경력상의 주요 변화, 경력 

변화에 대한 인식, 경력 변화가 삶에 미친 영향

도움 및 

장애요인

재취업 또는 구직활동 과정에서의 도움 및 장애 

요인

현재의 

활동 및 

일의 의미

일상적인 

삶의 모습

현재 가장 중요한 활동(일), 현재 만족스러운 

활동

일/활동의 

의미 변화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일)의 의미, 활동(일)을 

통해 얻고 싶은 것,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일)

의 만족도와 이유, 2차 본조사 이후 달라진 

일의 의미

행복한 삶의 청사진 원하는 일과 살고 싶은 삶

<표 2-3>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3치 본조사(2018년) 영역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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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표본 선정

본연구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통해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에 참여할 

표본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표본 선정

의 첫 번째 기준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 경과한 베

이비부머(1955~1963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주된 일자리 경력이란 직장에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다년간 일한 경우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의 사유로 은퇴한 경우, 혹은 같은 직장은 아

니더라도 동일 업종에서 다년간 일하다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베이

비부머 연구참여자 표본 선정의 두 번째 기준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①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자 ②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례자 ③ 취업 외의 활동

을 계획하는 사례자에 해당한다. 가령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례자의 경우에

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또는 은퇴)한 후 구직을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 일자

리를 구하고 있지 못한 사례자에 해당한다. 그 외에 취업 외의 활동을 계획하

는 사례자의 경우에는 일자리 외에 귀농귀촌, 창업, 취미활동, 사회공헌 등을 

계획하거나 하고 있는 사례자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설계 및 예비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의 성별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선정하였고, 고졸 이상의 다양한 학력자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에 참여할 표본의 1차적인 표집은 조사 전문업

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표집은 2014년 5월 14일에서 6월 11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전문업체에서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

센터,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전국경제인연합 종합고용지원센터, 귀농귀

촌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문의 및 방문, 공공 및 민간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연구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였고, 총 86명의 베이비부머 연구참여 후보자 목록

을 확보하였다. 그 후 연구진은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된 일자리 경

력이 짧은 30명을 제외한 56명의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대상을 확보하였다. 

또한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확보한 대상 중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

관리직 또는 전문직 퇴직자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후 퇴직한 남성 

사례자가 부족하다는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이들 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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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귀농귀촌 등 구직 이외의 다른 삶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례자를 추가

적으로 확보하여 총 66명의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표본을 선정하여 1차 본조

사(2014)를 실시하였다. 2차 본조사에서는 기존 연구참여자 66명 중에서 2차 

본조사 참여를 수락한 47명과 성별과 학력을 고려하여 추가 표집한 13명을 포

함, 총 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 본조사에서는 2차 본조사 및 

부가조사 참여자 중 연구참여를 수락한 42명을 대상으로 1:1 심층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이 30명(71.4%), 여성이 12명(28.6%)이고, 학력은 고졸 7명(16.7%), 대졸 28명

(66.6%), 대학원졸 7명(16.7%)에 해당한다. 

ID 성별 출생년도 학력 퇴직시점 주된 일자리 내용

01 남자 1959 대졸 2014.3 대기업 자재부 부장

02 남자 1963 대졸 2013.12 호텔상품개발팀 

03 남자 1956 전문대졸 2013.12 호텔 조리부

08 남자 1963 대졸 2014.4 시공회사 영업부관리 

09 여자 1961 고졸 2014.1 콜센터상담카드발급 

10 남자 1956 고졸 2014.3 전자회로설계 

12 남자 1963 대학원졸 2014.1 영업교육/코칭 

13 남자 1962 대졸 2014.1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회사 영업

15 남자 1958 대졸 2014.03 유아용품회사 인사,법무,회계

16 남자 1961 고졸 2014.04 반도체제조업회사재무관리,회계 

18 남자 1962 대학원졸 2014.04 무선와이파이 유지. 보수

19 남자 1958 대졸 2014.03
석유화학회사 

영업관리/지원,감사담당

22 남자 1962 대졸 2013.12 LCD액정유리 전문회사 생산본부장 

23 남자 1959 전문대졸 2014.02
건설회사 플랜트 전기공사 

현장소장 

26 남자 1960 대졸 2014.06 군대정보수집, 데이터분석 

27 여자 1960 대학원졸 2013.12 대학교 교직원(행정)

<표 2-4> 베이비부머 3차 본조사(2018년) 연구참여자 표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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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성별 출생년도 학력 퇴직시점 주된 일자리 내용

30 남자 1957 대졸 2014.03 행정사무관, 금융업

32 남자 1960 대졸 2014.02 건설회사회계, 재무파트관리총괄 

37 남자 1963 대졸 2013.11 완구무역회사 재무,인사,총무 

46 남자 1961 고졸 2014.04
통신사전력시설관리,

고객서비스,현장영업 

47 남자 1956 대졸 2014.02
반도체제조업회사 생산기술센터 

수석연구원 

50 남자 1956 대졸 2012.12 신규사업기획/기술/채권관리,영업 

51 남자 1957 대학원졸 2014.04 통신사 사업개발팀 부장

52 남자 1961 대졸 2014.04 회계

53 여자 1960 대졸 2014.02 영어강사

56 여자 1959 대졸 2014.01 00시청통합관제실 CCTV모니터링 

57 여자 1963 대졸 2014.03 셔츠및도매업회사 사이트 구축관리 

58 여자 1963 고졸 2014.05 사무직

60 여자 1962 대졸 2014.02 대학교/영어학원 교무과(교직원) 

61 남자 1960 대졸 2013.12 증권회사지점/법인영업,펀드매니저 

62 여자 1963 대학원졸 2014.2 대학교 교직원

65 남자 1956 대졸 2014.1 건설회사 토목기술자 

66 남자 1956 대졸 2013.08 건설회사 플랜트건축

67 여자 1961 대졸 2014.03 조경전문회사 조경계획설계 

13_b2 남자 1959 전문대졸 2013.3.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무

13_b4 여자 1955 대졸 2013.2 공립중고등학교 국어교사

13_b6 여자 1958 대학원졸 2013.6 외국계보험회사 인사총괄 

13_c1 남자 1958 고졸 2012.3
00투자증권 지점장 

(총무/회계/금융영업)

13_c5 여자 1957 대학원졸 2011.12 00은행 은행원 (본부장으로 퇴사)

16_2 남자 1960 대졸 2011.4
외국계보험회사 전산하드웨어 IT 

서버와 장비 관리 및 운영 

17_1 남자 1955 고졸 2012.3 벨트콘베어 운전/점검

17_11 남자 1962 대졸 2014.4 00 기술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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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부가조사에 해당하는 본 연구는 지난 3차 본조사까지의 질적 종단 

연구 참여자 중 삶의 만족도와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참여자를 대상

으로 이들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개인적‧환경적 

특성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8년 3차 본조사 당시 삶의 만족도 및 현 직장 만족도가 8점(10

점 만점) 이상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1차 

본조사(2014년)부터 3차 본조사(2018년)까지의 심층인터뷰 자료를 모두 분석하

였다.  

경력유형 ID 성별 출생년도 학력 주된 일자리 내용

새경력

시작형

66 남자 1956 대졸 건설회사 플랜트건축

13_c1 남자 1958 고졸
00투자증권 지점장 

(총무/회계/금융영업)

17_11 남자 1962 대졸 00 기술지원팀장

경력

무관형

15 남자 1958 대졸 유아용품회사 인사,법무,회계

16 남자 1961 고졸 반도체제조업회사재무관리,회계 

22 남자 1962 대졸 LCD액정유리 전문회사 생산본부장 

경력

연계형

03 남자 1956 전문대졸 호텔 조리부

17_1 남자 1955 고졸 벨트콘베어 운전/점검

56 여자 1959 대졸 00시청통합관제실 CCTV모니터링 

14 여자 1961 대졸 조경전문회사 조경계획설계 

13_b6 여자 1958 대학원졸 외국계보험회사 인사총괄 

경력

중단형
58 여자 1963 고졸 사무직

  주) 사례자 [58-여]의 경우, 경력중단형으로 현 직장 만족도 응답값이 없지만, 경력중단형 중 유일

하게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8에 해당하며, 그 외 만족도 응답값 또한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에

서 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연구 대상에 포함시킴  

<표 2-5> 베이비부머 3차 부가조사(2019년) 연구참여자 표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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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패널 관리 

본연구에서 유의표집을 통해 선발한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는 이번 연구뿐 아

니라 이어지는 질적 종단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대상이기에 이들에 대한 효과

적인 패널관리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전략

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패널을 관리하고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자 한다. 첫째, 패널 

구축과정에서부터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선발하는 단계에서 

연구의 목적, 심층면담 진행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그 후 최종 

선발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을 배정하였고, 전문조사원이 연구참여

자와 최초 연락 시 자기소개, 연락 배경 및 연구참여 의사 재확인, 연구 목적 간략 

소개, 심층면담 진행 방식(시간, 장소, 사례비 등), 심층면담 일정 확인, 사전질문 

안내 및 받을 이메일 확인 등을 포함한 안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와 직접적인 연락 및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대상을 각 담당 

연구진으로 일원화하였다. 이는 연락하는 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연구참여자가 개

인정보관리에 대한 의구심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미묘한 부분은 이어지는 심

층면담 및 중도탈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와

의 직접적인 접촉은 철저하게 개별 담당 연구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와의 접촉은 각 담당 조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전

문조사원의 역량과 관리 또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1차 본조사에서는 일

정한 기준의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조사원을 선발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베

이비부머 질적 종단연구의 개요, 연구참여자의 특성, 조사원 선발 기준 및 역

할, 심층면담 질문 영역 및 세부 내용, 심층면담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연구진을 중심으로 슈퍼바이저를 지정하여 심층면담 진

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슈퍼비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보다 의미 있고 풍부한 자료 수집을 위해 전문역량이 더욱 요구된다는 연

구진의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2차 본조사 이후부터는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

도가 높은 공동연구진이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 전체에 참여함

으로써 양질의 패널관리를 하고자 하였으며, 정기적인 연구진 회의를 통해 수

집 자료 및 분석 결과에 대한 동료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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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자료 수집 과정

제1절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1차 본조사(2014년), 2차 본조사(2016년), 3차 

본조사(2018년)를 통해 수집한 각 사례자별 녹취록과 스크립트 분석 자료에 해

당한다. 세 차례에 걸쳐 수집된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자료는 사전질문

과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최초 전화 연락을 통해 연구에 대한 간

략한 안내와 연구참여 의사를 재확인한 후 이메일을 통해 사전질문지를 발송

하였고, 심층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받아 심층면

담을 준비하였다. 심층면담 진행은 녹음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활용하였고, 심

층면담 수행 후에는 바로 면담보고서와 함께 녹음 파일을 업로드한 후 녹취록

을 작성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 당 1회 방문을 하도록 연구 설계하였

으나, 필요한 경우 전화 연락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심

층면담은 1회 방문 시 평균 2시간 내외로 진행하였다. 완료된 녹취록 및 면담

보고서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 거주 지역, 근무지 이름 

등을 기호화하여 처리하였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맞춤법과 오타를 교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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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확인 작업을 실시하되, 일반적으로 응답자의 사투리, 은어 등은 별도로 

교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제2절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기초분석단계에서는 녹취록을 자세하게 읽고 1차적으로 분류한 자료를 활용하

여 조사영역별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담은 단어, 어구, 문장, 

문단 등을 파악하고 해당 면접내용의 의미를 요약하여 영역별로 기록한다. 이

때 영역별로 조사대상자의 경험 내용과 속성이 자세하게 드러나도록 기록하고 

미주를 달아 면접의 실제 내용을 삽입한다. 즉 각 영역과 관련하여 연구참여

자의 중요한 진술 내용을 단어, 어구, 문장, 문단 등으로 파악하여 요약적으로 

진술한 후, 해당 녹취자료를 심층분석 및 이후 연구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

도록 관리하였다. 

영역 내용

정

체

성

생계

부양자

기초

분석

∙남성성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사례자는 일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소득 역시 중요한 일의 의미이며 이것이 

또한 본인의 존재가치 혹은 사회적 역할을 지속하게 함

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음 

∙구체적으로 사례자는 자녀들 결혼 이후 손자/손녀의 양

육에 본인들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손자/

손녀의 양육에 보탬이 되기 위해 본인이 가진 재산 소

진하지 않는 것, 즉 “아궁이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정

체

성

생계

부양자

녹취 

자료1)

“길게 봤을 때 내가 일을 별 소득이 없이 저는 얘들 딸이

나 아들이 결혼해서 5년은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끝났을 때가 이제 예순일곱쯤이라고 보는데 제가 자

식을 우리나라 여건에 육아교육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

요. 그러니까 봐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

<표 3-1> 개별 사례에 대한 기초 분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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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례에 대한 기초분석을 완료하면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심층분석은 기

초분석 내용을 사례 간 혹은 시점 간 지속적인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이용하여 상위범주로 통합하는 분석과정을 지칭한다. 심층분석의 

경우 1~2차년도에는 사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최소 

3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종단적 변화추이의 분석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김미곤 외, 2012). 3차 본조사에 해당하는 이 연구에서는 

영역 내용

니까 그사이 내가 지금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살 수

가 있는데 그사이에 무소속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럼 있는 돈도 다 까먹고 나머지 내가 길게 설계한 것도 

다 없어지는 거고. 그러긴 싫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돈

이 많지도 않은 거고, 아들 장가갈 때 줘버릴까 생각도 하

고 있어요.”[17-남]

삶의 

방향성

기초

분석

∙사례자는 한국에서 남자들의 삶의 모습을 “언덕 위에 

마차를 끌고 가는 말”로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그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그의 이 발언은 지금까지 일이 부여하던 방향성 혹은 

목표로서의 의미를 보여준다. 방향성의 측면에서 일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목표를 제시한다. 이 목표를 달성했

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은 자존감 혹은 존재가치로 연결

된다. 그러므로 퇴직 후 일이 없는 상황은 방향성의 상

실로 표현되며 이는 자존감의 상실로 연결된다. 

녹취 

자료

“마차를 끌고 가는데 마부가 여자고 얘들을 짐을 실어서 

끌고 올라가는데, 그 말이 꼭대기에 다 올라가면 이제 힘

이 들어가지고 그때 다 올라가면 말을 풀어줍니다. 그 풀

어주는 나이가 우리 나이라고 보거든요. 풀리는 나이가. 

그럼 할 게 없고 당황합니다. 사는 목표가 없어졌기 때문

에. 소득도 없이.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돈을 줄 수도 없고 

애들한테도 존재감이 없어지고 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으

니까 잘못하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그 존재감이 상당

히 외로워져요” [30-남]

주) 녹취자료는 해당 녹취자료 중 일부만을 예시로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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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간 비교에 더하여 조사 시점 간의 비교를 실시하여 종단적 변화추이를 

함께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베이비부머 경력경로 조사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 설계(김은석, 장서영, 심

우정, 2013)의 선행연구 분석에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의 퇴직은 53~56세를 전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스

스로 완전히 은퇴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구직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

기를 희망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년퇴직과 관계없이 자신이 일하

고 싶은 시기를 67~68세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내용

일의 

의미

일은 곧 

나 자신

일은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한 

부분

∙연구에 참여한 (남성) 베이비부머들은 일의 의미를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자신의 한 부분이라고 표

현할 정도로 일을 자기 자신과 동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이 끝나고 근대화 및 산업화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자신의 가

정은 물론 한국 사회의 경제를 일으킨 주역으로서, 

장시간 노동에 매우 익숙하고 성실히 일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면서 , 하다못해 밥 먹을 

때도 회사 일을 생각하고, 걸어가면서도 이걸 어

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므로 이들

에게 일은 살아가는 것 자체 이자 자아의 한 부

분 이며, 나라고 하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으로 인식된다

∙이렇듯 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기에, 연구

에 참여한 베이비부머들은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즉 이들

에게 일은 자아의 한 부분이기에 일을 안 하고 산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이 자료는 13년도 예비조사 심층분석 결과를 예시로 제시한 것임

<표 3-2> 개별 사례에 대한 심층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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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후인 `14년 1차 본조사 이후로 4~6년 차까지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가교 일자리 또는 다양한 활동으로의 이행이 가장 활발히 발생하는 시기에 해

당한다. 이에 이 기간 동안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와 퇴직 경험, 생애전환기 

경험과 관련하여 인지적․정서적․행동적․환경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

되며 이를 중심으로 질적 종단 분석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이후 7~10년 차 

이후로는 가교 일자리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완전한 은퇴에 도달하는 시

기로, 이 시기에는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이행과 관련한 심도 있는 자료를 수

집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자료수집과 분석에 있어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조

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하였다. 첫째, 동일한 면접자가 동일한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연구자가 

종단으로 동일한 연구대상자의 면접내용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면접자

와 연구대상자와의 장기적인 상호작용은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보다 진실한 이

야기를 하도록 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자료수집과 

동시다발적으로 1차 분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연구진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

로 검증하였다. 연구진 회의에서 각 연구자의 해석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

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에 도달할 때까지 토

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들은 연구내용에 대한 해석을 공유할 수 

있고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에 직접적인 이해관

계를 공유하지 않으나 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은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 

해의 조사내용 및 분석에 관한 동료검증(peer review)을 실시하였다. 동료검증

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놓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여 연구의 진

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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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수행 및 자료 활용 시 윤리적 고려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윤리

적 이슈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윤

리적 문제는 연구에 대해 올바르게 밝혔는가, 연구참여자의 동의와 이에 따른 

동의서를 받았는가, 연구참여자가 자발적인 참여를 인지하였는가, 연구참여로 

인한 피해는 없었는가, 연구참여를 통해 받은 보상은 적당한가, 비밀보장이 되

었는가 등과 관련된 이슈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 표집한 대부분의 연구참여

자는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구참여자에

게 연구의 목적 및 연구과정에 대해 공지하였다. 또한 최종 표본으로 선정된 

연구참여자에게는 담당 전문조사원이 연락하여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후 다시 한 번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

였다. 이후 실제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와 개

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의 범위,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

한 뒤에 본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심층면담을 진행

하였다. 즉 심층면담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참여 동의서

에 서명을 받고 심층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자발적 참여와 연구참여자의 자발

적 동의와 관련된 이슈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사생

활을 보호하고 비밀 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원자료에서 연

구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고 가공된 기초분석 자료를 

보고서에 제시하였으며, 연구보고서 또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범주화 

결과 및 주제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등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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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외 베이비부머 정책 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대상의 정책 지원 방안 수립에 있어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국외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각 국가별 베이

비부머의 특성 및 이들의 은퇴가 국가 정책과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고용과 학습을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당 국가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하였다. 

우선 미국과 캐나다는 북아메리카, 영국은 유럽, 그리고 호주는 오세아니아, 

그리고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북아

메리카 지역 내 인접한 두 국가가 가진 정책적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고, 영

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는 영국과 그 연방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 및 차

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이자 급속도의 발전을 이룬 공통점이 있다. 각 국가 사례별로 베

이비부머 세대 개요, 이들의 은퇴를 둘러싼 사회적 상황, 그리고 이들의 고용

과 학습 증진 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2 베이비부머의주된일자리퇴직후경력경로및경력발달이해를위한질적종단연구(6차년도)

제1절 미국 베이비부머 대상의 정책 사례 분석 

1.1. 미국 베이비부머 개요

1.1.1. 미국 베이비부머 시기와 규모

미국의 베이비부머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1946

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이다. 2010년에 발표한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전체 3억8십만 명 가운데 베이비 붐 세대가 약 7천 700만 명으로 추산되어 총 

인구의 약 25%를 차지한다(U.S Census Bureau, 2014). 이렇게 인구의 4명 중 1

명에 해당될 정도로 세대 구분 중 가장 큰 집단이면서 미국 사회를 이끌어 온 

세대로 볼 수 있다. 

이들이 태어나기 이전의 미국 사회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전쟁으로 인

해 피폐해 있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억눌려 있었던 안정에의 희구가 전후 베

이비부머의 폭발적인 출생을 이끌었다고 보인다(U.S Census Bureau, 2014). 또 

다른 견해로는 미국이 전후 소련과의 냉전에 돌입하게 되어 인구 규모로 공산

주의를 압도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베이비부머의 출생률과 연관이 있다는 의

견도 있다. 2029년이 되면 모든 베이비부머들이 65세 이상이 되고 미국인들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부머는 미국사회에서 진행 중

인 고령화와 관련하여 자주 논의된다(U.S Census Bureau, 2014).

1.1.2. 미국 베이비부머 특성 

전후 사회의 미국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낙관적이었던 이유는 앞

으로의 사회가 자라날 아이들에게 희망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

다. 여러 측면으로 이들의 예상은 맞아 들어갔다. 산업의 발전과 풍성한 소비 

문화 속에서 미국 베이비부머는 큰 어려움 없이 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났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로 구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전기 베이비부머가 경제적 수입 규모와 교육 수

준에 따른 수입 증가에 있어서 후기 세대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유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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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전기 베이비부머 중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연평균 수입

이 2만 달러, 후기 같은 집단은 만 6천 달러로 평균 수입의  차이가 있다. 또

한 전기 베이비부머가 고등교육을 마친 경우 중등교육 졸업자 대비 만 7천 달

러의 소득증가가 있었는데, 이에 비하여 후기 베이비부머는 이 차이가 만 2천 

달러로 감소한다(디자인진흥원, 2013). 즉, 전기 베이비부머는 후기 베이비부머

에 비하여 수입 창출 저해 요인으로서 저학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었고, 중

등교육 이상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후기 베이비부머보다 쉽게 수입의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954년부터 1965년까지 태어난 후기 베이비부머를 가리켜 `존스 세

대(Generation Jones)ʼ로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70 년대의 정치적 혼란기에 청

소년기를 보내면서 실용적인 사고방식과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게 된 세대로 

전기 베이비부머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 이유는 이 

세대의 어린 시절의 경험, 즉 워터게이트, 석유 파동, 인플레이션 등이 이들로 

하여금 전기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훨씬 합리적인 생각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

문이다. 이런 존스 세대는 미국에 약 4200만 명이 존재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 구분이 잘못되었다는 의견도 있다(Danna, 2015). 

전반적으로 미국의 베이비부머들은 학력 수준이 높고(Congressional Budget 

Office, 1993), 이상주의자이며,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여유로운 계층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들은 활동적인 

사람들이고 베이비-수머(Baby-Summer)라고 부를 만큼 미국 소비 시장을 주도

해 왔으며,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디자인진흥

원, 2013). 또한 이들은 이미 은퇴한 사람들도 5명 중 3명에 이르는 비율로 새

로운 일에 뛰어들고 있을 정도로 활동적이다(디자인진흥원, 2013). 1996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 55세에서 64세까지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은 6.6%

로, 사회 내 그 어떤 다른 세대에 비해서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은퇴에 따르는 경제적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꼭 돈이 필요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

퇴 연령이 되었거나 실제로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한 후에도 다양한 동기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errill Lynch, 2016). 

그러나 이들은 종종 `끼인 세대(Sandwiched Generation)ʼ의 부담을 토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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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는 경향과 함께 미국 베이비부머 

스스로 자녀에게 부양받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일정 정도 부모를 봉

양하고 동시에 경제 불황으로 취업이 어려운 자식 세대까지 부양하고 있는 상

황이다. 약 33%의 베이비부머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Pew Research 

Center, 2013). 이렇게 베이비부머인 부모의 근심이 되고 있는 세대, 즉 밀레니

엄 세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ʼ라는 뜻에서 메아리(Echo)에서 따온 에코 

부머(Echo Boomer) 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미국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난을 겪고 있어 삶에 필요한 부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부유한 부모 세대와의 갈등도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1.2. 미국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둘러싼 사회적 현실 및 대응

언뜻 보면 미국 베이비부머들이 여태껏 자신의 삶을 비교적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에 앞으로도 그러한 `신 노년층(new gray)ʼ으로 살아가리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1986년부터 고령 근로자 보호법(OWBPA;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에 의해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하였는데(디자인진흥원, 

2013), 이런 현실까지 고려하면 이들이 일시에 노동시장에서 사라지거나, 은퇴 

후 갑자기 취약계층이 되거나, 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으리라고는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베이비부머의 은퇴 과정에서의 예고된 다양한 문

제들이 있으며 이들의 인구 규모로 볼 때 개인적･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

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는 정년이나 고용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 미국

의 공공 정책의 변화와 긴밀한 연관을 보여 왔다(권대봉, 노경란, 2008). 현재 

미국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관련된 사회적 현실과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1.2.1. 은퇴에 필요한 자산의 부족

미국의 베이비부머 중 다수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은퇴를 주저하고 있으

며 이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수반한다(Dong et al, 2017). 베이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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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들이 은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이유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의 연금제도가 이들의 노후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형

편이다. 공적연금인 국가연금은 `사회보장연금ʼ으로 불리는 일종의 국민연금 

성격으로, 근로 기간 동안 10년 이상 제대로 일하고 세금을 내면 66살이 되는 

해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일종의 퇴직연금으로 `401kʼ라고도 

불리는 기업연금이 사실상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외에 개인이 가

입하는 개인연금이 더해져 미국의 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이 3단의 형태로 구성

된다.

[그림 4-1]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의 연도별 주요 목표 및 내용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09). 미국 퇴직연금시장의 동향 및 시사점. p.2

미국은 그동안 기업연금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기업연금 

소득 대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른 사회적 부담

을 경감시켜 온 점이 있다(매일경제 2010년 2월 2일자). 또한 그동안 연금제도

를 꾸준히 개혁한 결과, 연금을 일찍 받으면 불이익을 주고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선회하여 되도록 늦게 퇴직하도록 장려한 정책도 자

리잡았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상당수 미국 베이비부머가 기업연금이 없거

나 충분하지 않은 편으로 나타난다. 10% 가까이 되는 실업률은 고령 근로자들

이 사실상 많은 경우 재취업이 막혀 있다는 증거이다.  

둘째,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에 역부족이다. 이 장에서 다룰 국가들 중 미국은 복지수준이 높지  않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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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기 때문에 베이비부머는 은퇴 후 각종 삶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을 보면 상당수의 베이비부머가 65세부터 적용되는 노년층 

대상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Medicare)의 적용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베이비부머들에게 의료비용이 지출될 전망이다.  메디케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전에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없이는 의

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많고, 많은 고용주들이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어 많은 베이비부머들을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은퇴를 늦춘다(Levy,  Buchmueller & Nikpay, 2015). 

즉, 의료보험 때문에라도 더 오래 일하려고 하나 여의치 않고 청년의 실업율

을 올리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은퇴에 취

약한데, 이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주된 일자리보다는 시간

제 근무자가 많은 까닭으로 생각된다(Dong et al, 2017). 

셋째,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장기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베이비부머

가 마련해 놓은 자산 가치가 줄어들게 되어 많은 이들이 은퇴를 주저하는 상

황이 조성되었다. 미국의 베이비부머들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80년대와 1990년대 걸친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덕이었다. 그러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자산축적이 다르게 나타나 베이비부머 내의 자산 불평등이 

현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정경희 외, 2011) 일단 이들이 자산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할 경우 매물을 받아줄 뚜렷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2.2. 은퇴 후 외로움 등 정신적 문제

미국의 베이비부머들이 노후를 맞으면서 이들의 정서적 어려움이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 수적 우세로 인해 막강했던 영향력, 새로운 문화를 상징했던 

자부심 등이 큰 데다 나이가 들어도 `이 직장을 잃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이 강한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은퇴를 맞이하거나 새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베이비부머의 나이나 경력에 따른 비싼 임금이 부담

스러운 고용주의 선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과 부딪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충격

과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중앙일보 2001년 8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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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율 역시 최근 10년 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밋빛 청춘

을 보낸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화나 퇴행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며, 

노후의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경우 큰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다(Brown & 

Lin, 2012). 이들이 정서적인 고립을 겪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이전이나 이후 세대에 비해 유독 사회와 고립된 삶을 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50세 이상 미국인 11명 가운데 1명은 배우자나 

친구, 자녀, 친척 없이 홀로 살아가며, 그 수는 약 800만 명에 달한다. 개성은 

강하고, 과거 세대에 비해 자식은 적게 낳았으며, 이혼이 만연해 생긴 일로서, 

이전 세대에 비해 홀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정서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3. 미국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실천

1.3.1. 연방정부를 위시한 노동유연성 제고 정책 및 프로그램 

미국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사회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동시에 일하려는 베이비부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선 연방정부 차원에서 고연령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유연성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대안적 근로제(Alternative Work Schedules, 

AWS)이며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유연근무제 (Flexible Work Schedules, FWS)

이고 다른 하나는 집중근무제(Compressed Work Schedules, CWS)이다. 유연근

무제는 핵심 업무시간(core hours) 과 유연 업무시간(flexible hours) 으로 나누

어 핵심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선택이 가능하다. 집중근무제는 2주 동안 80 

시간을 일하되, 10일 미만에 끝내도록 하는 제도로서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

하게 된다. 미국 연방정부 내에서는 91%의 기관이 유연근무제를, 94%가 집중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Commerce, 

2000). 

민간기업도 노동유연성을 높여 고령 근로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70%의 고용주들이 연령친화적인 회

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에 대해 56%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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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만이 자신의 직장이 연령친화적이라고 평가하였고. 단 23%의 회사만이 이

를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현상 이해에 대한 상당한 격차가 있고 공식적으로 사내 정책이 명시되어 있는 

회사도 적은 것이 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TransAmerica Center, 2018).

1.3.2. 중고령자 (재)고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제공 정책 및 

프로그램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고령자에게 한정된 기간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 고령자 환경직 고용 프로그램(Senior Environmental

Employment, SEE), 그리고 농업보존 숙련 서비스 프로그램(Agriculture Conservation

Experienced Services, ACES)의 세 종류가 대표적이다. 

가.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 (SCSEP)

미국 연방정부 고용부(Department of Labor) 가 지원하는 유일한 고령 인

구 대상 고용․훈련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및 실업상태이며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55세 이상의 고령인구에게 교육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Benefits.gov. https://www.benefits.gov/benefit/89

참조). 

미국 고령자법(Older Americans Act) 및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에 근거를 두고 1973년에 시작되었다. 우선 순위는 퇴역군인 및 배우자, 

65세 이상 성인, 장애인, 저문해자, 산간벽지 거주자, 무주택 노숙인 등에게 있

다. 실제 SCSEP 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2/3 가 여성, 그 중 절반이 인

종적 소수자라고 한다. 최소 임금 또는 그 이상의 임금을 주고 적어도 주 20 

시간 이상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직업훈련이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일자리

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건강, 복지, 교육 관련 서비스(특히 문해

교육), 세금 및 재정적 상담 등과 같은 개인적 지원, 기타 여가 관련 서비스 



제4장 국외 베이비부머 정책 사례 분석  39

등도 부수적으로 제공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재정적 지원이며 비영리기관이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4곳의 기관은 시니어서비스아메리

카(Senior Service America Inc., SSAI)를 비롯해서 히스패닉노인전국조직

(National Association for Hispanic Elderly), 아시아-태평양고령화대응센터 

(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그리고 전국고령근로자경력센터

(National Older workers Career Center) 이다. 이들 중 시니어서비스아메리카 

(SSAI)를 예로 들면 이 기관은 1962년부터 고령자 미국인의 고용 서비스와 직

업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 중 일부로 SCSEP를 운영해 왔다. SSAI 의 자

체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고령자 대상의 `백 투 비즈니스 (Back to Business)ʼ

로 직업훈련, 일자리 배치, 생활기술 및 코치의 일대일 도움으로 인한 이력서 

작성부터 인터뷰 연습, 그리고 일자리 면접까지 12 개월에 걸친 교육을 제공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나. 고령자 환경직 고용 프로그램 (SEE)

환경보호처(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고령자 환경직 고용 프로그램(Senior Environmental Employment: SEE) 프로그

램은 1975년 아이오와(Iowa) 주에서 살충제 개발 프로젝트에 55세 이상 실업자

들을 투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산업 쓰레기를 감시하고, 살충제개발, 소음측정, 

공기 및 수질오염 모니터링을 하는 등, 환경감시 업무를 맡는다. 전국 고령 근

로자 직업센터(National Older Worker Career Center: NOWCC)에 의해 운영되

고 있다. 

다. 농업보존 숙련 서비스 프로그램 (ACES)

농업보존 숙련 서비스 프로그램(Agriculture Conservation Experienced 

Services , ACES)는 위의 SEE를 따서 만들었다(https://www.nrcs.usda.gov 참조). 

연방정부 농림부 산림과 USDA-FS(Forest Service) 또는 연방정부 농림부 자연

자원 보전과 USDA- NRCS(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가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주에 16~40 시간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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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창업 등 `다른 일ʼ을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 창업 등 `다른 일ʼ을 해 보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으며 주로 이들의 자영업 전환을 돕는 네트워킹의 형태를 띤다. 

이런 일을 해 온 중요한 민간 기관 두 곳은 미국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와 앙코르오알지(Encore.org)를 꼽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들 기관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가. 미국은퇴자협회 (AARP)의 은퇴자 창업지원 활동 `앙코르 

이니시어티브 (Encore Initiative)̓

미국은퇴자협회(AARP) 는 미국 50대 이상 인구의 절반이 가입된 미국 최

대의 비영리기관 중 하나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다. 노년에 이른 미국인에게 세금 컨설팅, 재취업 안내, 주거안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부정책이 노령 인구에 유리하도록 로

비활동 등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도움을 받지 말고 남을 도와

주라 (Serve, Not to be served)ʼ는 AARP의 슬로건에서 나이가 들었어도 사회

의 중심세력이라는 자신감을 잃지 않고자 하는 미국 베이비부머의 영향력과 

열망을 읽을 수 있다(디자인진흥원, 2013).

AARP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도 미국 소상공협회(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지원을 받아 운영해 

온 앙코르 이니시어티브(Encore Initiative)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는 50세 

이후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각종 정보를 각종 정보, 온라인 수업, 

워크숍, 그리고 업무 관련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때로는 중고령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화하여 제공되기도 한다. 

클리블랜드 시에서 제공한 앙코르기업인이니시어티브(Encore Entrepreneur 

Initiative,EEI)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50세 이상 여성 10~15 명을 대상으로 일

주일에 한 번 약 2 개월가량 경제교육, 마케팅, 자영업에 필요한 지식, 1대1 

코칭, 여성기업인센터와의 연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https://www.ecdi.org 참조).



제4장 국외 베이비부머 정책 사례 분석  41

나. 앙코르오알지(Encore.org) 의 중고령자의 역량 활용 `앙

코르 펠로우십 (Encore Fellowships)̓

앙코르오알지(Encore.org) 같은 민간 비영리 네트워크 조직은 고령자로 인

한 사회혁신을 기치로 하여 은퇴한 중고령자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의 네트

워킹을 전개하고 있다. 중고령자들이 가진 역량이 사회를 위해 쓰일 수 있으면 

고령화는 `문제ʼ가 아니라 `기회ʼ일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 미국 

내 2 곳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회원 

중심의 단체지만, 앙코르오알지(Encore.org)는 회원 체계가 없고 고령자 단체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 역시 기존

의 단체에 이관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기관의 주요사업 중 하나가 앙코르 펠로우십(Encore Fellowships)이다.  

이 사업에 참가한 중고령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 경험, 지식을 활용하여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며 활동비를 받는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회사인 인텔(Intel)은 자사의 은퇴한 직원들이 전문성과 성향에 걸맞은 일을 비

영리 섹터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렇게 되면 은퇴자와 비영리기관 

양쪽 모두에게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https://50plus.or.kr 참조). 

1.3.4. 자원봉사를 통한 재능기부 및 사회 참여

미국의 은퇴자 자원봉사는 연방정부 차원은 시니어봉사단 (Senior Corps),

민간 차원은 경험봉사단(Experience Corps)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시니어봉사단(Senior Corps) 는 국가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CNCS)의 3대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가봉사단 운영예산의 

약 17% 비중을 차지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욕구충족을 위해 은퇴자의 

경륜과 사회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약 50만 명

의 55세 이상 봉사자들이 65,000개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활동 중이다. 

시니어봉사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양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 소외계층 동반자 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퇴직자 봉사 

프로그램(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이 있다. 양조부모 프로그램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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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층 동반자 프로그램은 주당 40 시간 활동하고 시간 수당 및 상해보험을 

제공한다(www. seniorcorps.gov 참조).

둘째, 민간에서는 청년들은 평화봉사단(Peace Corps), 중장년들은 경험봉사

단(Experience Corps) 으로 주로 활동한다. 경험봉사단은 55세 이상의 은퇴자

를 조직하여 교육 분야에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가자들은 대도시의 낙후된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책 읽

기나 숙제를 돕는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멘토링 활동을 한다. 학생들은 조부모와 같은 연배의 조력자들이 생기고, 

은퇴자들은 세대 간 의사소통으로 인한 삶의 보람을 얻고 지역사회를 보다 살

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3.5. 학습을 통한 새로운 삶의 추구 

베이비부머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다른 일을 해 보는 데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을 학습으로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 하느라 그간 해 보지 못한 일들을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전자의 사례로는 백투워크 50플러스(Back To Work 50+)을, 후자

의 사례로는 제 3기 인생대학 (U3A) 모델을 미국식으로 발전시킨 평생학습원

(Institute of Lifelong Learning)을 들 수 있다.

가. 백투워크 50 플러스 (Back to Work 50+)

이 사업에 중요한 기관은 미국 전문대학 협의회(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s) 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미국은퇴자협회다. 이 두 기관

의 합작으로 이 백투워크 50 플러스(Back To Work 50+, BTW 50+) 사업이 전

국 5 곳의 전문대학 (community college)에서 진행된다. 중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이들에게 맞는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여 이들이 일터로 돌

아갈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워크숍, 

개별 코칭 세션, 컴퓨터 교육, 그리고 노후 재정관리 교육 등이 그 중심이다. 

일부 전문대학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여성의 필요에 특화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https://www.aarp.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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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학습원을 통한 자기계발적 학습

베이비부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적 해법 중 하나로 

영국에서 시작한 제 3기 인생대학(U3A) 모델을 미국식으로 발전시킨 평생학습

원(Institutue of lifelong learning) 등의 평생학습기관들이 있다. 

(1) 은퇴후학습원 (Institute for Learning in Retirement)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활동적인 노화

(Active aging)ʼ 연구를 기반으로 중고령자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업은 재즈, 중동 전쟁, 오페라, 스페인어, 독일어, 스페인 문화 등 다양

하다. 2019 가을학기 수강신청 안내를 보면 한 수업에 1주 1-2회 수업으로 10 

달러의 저렴한 학비를 자랑한다. 강사진으로는 대학의 교수를 비롯, 지역사회

의 인사들이 자원봉사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오우크 햄록(Oak Hammock) 지

역의 은퇴후학습원(The Institute for Learning in Retirement)의 2019년 가을학

기 수강안내서이다.

[그림 4-2] 수강안내서 예시 

자료: https://ilr35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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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셔평생학습원(Osher Lifelong Learning Institutes)

제 3기 인생대학(U3A)과 유사하게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결하여 고

령자에게 학습을 제공한다. 2001년에 시작되었으며 버나드 오셔 재단 (Bernard 

Osher Foundation)이 재정을 후원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 400 여 기관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학습 필요를 채우기 위해 

대학 수준의 비학점(non-credit) 과정을 제공한다.

(3) 로드 스칼라 (Road Scholar)

중고령자 여행기반 학습으로 로드 스칼라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이 프

로그램은 세계 90개 국에서 운영하는 가장 규모가 큰 비영리 고령자 교육기관

인 엘더호스텔(Elder Hostel)을 그 모태로 한다(https://www.roadscholar.org. 참

조). `평생학습 속의 모험(Adventures in Lifelong Learning)ʼ이란 슬로건을 내걸

고 1975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다양한 교육기관, 즉, 대학, 박물관, 문화센

터 등등이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다. 야외모험활동, 테마 여행, 세대 간 

프로그램, 여성 특화 프로그램 등 40여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

로그램 기간은 당일에서 2주까지 다양하다. 

이 중 베이비부머를 겨냥해서 현장 전문가가 보다 전문적인 설명을 하고 

자유롭게 탐구할 시간을 제공하는 소규모 학습탐구 프로그램이 로드 스칼라 

(Road Scholar)이다. 비학점 강의실 학습과 함께 여행을 위한 저렴한 숙소를 

제공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큰 인기를 끈 뒤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로도 확

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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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캐나다 베이비부머 대상의 정책 사례 분석 

2.1. 캐나다 베이비부머 개요

2.1.1. 캐나다 베이비부머 시기와 규모

캐나다의 베이비부머는 1946년부터 1965 년간 약 20 년 동안 출생한 약 

820만 명의 사람들을 일컫는다. 현재 3천 7백만 명 수준인 캐나다의 인구의 

1/4 이 넘는 숫자로 캐나다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세대이다. 이렇게 캐나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증가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계 대전 이후 나

타난 경기 호조 속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한 이유가 크다. 여

기에 캐나다의 내부적 원인으로서의 경기 호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 

캐나다의 경제학자들은 1952년부터 1965년까지 이어진 경기 호조 속 많은 여

성들이 가정에서 주부로 머물며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여 담당할 수 있었던 상

황을 베이비부머 발생 이유로 간주하고 있다(https://evidencenetwork.ca 참조).

2.1.2. 캐나다 베이비부머 특성 

베이비부머의 부모 세대는 대략 1919년~1940년 출생한 사람들로서 캐나다 

전체 인구의 9.2 %를 차지한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바로 뒷 세대는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세대로, 소위 `버스트 세대(Baby Bust, 1965-1979)ʼ라고 불린다. 

이 시기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는 피임약의 광범위한 보급과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 증가가 꼽힌다. 이들의 뒤를 이은 세대가 바로 베이비부머의 자녀들 

세대이다. 이 시기를 `메아리 효과ʼ를 뜻하는 베이비붐 에코(Baby Boom Echo, 

1980-1995) 라고 부른다. 이들은 캐나다 인구의 약 27.3%를 차지한다. 

캐나다의 베이비부머들도 `낀 세대(sandwich generation)ʼ로 곧잘 일컬어진

다. 부모 세대를 간병하고 챙기는 일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이

들의 자녀들은 실업률이 높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 자녀 지원에도 손을 놓지 

못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64%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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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에 이르는 베이비부머가 아

직도 18 세 이상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베이

비부머 중 아직 부모가 생존해 있는 사람들 중 1/4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기적

으로 부모를 돌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Tencer, 2018).

캐나다 베이비부머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이들의 인종, 종교, 및 문화의 

다양성이다. 이민자를 받아들임으로서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을 해결해 온 `이

민자의 국가ʼ답게 캐나다의 베이비부머 역시 인종 및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크

다. 소위 `문화적 모자이크(cultural mosaic)ʼ의 국가에서 이들의 인종과 종교, 

문화, 그리고 이들의 생활양식 등이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과 실천에 고려되어

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연령적으로 베이비부머인 이민자들은 캐나다 출생자

인 베이비부머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아직 주

류사회로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중차대한 과제를 가지

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한편 캐나다의 베이비부머들은 거의 대다수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정보

통신의 이용에 익숙하고 소비자 문화를 향유해 왔다.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로운 베이비부머가 많고 이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소비문화를 선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실제 여행, 부동산, 건강 및 미용, 자동차, 

주택 개보수 및 금융 관련 산업의 가장 큰 소비자로 나타나며 이들의 노년기 

필요를 충족시켜 줄 다양한 크고 작은 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Johne, 2017).

또한 은퇴 후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원봉사 문화가 강한 것도 캐나다 베이

비부머의 특성이다. 은퇴 이후 자원봉사활동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경

향이 강하고 실제로 많은 수의 베이비부머가 꾸준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여가시간이 길수록 자원봉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반대로 자신들이 봉사하는 

기관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갖고 있어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잘 할 

수 있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분야의 자원봉사를 연계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Volunteer Canad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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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캐나다 베이비부머 은퇴의 사회적 파장

캐나다의 고령화는 가시적이며 이는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의 노령화와 관계가 있다. 2036년에는 4명 중 한 명의 근로자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통계청은 2015년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가 전체 인구

증가의 4배의 속도라는 통계를 내어놓은 바 있다(Johne, 2017). 타 국가와 비교해 

보면 일본이나 유럽의 국가들보다는 고령화가 느리지만 인접국인 미국보다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Beach, 2008). 그리고 전체 인

구 대비 비율에 있어 베이비부머가 전체 인구에 갖는 비중이 미국보다 캐나다

가 더 크므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를 상회한다. 

따라서 복지수준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높은 캐나다의 특이성으로 볼 때 

캐나다 베이비부머들의 대규모 은퇴는 그 경제적 파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

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Fraser Institute, 2017). 정책 싱크탱크의 하나인 프

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에서 펴낸 책 한권이 캐나다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온 적이 있다. 이 책의 제목은 Youthquake(Levant, 1996) 로서 여타

정책 관련 분석과 제안을 담은 일반적인 보고서나 저서와는 다르게 24 세의 

청년이 분석한 캐나다의 암울한 미래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베이비부머는 

세금을 내고 공헌한 만큼의 풍족한 연금을 얻지만 청년층인 자신들은 젊어서 

많은 세금을 내고 노년이 되어도 이에 상응하는 많은 연금은커녕, 베이비부머

를 부양해야 하는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냉소적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림 4-3] 정부 재정지출과 수익의 격차 예상치 

자료: Fraser Institute(2017). Canada’s Aging Population and Implications for Government 

Finances.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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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경제적･비경제적 이유로 노동시장 잔류 증가 

캐나다에서는 2001년 이후 은퇴 연령으로 일컬어지는 65세가 되어도 바로 

은퇴하지 않고 상당 기간 노동시장에 머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중 상당수가 아직도 일해야 할 경제적 이

유가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캐나다 베이

비부머가 노동시장에 이전 세대보다 오래 머물러 있는 이유는 경제적, 그리고 

비(非) 경제적 이유가 함께 작용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첫째, 은퇴 연령이 넘은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잔류의 이유를 살펴보자면 

일단 은퇴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76%에 해당하는 베이비

부머가 피고용자로 일하는 근로자이며, 81%의 베이비부머가 전일제로 일한다

는 사실, 그리고 25%의 베이비부머가 한 명 이상의 부모를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부양하며, 47%의 베이비부머가 본인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전혀 낼 수 없는

시간 빈곤자라고 대답했다는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Volunteer Canada, 

2017). 

예를 들어 주요 금융회사 중 하나인  프랭클린템플톤(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Canada)의 2018년 베이비부머 대상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1/5 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이 거의 없고 56%가 그들이 노후에 필요한 충분한 

경제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아직 노동시장에 있는 59% 의 베이

비부머 응답자가 노후를 위해 더 일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47%가 생활이 빠듯

하다고 답했다. 이 보고서는 전체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대략 캐나다 베이비

부머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은퇴 준비가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Prestwich, 2018).

둘째, 일을 계속하는 비경제적 이유도 상당하다. 우선 일이 주는 다양한 

만족을 들 수 있다. 캐나다의 노년기 사회보장은 다른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좋은 편이라 개인의 노후는 그다지 암울하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상 기대 수명이 길어졌고 사람들이 일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

기를 희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캐나다 인구센서스 보고서(Statistics Canada, 

2017a)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은퇴 연령 65세가 넘는 캐나다인 중 5명 중 1명

에 해당하는 약 110만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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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넘는 비율이 전일제로 일하고 있다. 이는 20년 전인 1995년도의 약 두 배

이다. 이런 증가는 65세 이상 근로자가 시간제 일을 늘린 것이 가장 큰 원인

이며, 이렇게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령 별 및 성별 별로 고르게 나타

났다. 또한 이렇게 은퇴 연령이 넘어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으나 국가에서 주는 연금 이외의 개인 저축이 적거나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도시 보다 농촌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이 

65세가 넘어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들의 은퇴

자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베이비부머들도 은퇴 후 점점 더 자영업으로의 

전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

다(Statistics Canada, 2017b).

2.2.2. 점진적 은퇴 후 삶을 즐기려는 경향

전반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캐나다 베이비부머는 노동시장으로 돌아가거

나 고용을 연장하려는 긴박한 경제적 필요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들은 은퇴 연령에 이르면 은퇴를 준비하며 일하고(work in retirement) 이에 

따라 고용주들이 자신들의 점진적인 은퇴방안(semi-retirement)을 제공해 주기

를 원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 4명 중 3명이 기업이 

근무유연제를 채택하면 지원할 의사가 있고 (76%),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

감도 받아들이며 (60%), 현장 근무에서 물러나 부담이 적은 과업으로 이동 (56 

%)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 30% 만이 고용주가 이런 제

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노동유연성 제고가 

캐나다의 앞으로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Globenewswire, 

2019).

그러나 일단 은퇴를 선택하였다면 노동시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긴박한 

경제적인 필요가 크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캐나다 베이비부머들은 은퇴를 즐겁

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즉,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 노동시장으로 돌아가

려는 시도는 캐나다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Genoe, Liechty & Marston, 

2018). 한 조사에 나타난 캐나다의 여전히 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은 신체적

으로 (79%), 정서적으로 (72%), 그리고 경제적으로 (60%) 은퇴 준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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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고 있다. 즉, 어려서는 교육을 받고, 젊어서는 일하고, 나이가 들어서

는 은퇴 후 삶을 즐기는, 3 단계로 진행되는 삶의 모습이 일반적이다. 

이는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잘 발달된 연금 및 복지제도가 그 기저에 있

다고 생각된다.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세 축으로 나뉜다. 

근로 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 성격의 캐나다펜션플랜(Canada 

Pension Plan,CPP),  일정 연령이 되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OAS), 및 저소득층 소득보장 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과 배우자 수당(allowance), 그리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 및 개인연금이 

있다. 이 중 캐나다의 노령연금(OAS)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 연금(GIS)이 

은퇴한 노년의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주

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OAS는 65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로 

캐나다에서 10 년 이상 거주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재원으로 하며 수

령액은 소비자 물가와 연동한다. 저소득층 소득보장 연금(GIS)는 노령연금

(OAS)을 받지만 그래도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저소득층에 지원되며 결혼 여부

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즉, 고소득층에 대한 노령연금 급여는 적거나 없다. 

또한 부부 중 65세 미만인 배우자는 65세 이전이라도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연금과 수당들은 캐나다 연금제도가 노후 복지를 보장한다는 확실

한 증거이다. 심지어 평생 일한 적이 없어 캐나다펜션플랜(CPP)를 받지 못하

는 노인들도 이 연금들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수령한다. 

문제는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OAS와 GIS가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 연금들은 세금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가장 큰 

액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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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노령연금 및 저소득 연금인 OAS/GIS 의 지출 예상

자료: Globe and Mail(2017).Projected Total OAS/GIS Expenditure. 

  

이외에도 고용주가 절반 정도를 불입하는 고용주지원연금(Registered Pension 

Plan, RPP)과 개인의 자발적 저축인 개인연금(Registered Retired Savings Plan: 

RRSP)이 있다. 이 둘 역시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하는 한 축이다. 개인연금(RRSP)도

캐나다 중산층의 퇴직자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정부가 일정부

분 지원한다. 납입액에 대한 과세가 계좌에서 지금을 인출할 때까지 연기되고 

적립기간 중에도 과세가 연기된다. 결론적으로 캐나다는 공적 연금을 통해 최

소 생활을 보장하고 사적 연금도 일정 부분 유의미한 지원책이 되는 다기둥

(multiple-pillar) 소득보장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이들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

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는 65세 이후부터 일을 완전

히 중단하거나 일정 소득 이하를 벌어야만 받을 수 있었던 CPP 를 65세 이전

에도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근로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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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수령하면서 계속 고용주와 함께 CPP를 납부 할 수 있어 최종 연금수

령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이들이나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액수를 늘리고 싶은 이들이 일을 하면서 노후보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장점이 생겼다. 이는 전반적으로 원활해진 단계적 은

퇴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유지를 돕는다. 최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이

루어졌다. 2016년 캐나다 정부는 CPP 소득 대체율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5%에서 33.3%로 올리는 대신 같은 기간 동안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2% 인상하기로 하였다(한겨레, 2019년 6월 17일자). 이에 따라 `더 내고 더 받

는ʼ공적연금 강화가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3. 캐나다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실천

2.3.1. 일터의 문화를 고령자 친화적으로 바꾸는 기업의 인식 

개선

캐나다는 중고령 근로자를 보다 오래 유지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직

장 문화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우선 고용주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사업에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의 국가 

고령 위원회(National Senior Council)는 중고령 근로자 노동시장 탈락 방지책

으로 고용주의 인식을 개선하여 중장년 근로자의 가치 (이미 검증된 다른 이

들과 협력하는 능력, 믿을 만함, 판단력 강하고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내고 근로

윤리가 높고, 훈련가능성 높으며 이미 상당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

는 점 등)를 이해하고 이들의 필요에 대응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주 정부들과 협력해서 중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으로 Older 

Workers Pilot Projects Initiative(OWPPI)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하였다 

(Taylor, 2008). 

이어 주 정부들도 각 주의 상황에 맞는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앨버타 주 정부는 Action Plan for Engaging the 

Mature Worker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업의 목표는 첫째, 기업주를 동참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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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고령 근로자 지원, 셋째, 활동적인 나이듦(active aging)의 문화 창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령 근로자 유지 및 은퇴 준비 관련 대책을 담은 정책

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중고령 근로자의 가치를 고용주가 더 잘 이해하게 하

고 이들을 기업체 내에서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 (예를 들어 퇴직

자를 바쁜 시기에 계약직으로 활용한다던가, 중고령 근로자의 경험을 아래 세

대에 이전시키려는 멘토링, 중고령 근로자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훈련, 이들이 

현재 커리어와 관련 있는 직종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등)

을 제시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A Guide to Midlife Career Moves 라는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Alberta Human Services, 

2007). 

비슷하게 2017년 노바 스코시아 주 정부가 진행한 는 SHIFT 라는 프로젝

트는 중고령자 시민을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연

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21년까지의 계획이 담긴 이 프로젝트에는 중고

령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영업 관련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업 내 

중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주 인식 제고 및 교육훈련 제공 등은 물론, 경력 

단절자들을 일터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Nova Scotia 

Department of Seniors, 2017).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정부는 WorkBC Employer's Tool Kit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고용주로 하여금 중고령 근로자를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일자리 사업인 `WorkBCʼ의 일

환인 이 사업은 한 직장에 근무하는 세대를 대략 전통적인 세대(Traditionalists, 

1922~1945 출생), 베이비부머(1946~1964 출생), X 세대 (1965~1980 출생), 그리

고 Y 세대 또는 밀레니엄 세대(1981~1999 출생)로 구분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근로자들을 조직 내에 유지할 수 있는 전략 및 이 네 세대의 근로자들이 한 

직장에서 잘 지낼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하였다.

2.3.2.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하는 재취업 교육과 훈련 

캐나다는 중장년층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는 각종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을 

다년간 진행시켜 왔다. 초기 단계의 대표적인 예는 연방정부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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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Development Canada(HRSD Canada)의 `The Third Quarterʼ사업이다. 이 

사업은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상공회의소(Chambers of Commerce)와 국가 고령 

위원회(National Seniors Council) 주관으로 2년 기한 프로젝트로 수행되었다. `3

번째 시기(3rd quarter)ʼ가 의미하는 것은 직업적으로 이미 일정 단계 이상에 

도달해 있는 근로자들을 지칭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45세 이상 기술을 보유

한 근로자들을 이들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연계하는 작업을 온라인으로 지

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2013년 종료되었다 (Manitoba Chamber of Commerce, 

2011).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연방정부 - 주 정부 합작 고용서비스로서 대표

적인 프로그램은 Targeted Initiative for Older Workers(TIOW) 프로그램이다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in Canada, 2017). 이 프로그램은 업계의 

축소 등으로 인한 해고 등으로 실직한 중고령 근로자들의 전직을 위해 마련된 

훈련 프로그램이다. 55세 부터 64세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보유 능력을 

평가하고, 기술을 진작시키며, 새로운 분야의 일 경험을 제공하여 고용가능성

과 전직가능성을 높인다. 약 6~24주 사이, 평균 12주 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성

격을 띠며 해당 교육은 무료이며 교육기간 동안 훈련수당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수반된다. 

특기할 점은 새로운 분야의 정부가 부담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데에 

각 주 및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 컬럼

비아 주에서는 Older Workers 55+ 라는 이름으로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서로 다른 고용훈련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https://www.workbc.ca

참조). 원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소도시 쿠트니 (Kootenay) 에서는 중고령 병원 

및 간병종사자 교육(Hospital & Homecare Support Worker Training for Mature 

Workers) 라는 프로그램이 자격증 교육, 컴퓨터 교육, 경제교육 및 원주민 

문화에 대한 상식 등의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규모가 큰 도시들이 포진된 

지역인 메인랜드/사우스웨스트 (Mainland/SouthWest) 지역에서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STRIDE (Skills Training Results in Direct Education/ 

Employment) for Older Workers 나 Encore Careers (55+) 는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특화되어 있다. 이중 Encore Careers (55+) 는 컴퓨터 교육, 코칭, 컨

설팅 직장알선 및 창업도움을 지역사회 전문대학인 더글러스 컬리지(Doug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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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13주 동안 진행된다. The Intercultural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Operations Project for Older Workers 55+ (ILTOP 55+) 는 55세 이상 실업자들

을 운송기술자로 취업시키는 고용훈련인데 사업명에 간문화적인 (intercultural)

을 사용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사회에의 정착을 위한 첫 직업

을 얻는 이민자 및 난민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2.3.3.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 참여 

자원봉사는 은퇴 시기 베이비부머의 외로움을 방지할 뿐더러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로 인식된다. 캐나다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해 본인이 해 보고 싶었던 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은퇴 후 또는 은퇴 시점에 적극적으로 지

원봉사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베이비부머 및 고령자들은 2010년 

기준 총 10억(1 billion)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줄어든 가정 및 일에서의 책무를 기회로 자원봉사에 

훨씬 더 책임 있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75세가 넘어가면 남성이 더 많이 참여하고 

봉사하는 시간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http://volunteer50plus.ca 참조). 전

반적으로 베이비부머는 각종 행사 기획 및 진행, 위원회 활동 참여, 모금활동 

구상 등에 참여하고 이보다 더 나이 든 고령자들은 또래 상담 등 같은 고령자

를 지원하는 활동 등에 더 힘을 쏟는다. 

이들이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안내가 제공된다. 특히 은퇴 시기 베이비부머 등 중고령자들이 본인의 사

정에 따라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가이드북 등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베

이비부머의 자원봉사를 증진하고자 만든 웹사이트 volunteer50plus.ca은 그 중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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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그 한 예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자원봉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간단한 온라인 퀴즈이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이 그동안 일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고려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5] 자신에게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선택하는 안내서 (예시)

자료: Cook, S. &  Sladowski, P. (2013). Volunteering and Older Adults. Volunteer Canada and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그림 4-6] Volunteer IQ (VQ) 

자료: Volunteer Canada (https://volunteer.ca/english/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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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캐나다의 베이비부머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은 

물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인생 후반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도 얻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은 베이비부머의 은퇴 전후를 둘러싼 시기의 중요한 고

려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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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국 베이비부머 대상의 정책 사례 분석 

3.1. 영국 베이비부머 개요

3.1.1. 영국 베이비부머 시기와 규모

영국의 베이비부머는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저하된 1965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 영국 통계

청에 따르면, 영국의 인구는 2010년 기준 6220만 명 (2019년 현재 6,700만 명)

으로 이 중 베이비부머 세대는 1,4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한다

(박태정, 2013). 이들 역시 세계대전 이후 인구 팽창기(1945~1963년)에 태어나 

전후 재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무료 공교육과 의료보험 등, 전쟁 시기와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경제적 상황의 혜택을 받으며 유년기를 보냈다. 

이들은 2004년 조사에서 영국이 가진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되

어질 정도로 전쟁 후의 성장의 혜택을 받아 영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로 

평가된다(Baker & Akbar, 2018).  

그러나 현재 영국 베이비부머는 길고 불확실한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 베

이비붐 초반에 태어난 이들이 이제 70대 중반이고 앞으로 베이비부머 연령에 

해당되는 모두가 노년으로 접어들 날이 머지않아 영국은 고령화 문제와 함께 

베이비부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더 저축하고 더 일하고 늦게 은

퇴하자(Save More, Work Longer, Retire Later)”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개인

이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가

고 있다. 

3.1.2. 영국 베이비부머 특성 

영국 베이비부머는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불황, 냉전에 따른 이데올로기 

갈등 등을 직접 겪는 과정에서 때로 순응하고 때로 저항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세계관을 형성한 사람들이다(박태정, 2013). 이들이 청년기 및 성인 

초기에 히피 문화나 반전운동 등이 유행하기도 하여 격변기를 맞이하여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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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이들은 이전 세대가 사회현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리높이지 않을 것을 교육받았다는 뜻으로 `조용한 세대

(Silent generation)ʼ라고 불리는 것과 뚜렷한 대비가 된다. 이들은 늙어서도 삶

을 즐기려 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삶을 즐기려는 모습이 

젊은 세대와 비슷하다(한겨레 2019년 4월 22일자).

그러나 이들은 후속 세대와 갈등 중에 있다. 현재 당면한 브렉시트는 세대 

간 갈등을 표출시키는 한 예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전후로 영국에서는 베

이비부머와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들 간 극심한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BBC, 2017). 즉,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은 브렉시트

를 지지하지만 청년층, 특히 25~29세 청년층의 64%, 30~34세의 61% 가 EU 잔

류를 선택하여 의견이 갈라졌고 밀레니엄 세대들은 브렉시트 결정에 반발하면

서 재투표 청원 서명을 주도하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는 무상교육과 풍족한 

연금, 사회계층간 이동 가능성 등 모든 것을 향유했던 베이비부머들이 젊은 

세대의 미래를 빼앗아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고 성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베이비부머가 다음 세대의 희망, 즉,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도 EU의 일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꺾은 셈이 되어 밀레니엄 세대의 분

노를 가져 온 측면이 있다 (Jtbc, 2016). 베이비부머들과는 달리 이들은 전후사

회의 고속 성장이라는 혜택을 누리지도 못했고, 현재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누리던 자유, 즉 유럽 시민으로 살아가고 

28 개 회원국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하며 살아갈 기회를 가질 가능성마

저 빼앗겼으며, 이런 상황이 베이비부머들 때문이라는 것이다(김세정, 2016).

3.2. 영국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둘러싼 사회적 현실

그간 영국 정부는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로 다각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해 왔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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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이에 따라 2013년 공공서비스와 인구변화에 관한 위원회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Service and Demographic Change)를 결성하고 영

국사회의 고령화 대비를 진단하였다. 여기서 나온 몇 가지 우려스러운 예상 

중 하나가 천만 명(10.7 million)이 넘는 영국인이 노후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채로 은퇴하게 된다는 것이었다(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Service and 

Demographic Change, 2013). 이런 어두운 전망이 담긴 `필킨 보고서 (Filkin 

Report)는ʼ노령화에 대비가 되었는가(Ready for Ageing?) 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결론은 `아니다ʼ라고 내리고 있다. 

3.2.1. 노후 자산의 부족으로 은퇴가 어려운 사람이 많다

2009년 현재 영궁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45.7%는 물론, 한국의 42.1%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손일

선 외, 2010). 영국은 그간 사적 연금이 공적 연금을 압도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대처 정부가 세운 연금제도 때문이다. 연금

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못하거나 퇴직 후 재취업하

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7] 영국 고령화의 전망: 16세 이하와 65세 이상 비교

자료: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Service and Demographic Change, (2013,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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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킨 보고서는 은퇴 후에 받는 연금이 길어진 노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

므로 중장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

에 연금제도의 개혁 및 개인저축의 장려 등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영국의 연

금제도에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핵심 내용은 더 관대하고 보편적인 국가

연금, 국가연금의 수령 나이 상향 조정, 새 직장연금의 의무화로 요약할 수 있

다. 물가 연동이던 기초연금을 소득 연동으로 되돌리고 의무 기여 기간을 대

폭 줄이고, 남성 65살, 여성 60살이던 기초연금 수령 나이를 남녀 모두 2018년 

65세, 2028년까지 67세로 상향할 계획을 세웠다(서울특별시, 2018). 현재는 65

세에 일괄적 수령이 아니라 생년월일과 성별에 따라 조금씩 수령 연령이 차이

가 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새로운 국민연금이 개시되

고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는 서로 다른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개혁은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도록, 즉 늦게 수령하면 더 많은 금액

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은 공적연금보다 사적연금 즉 개인연금이 

메우는 부분이 크다. 개인연금 소득대체율은 39.2%로 여기에 공적연금 소득대

체율을 더하면 해당 수치는 70.0% 즉, 은퇴 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소득대체율 70%와 정확히 일치한다. 실제 영국인들에게 개인연금

은 보편화한 상태다(손일선 외, 2010). 따라서 새로 도입된 직장연금 역시 베

이비부머의 은퇴에 중요하다. 현재 NEST라는 새 직장연금(기여율은 고용주 

4%, 노동자 3%, 정부 1%)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었고 더 

좋은 조건의 연금을 제공할 때만 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직장연금

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자는 만 22세 이상 연간 소득이 9440파운드 이상인 근

로자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는 단계적으로 고용주에 의해서 자동 가

입되는 것이 특징이며 만55세 이전 연금액의 중도인출은 불가하다. 이를 통해 

100만 명 정도가 새로 연금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전체적으로 노후 

보장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연금개혁이 진행 중이다(한겨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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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사회보장제도의 위기가 심각하다

영국인의 늘어난 수명에 대응하는 현재 건강 및 사회보험 체제가 향후 수

십 년 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베이비부머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가 취약하다. 영국은 세금을 재원으로 국

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기반으

로 고령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박은자, 2017).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기시간

이 길고 의료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도 근무 환경이 열악해져 1차 의료기관을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고(메디게이트 뉴스, 2018 년 4월 13일자) 세금으로 충당

하는 재정에는 한계가 있어 재정 부담에 따른 효율성 증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략 120만 노년층이 최소한의 일상 유지를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Service and Demographic 

Change, 2013) 영국의 사회 보장 제도 위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

런 상황에서 은퇴하는 것은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진단

이다.  

3.3 영국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고용 관련 정책적 실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국은 은퇴자들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구조를 갖

추어야 함을 주문받고 있는 사회로 평가할 수 있다. 필킨 보고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은퇴 시기이후 노년을 맞게 되는 영국인들이 개개인이 충분한 

정보와 함께 노후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연금, 의료보험 등 필요한 만큼의 지

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일임을 밝혔다. 다시 말하면 연

금개혁, 세제개혁, 의료보험 개혁 등의 개혁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개인의 노

년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즉, 영국은 개인의 노후 보장을 위한 노

력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베이비부머의 은퇴 관련 이슈를 생산하고 선도해 나가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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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정부와 기업이 함께 조성하는 연령친화적 기업 문화

일단 영국 정부는 중고령 근로자가 오래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06년

에 65세로 정년을 정하되, 정년을 넘어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원하면 고용

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도록 하였다. 2011년이 되자 고용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주도로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불법화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 정년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영국 정부는 1970년대부터 이미 고령자 채용에 관한 캠페인을 전개

해왔고, 경영계와 시민단체도 나이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운동을 펼치는 시민

단체(NGO)를 만들어 기업들의 자발적 호응을 유도했다. 2013년에 들어서 고용

연금부는 `최대한 최적으로 일하는 삶(Fuller Working Lives)ʼ정책, 즉 고용주가 

중고령 근로자를 유지(retain)하고, 재교육(retrain)시키고, 고용(recruit)함을 장

려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2017). 

정부(고용연금부)와 기업의 합작 프로젝트로 최근 대표적인 것이 고령근로

자를 위한 비즈니스 챔피언 (Business Champion for Older Workers) 이다. 

2016년 영국 정부는 영국의 가장 큰 보험 회사이자 최대 고용주인 아비바

(Aviva) 의 사장을 이 프로젝트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비즈니스인더커뮤니티

(Business in the Community, BITC)라는 협의체를 기반으로 2022년까지 50-69

세 인구 100만 명 (12% 증가)을 추가로 노동 시장에 유입시키기 위한 국가사

업에 착수하였다(서울특별시, 2018). 이 비즈니스인더커뮤니티는 기업이 이끌

어가고 정부와 협의하는 협의체로서, 찰스 왕세자의 주도로 설립되어 사회를 

위해 숙련된 중고령 근로자들을 잘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만들

어졌다. 

기업과 정부의 협력 또 다른 사례로 고용연금부와 노년실천연대(Age Action 

Alliance, AAA)가 협력하여 `고용주를 위한 안내서: 고령근로자 유지 전략

(Employer toolkit: guidance for managers of older workers)ʼ이라는 매뉴얼을 

제작한 바 있다. AAA는 500여개의 중고령자 관련 전국적/지역적 조직과 단체

들의 연합으로 노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사회 및 지역 문제를 선도하고 

은퇴자들이 지역 서비스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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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https://50plus.or.kr 참조). 이 매뉴얼에는 

고용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고령 근로자를 유지해서 얻는 이득 및 이유 

그리고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3.3.2. 창업 지원 멘토링과 자금지원

영국 정부의 자영업 및 창업 지원 체계도 중고령 근로자를 돕는 좋은 기

제가 되고 있다. 일찍이 Prince's Initiative for Mature Enterprise – employment 

services(PRIME), 즉 프라임 이라고 불리는 기관이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자영

업 시작을 지원한 바 있다. 글자 그대로 찰스 황태자가 한 중고령 실업자의 

절박한 호소의 편지를 받은 뒤 황태자의 주도로 시작된 사업이다. 자영업을 

[그림 4-8] Employer toolkit: guidance for managers of older workers

자료: http://ageactionalliance.org/employer-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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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 훈련 그리고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멘토링이 그 요체로 자신만의 사업 구상을 실현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현행 사업 중 엔터프라이즈 클럽(Enterprise Club) 역시 정부와 기업의 협

력이 두드러지는 자영업 지원 사업이다.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Labor and 

Pension)에서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소재한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 기업은 엔터프라이즈 클럽을 정부에 등록 신청을 하고 지역사회 실업자들 

중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재정 문제, 관련 법, 

마케팅과 경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해준다. 신청자는 지역사회 기업

가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

을 수 있고, 동시에 지역 기업들은 신생 기업이나 성장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비슷한 성격의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New Enterprise Allowance(NEA)가 

있다. NEA 는 실업자가 배정된 멘토를 통해 조언을 듣고, 정부로부터 재정적

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최초 13주 동안 매주 65 파운드, 이후 13주 

동안은 33 파운드, 총 1,274 파운드의 생계비지원과 함께 25,000 파운드의 창

업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사업은 서로 연계되어 NEA 신청자의 

거주지에 엔터프라이즈 클럽이 있으면 지역사회에서 창업 도움을 더욱 긴밀하

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105,500 개의 새로운 사업체가 NEA 의 도움

을 창업하였으며 이 중 24%가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로 집계되었다. 이 두 사

업이 중고령자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베이비부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알수 없지만 현재 영국 사회

에 65세 이상의 고령의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은 65

세 이상이라는 통계는 중고령자의 미래에 청신호임이 분명하다. 50세 이상 자

영업자 인구는 1,700만 명으로 50세 이상이 운영하는 자영업의 70%가 향후 5

년간 사업을 유지할 전망인데 비해 젊은이들의 자영업 생존율은 28% 에 불과

하다는 통계도 있어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경우 중고령자의 제 2의 인생 지원

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서울특별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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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50세 이상 뉴딜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  

영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위탁을 기본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체

계로 볼 수 있다(채준호, 2013). 영국의 대표적 고용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인 뉴

딜(New Deal) 프로그램의 일부로 50세 이상 뉴딜(New Deal 50 plus) 는 중고

령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 가능한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

록 학습 기회를 확대하였다(https://50plus.or.kr/ 참조).

50세 이상 뉴딜(New Deal 50 plus) 은 2000년에 도입되어 장기 실업자나 

경제적 비활동 상태에 있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담고 있다. 2000년대 이전의 영국 노동시장 정책

에서 고령 노동자는 주요 정책대상이 아니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

국정부는 오히려 한동안 이들에 대한 `퇴직장려정책(Job Release Scheme; 1989

년 폐지)ʼ을 펼칠 만큼 청년층의 실업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50세 이상 남성의 취업률에서 상당한 

감소세가 발견되었다. 또한, 50세 이상 여성의 취업률의 경우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젊은 여성층의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두드러졌던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이들 고령

인구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뉴딜 50플러스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선 지역의 고용안정센터(Jobcentre; 2002년 이후 Jobcentre Plus로 확대･

운영)의 개인별 상담사(personal adviser)를 배정받은 후 취업 혹은 창업에 관

한 다양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취업을 위한 개인별 

실행계획(action plans), 이력서와 취업지원서 쓰기,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과정

을 주선 등이 그 예이다. 참가자들은 재정적 지원 또한 받을 수 있었는데 취

업에 성공한 이들에게 최대 52주 동안 고용 크레딧(Employment Credit)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 수당이나 최대 1,500파운드의 훈련수당(training grant)이 구 

예이다(https://50plus.or.kr/ 참조).

현재 뉴딜 플러스는 20 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

하는 등 변화중이다. 2011년 6월 새로운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성과에 기반한 

지급체계(payment-for-results)ʼ방식을 채택한 `워크 프로그램(Work Programme)

ʼ이 도입되었다. 워크 프로그램은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에 기반한 복



제4장 국외 베이비부머 정책 사례 분석  67

지개혁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단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뉴딜정책ʼ과 `유연한 뉴딜정책 (Flexible New Deal)ʼ, 그리

고 `고용촉진지역(Employment Zones)ʼ 등과 같은 기존의 노동시장정책 혹은 

근로연계복지 정책들을 대체함에 과거 청년층과 고령층, 장기 실업자, 한부모, 

그리고 장애인 등 대상에 따라 나뉘던 대상자가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포괄되

게 되었다. 

3.3.4. U3A로 대표되는 평생학습 해법

영국 U3A(제3세대 대학)는 잘 알려진 시니어 학습모델로서 이미 많이 소

개되었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고 내가 모르는 것은 남에게 배운다ʼ는 슬로

건을 바탕으로 영국에서 1981년 시작되어 영국 전역에 30만 명 정도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이다(희망제작소, 2010). 주로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들이 자원봉사로 강의를 하고 약간의 비용을 내고 강의를 듣는다. 1인당 연간 

67파운드(약 12만원)의 회비를 내면 U3A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현재 영국 전역에 840여개의 지역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지역 

별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열리는 강좌 수는 300여 개. 런던지역에서만 

160여 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그 한 예로 2009년에 민간단체와 영리단체를 통합하여 출범한 `Age UKʼ

는 고령인구 및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 인권, 서비스사업 분야에서 가장 영향

력이 큰 조직 중 하나인데 이 기관의 서비스 중 하나는 정보통신 교육으로 중

고령자 친화적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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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호주 베이비부머 대상의 정책 사례 분석 

4.1. 호주 베이비부머 개요

4.1.1. 호주 베이비부머 시기와 규모

호주 베이비부머는 1946~196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써 약 5백 6십만 

명 수준으로 파악된다(National Seniors Australia, 2009). 이는 전후 시기 증가

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이민자의 국가답게 늘어난 이민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호주만의 특징이라면 베이비부머 문제를 정책적 과제로 다루어 온 여타 국가

들의 상황과는 달리 이민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완만한 고령화와 이로 이

한 세수의 축소 방지 등에 있어 좀 나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

라 이민 축소 정책을 시행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김없이 축소된 이민이 

호주의 노령인구 부양에 큰 문제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는 여론이 존

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령화가 비교적 완만하다고 해도 호주 역시 장기적으로 베이비부머의 대

규모 은퇴와 더불어 고령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데에는 예외가 아니다. 205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의 수가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동시장에서 은

퇴함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 등, 정부 재원의 감소 및 노령연금 및 사회보장 

서비스의 지출에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김원일, 2019). 베

이비부머들의 은퇴가 호주 사회의 개인 지방 및 연방정부, 그리고 기업의 고

용주들이 함께 국가경제사회적으로 끼치는 심각성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베이비부머 개인들이 본

인들의 노후의 삶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령 근로

자들이 되도록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지속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 연금제도의 개혁, 지자체 단위에서의 고령 친화적 도시 만들기 

등등의 각종 정책 및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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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호주 베이비부머 특성

가. 세대별 비교 속 베이비부머의 위치

호주인을 연령 및 사회경제적 경험에 따라 세대 구분하면 대표적으로 베

이비부머(전체 인구의 23.7%), X 및 Y 세대(28.0 %), 그리고 가장 젊은 i세대

(iGeneration, 26.2 %) 로 나눌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후 경제의 부흥이

라는 호경기 속에 자라났다. 특히 호주 베이비부머들은 유례가 없다는 27년간

의 장기적인 경기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세대로 거론된다(mccrindle, 날짜미

상). 베이비붐이 끝난 1966년부터 1986년에 이르는 2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을 

X 와 Y 세대(Generation X & Y) 로 부르는데, 이들은 호주 역사상 고등교육 

진학률이 가장 높으며 주로 도시에 살고 있으나 전통적 가족 관념의 해체로 

부모의 별거나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 많고, 베이비부머 세대인 부모들의 부의 

축적을 직접 목격하였으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베이

비부머 세대가 무상 고등교육을 누렸던 것에 비해 이들 세대는 무상 고등교육

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바뀐 제도인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HECS) 이라는 제도 하에 일정 유료화된 고등교육을 경험하였다(Salt, 

날짜 미상). 이들 중 Y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 10명 중 1명만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가 나올 정도로 이

들의 상황은 부모들과 다르다. 

이렇게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가 베이비부머가 누렸던 이점을 가지지 못한

다는 점은 세대 간 갈등의 요인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역시 호주의 젊은이

들이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감당해야 할 부담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의료보험 부담을 견디다 못해 속속 민간의료보험을 탈퇴하고 일명 `메디케어ʼ

라고 불리는 공공의료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의료보

험 가입자 증가는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사회문제가 될 

양상을 보인다. 호주의 민간의료보험들은 보험사가 개인의 나이･성별･질병 유

무 등 리스크 요인에 따라 보험 가입 제한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위험조정제

도(risk equalization system)ʼ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젊은이들이 노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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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의료비를 떠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용은 계속

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김지수, 2018). 세대 간 반목 가

능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거시적으로도 세계 경제위기

가 자리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사회를 움직이는 자리에서 내려와 은퇴

를 할 시점에 다가온 세계 경제위기는 이들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

었다는 것이다.  

나. 경제적 및 문화사회적 특성

호주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경제적 측면과 문화사회적 측면으로 대략 나누

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호주 베이비부머는 부유한 편이다. 2007년 AMP 

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45세에서 64세 사이의 호주인은 인구의 1/4 이며 

국가가 가진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당 평균 

$381,000 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 호주인 평균의 $292,500 보다 부유하다(AMP･

NATSEM, 2007). 비경제적 특성으로는 이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에 친숙한 

디지털 세대라는 점, 높은 소득수준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파워소비집단

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은퇴 후 그 동안 해보지 못한 경험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

양한 산업이 증가하고 있다(Kotra, 2012).

4.2. 호주 베이비부머 은퇴의 사회적 파장

4.2.1. 중고령자의 급증으로 인한 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 문제 

전술했듯이 호주는 비교적 점진적이고 완만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

난 60여 년간 총 인구 수도 큰 변화가 없고, 노인인구 비율 또한 2010년 현재 

13.4%로 아직 높지 않다. OECD 국가들의 노령인구 의존율은 평균 28%이고 

이 수치는 2050년에 이르면 53%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되나, 호주는 현재 25%

이고 2050년에도 41%로 OECD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17). 



제4장 국외 베이비부머 정책 사례 분석  7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고령화는 진행중이며 그 특성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50+ 세대의 급증이다. 2001년 50-64세의 인구수가 30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

여 10년 뒤인 2011년에는 거의 100만 명이 증가한 390만 명을 기록하였고, 또

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다(서울시 50 플러스 재단 홈페이지 참

조). 2010년 이 인구는 13.5%, 미래인 2041년에는 21~23%가 될 것으로 추산된

다(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2). 그러나 전술했듯이 이런 상황

은 호주와 비슷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기타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나은 편에 속

한다. 지속적인 이민의 유입과 더불어 고령화를 늦추기 위한 출산율 제고 정

책도 어느 정도 상황에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헐적이나마 

호주에 `미니 베이비붐ʼ으로 일컬어지는 해가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출산율

이 아주 낮지는 않은 편이다. 

반면, 호주 베이비부머가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표들

도 여럿 있다. REST Industry Super report에 따르면 호주인 50대와 60대를 지

칭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절반 가량이 빚을 진 채 은퇴할 것으로 보인다.또

한 은퇴 후 소득 대체율(retirement income replacement rates)이 43%로 OECD 

평균인 63%보다 낮고 고령소득 빈곤율(old age income poverty rate) 도 OECD 

평균인 13% 의 두 배나 되는 26% 로 나타나는 것도 우려 중 하나다. 실제로 

호주의 빈곤율은 높지 않고 베이비부머 역시 빈곤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연금 

개혁을 통한 베이비부머 노후의 보장은 호주사회의 지속적인 정책 목표 중 하

나로 자리잡아왔다(OECD, 2017). 우선 호주의 연금제도 정책은 크게 세 부분

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65세 이후 수령하는 노령연금이 노후 수입의 한 축이다. 자산과

소득 수준을 조사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액 세금으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개인은 $926.20까지 부부는 합쳐서 $1,396.20 

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둘째는 의무가입의 퇴직연금이다(employer-sponsored 

superannuation)이다. 수퍼애뉴에이션이라고 불리는 강제가입형 확정기여형 퇴

직연금제도로서,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즉,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연봉의 9%를 적립해주며 정부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15세 이상 

호주 국민 95%가 가입되어 있다. 셋째는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 저축이다. 

이 셋을 합쳐서 볼 때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자산조사에 기초하는 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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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의무가입의 퇴직연금, 임의가입의 개인연금이 골고루 발전되어 균형있는 

공･사연금의 역할분담을 수행한다. 그리고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보장체계를 

구축 발전시켜 온 점은 영국과 비슷하다.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개혁은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금 수령시기 지연은 정책 중 핵심이다. 노령연금의 수령 연령이 2023년이 

되면 67세로 상승할 예정이며 연령이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 퇴직연금을 수

령할 수 있는 연령도 2015년에는 55세였으나 2024년에는 60세가 될 것으로 예

상된다(OECD, 2017). 

4.2.2.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

이런 분위기 속 호주 베이비부머들의 원만한 은퇴 및 이후 삶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각종 연구들도 차례로 이루어져 왔다. 그 중 한 가지는 호주의

가장 큰 고령자 관련 단체이자 50세 이상을 위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로비 조직인 National Seniors Australia(NSA) 가 시드니 대학(the University of 

Sydney), 라 트로브 대학 그리고 미국의 AARP 등, 정부 및 다양한 국내외 관계

자들과 합작하여 진행한 `고령화되는 호주 베이비부머(Ageing Baby Boomers 

in Australia, ABBA)ʼ라는 프로젝트이다( http://www.productiveageing.com.au 참

조). 이 ABBA에 미국 기관이 참여한 이유는 미국 베이비부머와의 비교를 통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그 위에서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이후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이 ABBA 프로젝트에서 최초로 나온 보고서의 명칭은 `우리 세대: 호주 베

이비부머는 은퇴하는가?(My Generation: Are Australian baby boomers the 

retiring kind?)ʼ(NASPAC, 2009) 로서 이 보고서는 호주 베이비부머의 은퇴 관련

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였다. 두 번째

로 출간된 보고서의 명칭은 `고령화되는 호주 베이비부머: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이해(Ageing Baby Boomers in Australia: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ʼ(NASPAC, 2012) 로서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우려를 

가져오는 세계적 현상인 세계경제위기를 분석하였다. 세계경제 위기가 호주 

베이비부머의 원활한 은퇴 후 삶에 먹구름을 가져오는 이유는 세계경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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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호주의 금융시장 침체가 일어나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인 퇴직연금

의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경제위기가 호주 

베이비부머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쳐 노후 준비가 덜 된 베이비부머가 은퇴

를 미루고 퇴직연금을 더 적립하고 있으며 이미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은 소비

를 줄이는 등 상황의 결정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래도 현 상황은 미국 베

이비부머가 처한 상황보다는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NASPAC, 2012).

4.3. 호주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실천 

호주의 고령자 정책의 방향은 `건강한 노화ʼ로 고용, 복지, 건강 관련 분야

에 집중되어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에 가장 직접적인 정책으로 기능해 왔다. 

이 장에서는 중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잔류를 유도하기 위한 고용주 지원 정

책, 중고령자의 커리어 전환을 유도하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새로운 시기를 

맞아 새로운 삶에 필요한 역량을 학습하는 베이비부머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

의 경로 등을 소개한다.

4.3.1. 고용주 지원 정책

호주 정부는 기업들에게 보다 오래 고령 근로자를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는 젊은이들에게 기술학교 등록 

및 현장 실습을 제공하여 기술․기능 노동자들을 양성하는 것 보다 예산을 절

감할 수 있어 도움이 되고 고용주들은 훈련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고 숙련 기

술을 별도의 지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관련

한 프로그램의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가. Restart Programme

호주 정부가 Job Services Australia(JSA),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DES), 그리고 Remote Jobs and Communities Program(RJCP) 이라는 세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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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Restart Programme 은 50세 이상의 구직자 

중 6개월 이상 실업수당을 수령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급여 지원을 

해 주는 고용 보조금 정책이다. 일주일에 최소 30 시간 이상을 일하는 중고령 

근로자 1인 고용에 2년 동안 최대 1만 달러의 급여를 보조하는데 최초 6개월

과 12개월에 각 $3,000, 그리고 18개월과 24개월에 각 $2,000을 지급하는 방식

이다. 주당 15~29 시간 일하는 근로자로 고용한다면 근무 시간에 준해 산정하며

이 고용보조금을 받으려면 최소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Department of Employment Australia, 2014).

나. Investing in Experience Tool Kit

호주 정부의 산업혁신과학부가 주축이 된 Consultative Forum on Mature 

Age Participation이 Australian Industry Group이라는 민간 협의체와 함께 개발

한 45세 이상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무료 온라인 가이드이다. 앞

으로 호주 사회가 당면할 노동력 부족을 언급하며 중고령 근로자들의 검증된 

역량이 어떻게 기업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설득과 함께 경영

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친 노동자들을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연금 등을 산정하는 법에 대한 자

세한 안내와 함께 지금부터 한 직장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대의 수가 무려 

4 세대에 이른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직장 내 세대 간 의사소통의 해법을 강

조하고 있다(www.mercer.com 참조). 

다. Corporate Champions project

중고령 근로자(45세 이상)를 고용하려는 기업주에게 산업체 전문가로부터

의 멘토링 등 $10,000 정도에 상응하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사업체 

내 근로자 세대 분포에 대한 평가 및 호주정부의 `Investing in Experience 

Charterʼ에 바탕을 둔 근로자 유지 전략 제공, 정부 발간 Investing in 

Experience Tool Kit을 사용한 기업 맞춤형 액션 플랜 수립 지원(유연근무 도

입 및 시행 전략, 중고령자 멘토링 등), 중고령 근로자 고용에 따른 정부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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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인센티브(Jobs Bonus 및 훈련수당 등) 제공, 중고령 근로자의 퇴직연금, 안

전, 커리어 전환 플래닝, 직장 내 연령에 의거한 차별 방지책 등 다양한 분야

에 걸친 조언 및 노하우 제공 등이 이 사업을 통한 주요 혜택에 해당한다

(https://olderworkers.com.au 참조). 

4.3.2. 중고령자의 커리어 전환 지원 프로그램

호주는 1998년 연방고용서비스 기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오면서 2015

년부터 jobactive로 통합하였다. jobactive 는 고용주와 구직자를 매칭시켜 주

는 전국적 시스템으로서 전국에  1700여 개 기관이 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켜주는 고용지원서비스의 사례로는 커리어 전환을 위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 `Career Transition Assistanceʼ을 꼽을 수 있다. 근로자가 이미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인접 혹은 다른 분야의 구직에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45 세 이상으로 jobactive provider에 등록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을 시행하는 한 기관의 교육과정 소개는 아래와 같다:

4.3.3. 성인학습을 통한 일과 자아실현

호주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중고령자의 학습에 친화적인 기관을 꼽으라면 

U3A, 전문대학인 TAFE, 그리고 성인학습조직인 Adult Learning Australia 

[그림 4-9] Career Transition Assistance 교육의 예

자료: https://www.mtcaustralia.com.au/career-transition-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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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를 들 수 있다. 우선 U3A 는 영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역사회에 기반

한 성인학습기관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한다. 호주 전역에 8곳이 있다. 

다음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문대학인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TAFE) 는 호주 베이비부머가 제 2,3 의 직업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

한 역량을 쌓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TAFE 는 지

역사회에서 주로 직업교육을 담당하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은 물론 학

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성

인친화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중고령자도 어렵지 않게 학습을 통해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Adult Learning Australia(ALA) 은 모든 주에 지역사무소를 두

고 있는 평생학습 전담기구이다(https://ala.asn.au 참조). 이 기관의 고령자 대

상 대표 프로그램은 Broadband for Seniors(BFS)로 고령자 대상 정보통신 교육

이다. 이 교육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가 재정지원을 하고 ALA가 프

로그램 지원을 해서 2008년 2000 internet kiosks를 호주 전역의 고령자가 모이

는 장소에 보급하여 고령자의 정보통신교육을 지원하였다. 호주 전역의 지역

사회 교육기관 등에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되었는데 현재 이를 이어받

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Be Connected로서 자신감, 기술, 온라인 안전 등 

내용이 강화되었다. 정보통신 교육은 이제 호주 시니어들의 대표 교육으로 자

리잡았다. 

ALA 외에도 정보통신교육기관으로 유명한 곳은 Australia Seniors Computer

Clubs Association 로서 호주 고령자들의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를 기치로 만

들어진 100여 곳이 넘는 고령자 대상 정보통신 교육기관들의 집합체이다

(https://www.ascca.org.au 참조). 매년 2일 동안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컨퍼런

스를 개최하고 고령자에 특화된 다양한 정보통신 교육 프로그램(이메일 사용

법, 포토 앱 사용법, 클라우드 사용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법 등등)을 

2-4 시간짜리 실용적인 교육들을 약간의 비용만 받고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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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싱가포르 베이비부머 대상의 정책 사례 분석 

5.1. 싱가포르 베이비부머 개요

5.1.1. 싱가포르 베이비부머 시기와 규모

싱가포르의 베이비부머는 1947년부터 1964 년간 약 20 년 동안 출생한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을 일컫는다. 말레이 반도의 작은 섬인 싱가포르의 인구는 

약 459만 명으로 이 중 거주 자격을 가진 사람만을 합하면 358만 명 정도인데 

베이비부머 인구는 싱가포르의 전체 인구의 1/4이 넘는 숫자로 싱가포르 사회

에 큰 영향력을 가진 세대로 볼 수 있다. 1945년 24,441명이던 출생인구가 단 

1년 뒤 1946년에 58% 증가한 38,654 명이 되어 이시기를 베이비부머의 시작으

로 보며 이후 20여년 계속되었다(Roy, 2014). 

싱가포르 통계청의 분류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베이비부머들 중 1946~1954

년 사이 출생한 사람들은 `전기(elder) 베이비부머ʼ 그리고 그 이후인 1955~ 

1965년 사이 태어난 사람들은 `후기 (younger) 베이비부머ʼ로 나뉜다. 200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 20년간의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은 총 1,105,820 명이고 

싱가포르 거주 인구의 33.89%를 차지하였다. 남녀의 비율은 17.07% (남) 과 

16.82%(여) 로 비슷하고 전기 베이비부머는 19.49%, 그리고 후기 베이비부머는 

14.4% 로 집계되어 전기 베이비부머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싱가포르의 `제 3세계 국가ʼ에서 앞서가는 선도 국가로의 놀랄만

한 발전을 이룬 세대이다. 이들의 노동시장 은퇴와 노년기 삶에 대한 주목은 

1980년대 초반 고령자 문제에 대한 국가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Problems of the Aged) 가 보건부 장관을 주축으로 결성되었을 때부터 시작되

어 싱가포르의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에 관한 정책적 노력은 그 역사가 짧지 않

음을 알 수 있다(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Singapor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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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싱가포르 베이비부머 특성 

베이비부머의 전 세대는 파이어니어 세대(Pioneer generation) 이라고 불리며 

베이비부머에 앞서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세대로 분류

된다. 이들은 베이비부머와 비교하면 자녀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덜 되어서 부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베이비부머는 보다 

부유하고, 앞 세대보다 고학력이며, 자녀수는 더 적다( https://www.population.sg/ 

articles/who-are-our-baby-boomers 참조). 

베이비부머의 자녀들은 싱가포르에서 밀레니엄 세대(Millennials) 혹은 Y 세

대(Gen Y) 라고 불리는 현재 15~34세의 연령층에 속해 있다. 이들은 소위 디

지털 세대로 기술에 익숙하고 개방적이며 글로벌한 분위기에서 자라나고 세계

적인 트렌드 및 국가 내 다양한 하위문화에도 익숙하다. 이들 중 미혼인 사람

의 대다수(97%)는 베이비부머인 부모와 아직 함께 거주하며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아시아적 가치가 작

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서구의 베이비부머 다수가 `샌드위치 세대ʼ인 

것과 비슷한 양상을 띠며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경제적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싱가포르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싱가포르의 베이비부머는 부유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의 싱가포르의 급속한 경제성장기의 영향으로 인해 초기 성인기부터 기술집약

적(skill-intensive)인 제조 산업 분야(예를 들어 가전제품 산업 등)의 좋은 일자

리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고임금을 받았는 데다가 싱가포르의 대표적 연

금정책인 국민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에 의해 젊은 나이에 집

을 구입하는 등,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재정적인 안정 상태를 획득하였다. 그러

나 베이비부머 남녀 사이의 편차는 심한 편이다. 여성 역시 고학력자가 많으

나 자녀양육 때문에 일찍 직장을 떠난 경우가 많아 노후 재정적 상태가 남성

에 비해 열악하다. 2011년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가 펴낸 보고서에 의

하면 노령인구 중 자식과 손주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남성의 경우 

43%, 여성의 경우 75%에 달했다. 이는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사회적인 지원

이 남성에 비해 더 필요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제4장 국외 베이비부머 정책 사례 분석  79

또한 이들은 상당수가 고학력자이다. 당연히 부모세대보다 학력이 높다. 

전기 베이비부머는 92%가 중등교육을 마쳤는데 이는 그 이전 세대인 파이오

니어 세대가 중등교육을 마친 비율 30% 와 큰 차이를 보인다. 후기 베이비부

머는 더 나아가 다양한 수준의 고등교육을 추구해왔으므로 학력은 더욱 높아

졌다. 이들의 자녀는 많아야 2~3명 수준으로 적은 자녀수는 그들이 개인적으

로 노령이 되어 의지할 자녀가 적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이들이 현재 

사회의 동력인 젊은층에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C3A, 2009).  

5.2. 싱가포르 베이비부머 은퇴의 사회적 파장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싱가포르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연관되어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인의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이는 건강 및 영양상태의 증진 때문으로 파악된다. 1957년 출생한 사람의 기

대 수명은 불과 남성 60.5세, 여성 66.6세 였던 것에 비해 2030년에는 평균 

83.4세(남성 80.7세, 여성 86.3세)로 예측된다. 반대로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감

소중이다. 출산율은 1980년대부터 여성 1인당 2 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여성 당 1.1명으로 파악되며 이 추세는 210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

측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되고 개인

의 사회보장 면에서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5.2.1. 경제 어려워질 우려

싱가포르 근로자들 중 60세 이상인 사람들은 2006년에는 5.5%에 불과했으

나 2015년엔 12%로 껑충 뛰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이므로 이 비율

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 예측에 따르면 2050년에 이르면 싱가포

르의 60세 이상 인구가 38%에 육박하며 이는 각각 42%와 39%로 예측된 일본 

및 우리나라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WEF, 2012).

베이비부머는 싱가포르가 가장 왕성하게 발전해 가던 1970-1990년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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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하게 일했기 때문에 이들의 싱가포르 경제에 대한 공헌도는 그만큼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은퇴시기를 맞이한 베이비부머는 종종 국가재정에 부

담이 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들이 대규모로 은퇴할 경우 재정적 적자

는 물론, 경제성장도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2007년에 이미 전기 베이

비부머가 60대가 되었고 2030년에는 후기 베이비부머 역시 은퇴기인 65세 이

상에 접어들게 된다. 이들의 은퇴로 노동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감소한 노동

력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공급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력을 수용하는 것은 싱가포르 국민들,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반발이 크

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5.2.2. 약한 사회복지로 인해 개인 노년 위기 우려

싱가포르의 높은 경제성장 및 부유한 국가라는 인식과는 달리 국가 전체

의 복지실태는 우리나라에 비해 빈약한 편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신동면, 

2015). 

우선 싱가포르 사회복지의 특징이자 노령연금제도 성격의 국민적립기금 

(Central Provident Fund, CPF)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CPF는 정부가 전체 국

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개인저축이며,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근

로자와 고용주가 기여금을 납부하여 주거,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데, 월급의 20%는 근로자가, 그리고 16%

는 고용주가 납부하므로 우리나라(4.5%)보다 부담률이 훨씬 높지만 그만큼 혜

택도 크다. 

보통계좌(Ordinary Account), 특별계좌(Special Account), 의료저축계좌

(MediSave Account)로 나뉘어 적립되는데 우선 보통계좌의 저축액은 주택구입, 

모기지 납부, 가족생활보장을 위한 보험, 자녀의 교육비 지급, 자산증식을 위

한 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주택 소유율이 세계

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CPF가 젊어서 집을 마련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 CPF에 그간 냈던 돈을 선수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낼 돈은 25년간 2%대의 저금리가 붙어 연금에서 자

동 납부된다. 따라서 집을 살 때 대출이 따로 필요 없다. 이렇게 구입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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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은퇴 후나 자녀 독립 후 작은 집으로 옮길 경우 집 크기를 줄여 생긴 차액

을 여유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노후 대비까지 함께 할 수 있다. 즉, 주택 정

책과 연금 정책이 맞물려 있는 점이 독특하며, 노령이 아닌 초기 성인기부터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CPF는 주택 구입을 토대

로 한 사회보장제도이므로 CPF 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보장의 혜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부조 프

로그램을 통하여 엄격한 자산조사 기준을 통과한 제한된 집단에 대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기능을 극히 제한된 수준에서 수행하고 있

을 뿐이다.

특별계좌에 적립된 저축액은 퇴직 후 노후소득을 위해 적립되어 55세 

이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다. 의료저축 계좌의 저축액은 입원과 외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되고, 중증질환과 장기요양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보험 

(MediShield)과 노인요양보험(ElderShield)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지급을 위

해 사용된다. 1990년에 도입된 의료보험은 가입자와 부양가족의 중증질환과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한 고가의 의료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이다.

의료보험은 2012년 현재 92세 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국민적립기금 

가입자들의 93%가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빈곤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또는 의료저축계좌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소득 및 자

산조사를 거쳐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의료보호기금(Medifund)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사업이다. 40세부터 65

세 사이에 노인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연령을 고려해 정액의 

보험료를 65세까지 납부하고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다.

55세 전까지 모든 근로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개인저축계좌를 유

지한다. 여기에 2009년 국민적립기금 종신연금(CPF Life Annuity)을 도입하여 

모든 근로자들은 5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특별계좌를 대신해 퇴직계정

(Retirement Account)이 자동 생성되고, 여기에 저축하여 65세 부터 매월 연금

을 지급받는다. 만일 수령을 연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세에 이르기

까지 계속 증가한다. 

그러나 국민적립기금에 바탕을 둔 싱가포르의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자들을 

위한 강제저축의 성격이라 자영업자 등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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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지 못한다. 자영업자는 의료저축계좌 가입만을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

서 자영업자는 노후소득을 위한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신동면, 2015). 따

라서 사회적으로도 복지에 대한 싱가포르 국민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노령 연금과 관련한 개선 요구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등의 분

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이상 높은 

최상위 소득국가 중 하나이지만 복지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저부담･저복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연금, 의료보험, 공공부조 등의 측면에서 한국이 싱가포르보다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까지만 해도 만 80세

가 넘으면 공공의료보험 가입이 불가능했고, 비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지출해야 했다. 또한 중증장애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싱가포르에도 한국과 같은 공공 장기요양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혜택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수급 기간도 최대 5년 월 수급액 월 26만

원 수준의 소액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

인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자 싱가포르 정부도 최근 몇 년간 새

로운 노인복지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으며 서서히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의 지출을 늘려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이동할 것으로 예

상된다(신동면, 2015).

5.3. 싱가포르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고용 관련 정책적 

실천

싱가포르에서는 은퇴 시기 이후의 재고용에 관한 제도의 개혁은 물론, `활

동적인 노년(Active aging)ʼ의 국가 기조 하에 중고령 인구가 학습을 통해 개인

적인 의미를 추구함은 물론 고용가능성도 높이고 있는 정책이 특징적이다.

5.3.1. 중고령 근로자의 재고용을 67세까지 보장

우선 싱가포르의 은퇴 및 재고용 관련 법률 관련 정책과 변화를 보면 중

고령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화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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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employment Act(RRA) 법에 따르면 은퇴 최소연령은 62세이다. 즉, 62

세 이전에 나이를 이유로 하는 해고는 불법으로, 고용주는 RRA법에 의해 S$ 

5,000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최장 6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 RRA법의 적용

은 대부분의 싱가포르 국민에게 해당된다. 싱가포르 국민이거나 영주권자로서 

55세 이전에 해당 직장에 취업한 경우라면 대상이 된다. 은퇴 최고 연령은 67 

세이다. 이는 2017년 재고용 가능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는 법을 통

과시키므로 실현되었다. 싱가포르서는 62세가 넘은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

족한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재고용을 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65세가 넘은 근로자를 약 3%의 임금 삭감과 함께 67세까지 고용하는 것

을 장려하고 있다. 이런 정책으로 매년 65세 이상 근로자 12만 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Lim, 2017). 

RRA 법안의 개정은 62세 이상 근로자를 현재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

가 고용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즉, 고용주가 고령 근로자를 자체 재고용할 형

편이 안 되면 다른 고용주에게 이 사람의 고용의무를 넘길 수 있다. 또한 고

용주가 고령 근로자의 재고용을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고용주는 

Employment Assistance Payment(EAP)를 통해 정부에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고용주들과의 협의로 탄생한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신의 기

업 내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할 만한 재정적 여력 및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경

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고용

주에의 재고용이 어려운 경우 두 번째 고용주에게서 재고용 오퍼를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이 경우 새 고용주는 이 근로자와 관계된 

모든 재고용 관련 의무를 지게 된다. 만일 이렇게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 기존 

고용주가 관련한 모든 의무를 지게 된다.

RRA 법률 개정안은 또한 고용주가 60세 넘은 근로자의 임금을 10% 수준

까지 삭감할 수 있었던 것을 철폐하였다. 이 제도는 1999년 은퇴 연령이 60세

에서 62세로 연장되었을 때 고용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시작한 조치

였으나 현재 정년이 연장되었고 은퇴와 재고용에 관한 노-사-정 삼자 협의가 

순조롭게 기능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필요가 적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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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고령 근로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의 제공 

싱가포르 정부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

고 있는데 중고령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 

중 하나이다. 싱가포르 교육부 산하 위원회인 SkillsFuture Singapore(SSG)는 

SkillsFuture 라는 국가적 수준의 기술 숙련 이니시어티브 운동을 계획하고 진행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싱가포르 국민 중 성인의 평생학습을 통한 기술 숙련의 

제공, 그리고 이를 위한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의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요약

할 수 있다. 주요 사업 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https://www.skillsfuture.sg

참조). 첫째, 성인교육자의 양성과 관련하여 Committee for Private Education 

(CPE)와  Institute for Adult Learning(IAL)을 감독함으로써 수준 있는 성인교육

자를 양성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즉, 사교육기관 및 훈련기관의 품질 인증 

등의 일이 주업이다. 둘째, 업무 적합도 높은 교육과 학습 제공 방안 파악과 

관려하여,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CET)과 고용 전 훈련

(pre-employment training: PET)과의 협업과 조율로 기술을 숙련하는 교육훈련과

학습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되도록 조율하는 기능을 가진다. 셋째, 훈련과 

고용 관련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과 관련하여 Career Support Programme과

Professional Conversion Programmes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여 성인들이 성장 

가능성 높은 산업계에 고용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SkillsFuture Singapore(SSG) 외에도 Industry Transformation Programme

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SkillsFuture Singapore(SSG)가 성인으로 하여금 산업체

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고용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면 Industry Transformation Programme는 해당 업체와 산업계가 혁신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https://www.ssg-wsg.gov.sg 참조). 

5.3.3.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내셔널 실버 아카데미 

(National Silver Academy)

싱가포르는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이 활발하여 우리나

라를 비롯한 고령화를 대비하는 정책을 고민하는 국가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

를 많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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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셔널 실버 아카데미(National Silver Academy, NSA)는 싱가포르 정

부 정책사업인 Action Plan for Successful Ageing의 하나의 세부 사업으로서 

싱가포르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의 합작 

사업이며 시행기관 Council for Third Age(C3A)라는 성인교육 전문기관이 위탁

하고 있다 (https://nsa.org.sg/about.php 참조). 

주무를 맡고 있는 C3A 역시 2007년에 세워진 정부 기관으로서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산하 기관으로 공공 교육을 통해 건강한 노령화(Active 

Aging)를 주도한다는 취지로 교육, 아웃리치, 그리고 파트너십을 담당한다 

(https://www.c3a.org.sg 참조). 

핵심 영역은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노령자 봉사활동(senior volunteerism),

긍정적인 노년(positive ageing)이다. 50세 이상 인구의 활발한 정신적 활동을 

돕고 이들의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와의 연결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평생학습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고령 성

인이 평생학습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하고 싶은 학습을 선택하는 데 제한된 

수와 종류의 교육과정, 학습을 방해하는 물리적, 경제적 제약 등이 있음이 파

악되었고, 그 결과 싱가포르 정부는 내셔널 실버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국가에

서 중고령 성인의 학습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그림 4-10] Council for 3rd Age 가 상정하는 싱가포르 베이비부머

자료: Council for 3rd Age(2009)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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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의 대표적인 기능은 학습 제공자, 즉 고등교육기관들의 네트워킹이

다. 내셔널 실버 아카데미는 싱가포르의 대학, 전문대학 그리고 성인대상 사교

육 기관을 아울러 방대한 성인교육 체계를 확립하였다. 예를 들어 NUS, NTU, 

SMU 및 SUSS와 같은 4년제 대학은 물론, 전문대학(polytechnics and ITE)들로 

하여금 내셔널 실버 아카데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중고령 성인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고 입학할 수 있는 과정을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성인의 필요에 

따른 단기 또는 속성 과정 및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수강이 가능한 과정을 대

폭 늘렸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성격의 성인교육기관을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중고령 성

인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등 취미를 위한 교육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 기술은 

물론,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필요한 삶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였다. 

내셔널 실버 아카데미(National Silver Academy) 산하 SACE, U3A와 같은 기관

들이 내셔널 실버 아카데미의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다양한 작은 

고령자교육 전문기관들도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폭넓게 활성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U3rd Age 라는 작은 민간 기관도  C3A의 재정지원을 받아 고령자의 환

영을 받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인들의 교류(Senior meet 

Seniors) 지식 전수(Knowledge cafe), 모래예술 아트 교육(Sandbox program), 

세대간 교류(Seniors meet Youth), 행복찾기(Path to Happiness) 등 다양한 종

류의 학습이 가능하다(https://www.u3rdagesingapore.org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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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소결

지금까지 국외 선진국의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 국

가별로 베이비부머가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가 조금씩 다르고 이들의 은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다름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각 

국가 내에서 이들 베이비부머는 인구 규모가 큰 편으로 중요한 세대로 자리매

김해 왔고, 현재 공통적으로 당면한 고령화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은퇴, 경

력개발, 활기찬 노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베이비

부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향후 국가의 발전에 직결된다는 기조 하에 각 국가

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도의 개혁과 새로운 정책의 입안 및 실행을 통해 이

들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대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각 국가별 

사례들의 공통점을 큰 틀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년 폐지 및 연금과 세제의 개혁을 들 수 있다. 점차적으로 정년을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고 나이 든 근로자들이 일을 그만두어야 연금을 받

을 수 있는 구조를 제거하여 통상적인 은퇴 연령이 되어도 계속 일하면서 연

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의 총량도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

진하고 있다. 또한 세제 개혁을 통해 저소득 고연령 근로자들이 일을 그만두

지 않도록 이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방안도 시도하고 있다.

둘째, 노동조건의 유연화이다. 은퇴가 다가온 중고령 근로자들이 좀 더 일

터에 남아있도록 함으로써 일터에도 그들의 지식과 경력이 도움이 되도록 하

는 한편, 개인의 은퇴 계획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장려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고용주의 인식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고용주를 도와 중고령 근로자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터 문화의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중고령 근

로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실험하고 도움이 되는 

자원들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셋째, 경제적 필요가 절실한 중고령 실업자들에게 적합한 구직 정보를 담

은 온라인 시스템 등의 개발이나 이들의 재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훈련 

등 각종 고용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공공 영역 분야의 직업

훈련을 통해 중고령 근로자들이 우선 단기 일자리를 확보한 후 보다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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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넷째, 경제적 필요에 의한 일자리 찾기가 시급하지 않은 중고령 은퇴자들

의 경우,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비영리기관에서의 활동

을 통해 금전적인 소득도 얻는 일들이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앙코르 펠로우십ʼ과 같은 유형의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금전적 소득을 

추구하지 않는 자원봉사 역시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들이 그들의 시간과 

역량을 공동체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안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다섯째, 중고령자들이 대학 등 전통적인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다양한 유형

의 교육기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커리어를 위한 학습을 하거나 고용

과 별개로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학습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제반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제도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를 지원하는 방식이나 이들의 삶

의 모습에 있어 각 국가별 특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미국의 경우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일과 학습

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필요가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지역사회 고

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람 있는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게는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비영리기관 등에서 단기 일자리 혹은 자

원봉사를 통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고 있다. 물론 은퇴 후 삶

의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다양한 학습도 평생학습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캐나다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금과 사회복지 안정성에 기반

을 둔 은퇴자 자원봉사 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원주민 혹

은 저소득 이주민 등 캐나다의 취약계층 대상의 직업훈련도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제공되고 있으며, 이때의 직업훈련은 각 주 및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

려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셋째, 영국의 경우, 무엇보다도 전 사회적으로 중고령자들을 더 오래 고용

하는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들에게 좀 더 오래 일하고 오래 저축

해서 노후를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사회와 기업의 문화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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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호주의 경우 고령화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고 젊은 이민자

의 유입이 여전히 상당한 관계로 타 국가들의 사례보다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를 둘러싼 이슈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해당한다. 하지만, 호주 또한 중고령 

근로자가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어느 연령대라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

한 기술을 익힐수 있도록 하는 성인학습 문화가 잘 발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싱가포르의 경우 아시아에 속한 작은 국가로서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의 기술 습득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한 학습 

기반을 국가가 나서서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가별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대상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계속고용과 경력개발, 평생학습 관련 

정책 마련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형 일자리ʼ 대책 뿐 아니라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경력이나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자리 또는 활동 방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성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사회적 혹은 직장문화의 영향으로 주된 일

자리 퇴직 후 비교적 힘든 개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대상의 

은퇴 준비교육이나 성인학습 기제를 통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앞으로의 삶에

서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나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자기주도적인 

계획을 세워 스스로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여건은 건강과 함께 행복한 노후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에 해

당한다. 이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는 기존의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베이비부머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탐색하고 노년기까지 의미 있고 보

람있게 일하고 활동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 연

계 시스템 마련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공헌의 일부는 일정 수준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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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일자리 형태도 가능하고 일부는 자원봉사 형태로도 운

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주된 일자리에서는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챙기지 못한 자기이

해에 기초한 진로 설계와 경력개발 방안 등 노년기의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통의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학습 정책을 세우는 것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령, 정부는 연금과 세제 개편을 통해 베이비부머로 

대표되는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더욱 오랜 기간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

편, 고용주는 이들 신중년 근로자들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가치를 제대로 평

가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베이비부머는 그 자신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고 필요한 

역할을 선택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출간된 Bolles(1981)의 저서 `The Three Boxes of Life and How 

to Get Out of Them: An Introduction to Life/Work Planningʼ에 따르면, 앞으로

의 세대는 학습, 일, 은퇴라는 세 정형화된 단계를 벗어나 은퇴 이후에도 지속

적인 평생학습과 일, 그리고 여가를 함께 진행해 나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장에서 다룬 각 국가별 사례들을 살펴보면 

Bolles(1981)가 언급한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거나, 일부는 정착

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또한 앞서 시사점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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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베이비부머의 만족스러운 삶의 이유: 질적 
종단 연구 결과 분석   

앞서 제4장을 통해 국외 선진국의 베이비부머 관련 주요 이슈와 정책 지

원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대상의 정책 지원에 관한 시사

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3차 부가조사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수집한 1차 본조사부터 3차 본조사까지의 질적 종단 연구 심층인터뷰 자료를 

기초로 각 경력유형별로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현 직업 만족도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개인적‧환경적 특성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 본 연구의 본조사 참여자 40명(3차 본조사 기준) 중 단 

12명만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현 직업 만족도 기준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개인적‧환경적 특성과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 연령대의 인생 후반기 적응적 삶에 필요한 요소를 밝히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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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5장에서는 2018년 3차 본조사 당시 삶의 만족도 및 현 직장 만족도

가 8점(10점 만점) 이상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1차 본조사(2014년)부터 3차 본조사(2018년)까지의 심층인터뷰 자료를 모

두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경력
유형

ID 성별 학력
전반적 삶의 만족도 현 직장 만족도

2014 2016 2018 2014 2016 2018

새경력

시작형

66 남자 대졸 7 8 8 - - 8

13_c1 남자 고졸 7 8 8 - 10 8

17_11 남자 대졸 6 8 9 - 9 10

경력

무관형

15 남자 대졸 8 7 8 9 4 8

16 남자 고졸 8 6 8 8 6 8

22 남자 대졸 9 4 8 9 4 8

경력

연계형

03 남자 전문대졸 8 6 10 - - -

17_1 남자 고졸 10 9 8 9 10 -

56 여자 대졸 10 10 10 8 10 9

14 여자 대졸 6 7 8 7 8 9

13_b6 여자 대학원졸 7 7 9 7 8 8

경력

중단형
58 여자 고졸 6 8 8 - - -

주1) 만족도는 1~10점 만점으로, 각 본조사마다 연구참여자 본인의 주관적 만족도 응답값에 해당 

  2) 사례자 [03-남]의 경우,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단기 계약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경력연계 일자리

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인터뷰 시점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에 현 직업 만족도에 응답하

지 않음. 그럼에도 이전 직업에 대한 만족도 응답값이 모두 10점(2014년, 2016년 ,2018년)으로 

높다는 점에서 본 연구 대상에 포함시킴  

  3) 사례자 [17-1-남]의 경우, 인터뷰 시점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에 현 직업 만족도에 응답

하지 않았으나, 최근까지 일을 하였으며 이때의 직장 만족도가 10점이었기에 본 연구 대상에 

포함시킴   

  4) 사례자 [58-여]의 경우, 경력중단형으로 현 직장 만족도 응답값이 없지만, 경력중단형 중 유일

하게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8에 해당하며, 그 외 만족도 응답값 또한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에

서 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연구 대상에 포함시킴  

<표 5-1>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만족도 변화(전반적 삶, 현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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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와 현 직장 만족도 외에도 각 본조사 시기별 건강 상태 만족

도와 경제적 여건 관련 만족도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력
유형

ID 성별 학력
건강 상태 만족도 경제적 여건 만족도

2014 2016 2018 2014 2016 2018

새경력

시작형

66 남자 대졸 6 7 9 7 6 7

13_c1 남자 고졸 9 10 9 3 5 6

17_11 남자 대졸 6 8 9 9 7 7

경력

무관형

15 남자 대졸 9 6 7 7 6 7

16 남자 고졸 9 6 7 7 6 7

22 남자 대졸 9 4 8 9 4 8

경력

연계형

03 남자 전문대졸 9 8 10 8 9 10

17_1 남자 고졸 8 7 7 6 8 8

56 여자 대졸 9 10 9 3 8 9

14 여자 대졸 6 5 8 6 7 8

13_b6 여자 대학원졸 8 8 9 7 8 9

경력

중단형
58 여자 고졸 5 6 5 6 6 8

주) 만족도는 1~10점 만점으로, 각 본조사마다 연구참여자 본인의 주관적 만족도 응답값에 해당 

<표 5-2>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만족도 변화(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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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새경력시작형 사례자의 만족스러운 삶

1.1. [2013-C1-남] : `타인과의 비교ʼ를 “내려놓”고 이루어낸 

“대단한 삶”

1.1.1. [2013-C1-남]의 경력경로와 주요 특성

사례자 [2013-C1-남]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투자신탁회사에서 총무,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회사가 증권사에 합병된 후에는 금융영업 업무를 수

행하였다. 회사가 증권사에 합병되고 영업부서에 배치, 실적에 대한 압력을 느

꼈고 종국에는 퇴직의 압박을 감지하였다. 그는 퇴직 후 할 일을 모색하였다. 

증권업무는 “적성에 안 맞고 실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돈 만지는 

일을 하기 싫어서” 경력전환을 모색하였다. 

그는 20여 년 전 총무부 재직 시 건물 실측 담당 행정 업무를 하면서 알

게 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떠올리게 되었다. 때마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

하고 있는 고향 선배를 알고 있어서, 이 일이 “나이 먹은”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라 판단하였다. 그는 야간에 학원을 다니며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를

했고 주된 일자리 퇴직 전에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였다. 자격증 취득이 바로 

재취업과 연계되지는 않았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6개월간 공백기를 가졌다. 

자격증만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간파하고 그는 경력을 먼저 쌓

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아파트 규모가 작고 급여가 적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

는 아파트에 아파트 관리회사 파견 관리소장으로 “무조건” 취업하였다. 그 후 

그는 두 번의 아파트 단지 이동을 하였고 현재 6년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

하고 있다. 사례자의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현재 직업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일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한 1차 면담을 제외하고  

2016년 2차 면담에서는 10점, 2018년 3차 면담에서는 8점을 보였다. 그의 높은 

만족도는 처음 관리소장으로 일했을 당시보다 약 2배로 인상된 월급을 수령하

고 있다는 사실과 특별한 기술 없이 퇴직한 사무직 중장년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은 퇴직 후 진로 선택 및 준비를 상대적으로 매우 잘했다고 평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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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 [2013-C1-남]은 건강에 대한 만족도(9→10→9) 역시 계속 높은 수준

을 보였다. 그는 큰 병치레가 없었고 주된 일자리 재직 시부터 “활동적”인 것

을 좋아하여 운동을 꾸준히 하였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는 집 근처 헬스장

에 등록하여 매일 운동을 하여 건강을 유지하였고 최근에는 아내가 수제요거

트를 만들어 매일 챙겨주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만족도 영역과 비교하여, 사례자의 재정 만족도(3→5→6)는 전반적으

로 낮았다. 주된 일자리 퇴직 당시 현금 자산은 거의 없었고 직장 생활하며 

장만해 놓은 서울 강동지역의 30평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집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액이 주택 시가의 절반 정도이다. 높은 부채비율과 자녀의 혼

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3번의 면담에서 모두 재정 상황은 사례자에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문제였고 현재 보유한 유일한 자산인 집은 “애들 장가 

갈 때” “팔아야할” 부채로 생각되었다. 그나마 2018년 면담에서는 공무원 시험

을 준비하던 둘째 자녀까지 시험 합격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며 “취준생” 자

녀에게 들었던 “학원비, 책도 사야되고, 독서실도 가야하는” 비용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녀가 가구 소득에 약소하게나마 기여하게 되었고, 자신의 근로소득 

외에 조기수령 신청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재정 상황이 다소 개선되어 재정

에 대한 만족도가 소폭 향상하였다. 

사례자의 불만족스러운 재정 형편은 그의 활동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할 당시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상황이 아니었고 

저축해 둔 목돈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터라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해야 

했다. 원금 상환은 생각도 못하고 매달 상당한 이자를 내고 있다 보니 “생활

이 빡빡”해졌고 예전보다 취미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안나

푸르나 등반”으로 대표되는 등산, 여행을 꿈꾸고 골프도 좋아하지만 “솔직히 

돈이 없어서” “퇴직 하자마자 (골프를) 딱 끊었”고 현재는 집 근처 월 3~4만원

이면 등록할 수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

거[돈]만 되며는 그냥 그거[골프]도 하고 싶고”라고 말하며 재정적 문제로 자

신이 원하고 즐기는 취미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96 베이비부머의주된일자리퇴직후경력경로및경력발달이해를위한질적종단연구(6차년도)

1.1.2. 위기: “명퇴도 안 시켜주고 `강퇴[강제퇴직]ʼ를 당했으니

까”

사례자 [2013-C1-남]은 증권사에서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그는 주

된 일자리 퇴직 전 발 빠르게 경력전환을 모색하여 퇴직 후에는 아파트 관리

소장이라는 새경력에 성공적으로 재취업하였다. 그의 이러한 빠른 행보는 무

엇보다도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무감 때문이었다.

경

력 

경

로

만

족

도

변

화

[그림 5-3] [2013-C1-남]의 경력경로와 만족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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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애들이 둘인데, 남매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큰애는 

스물여덟이고, 작은애는 스물다섯 여식인데, 둘 다 결혼시키면 (일 

그만하고) 시골로 가야죠.” ([2016-C1-남], 2013년 면담)

가장으로서의 책무감, 이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30년의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준비가 미흡했다는 위기감과 무관하지 않다. 

사례자가 다니던 투자신탁 회사는 증권사에 인수 합병되면서 사례자는 개인적

으로 많은 재정 손실을 보았다. 그가 보유했던 피인수 회사의 우리사주는 보

상을 전혀 받지 못해 휴지조각이 되었고, 1990년대 중반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당한 탓에 퇴직 당시 목돈을 손에 쥘 수 없었다. 영업부서

로 발령을 받고 실적 압박 때문에, 제 살 깎아 먹는 마이너스의 삶은 더 가중

되었다. 의무적으로 할당된 수익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사고팔

아 수수료 수익을 만들었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사례자가 경쟁이 격해지는 조직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조직의 “생리”였다. 결국, 사례자에게 남

은 것은 수수료 수익을 못 올리면 돌아오는 퇴직에 대한 압박과 “내 돈으로 

돌”리다 보니 “깡통”으로 돌아오는 금전적 손실이었다. 이렇게 제 살 깎아 먹

으며 버틴 주된 일자리에서 그는 “손에 쥔 것” 없이 오히려 빚만 진 채 퇴직

을 당하게 되었다. 

“목돈이 어디 있어요. 명퇴도 안 시켜주니까. 소위 강퇴를 당했으

니까. (그러면 퇴직했을 때 오히려 대출있었다는게 그거였었군요.) 

그렇지. 위로금으로 그거 한 4,5천(만)원 줬는데, 세금 떼고 나니까 

손에 쥐는 거 3, 4천 되는데, 빚 갚고 나니까 없지. 그래도 빚이 남

았는데 뭐. (웃음)” ([2013-C1-남], 2016년 면담)

사례자의 허탈감은 금융권 은퇴자에 대한 일반적 기대에 대조되는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며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개 은행, 증권 등 금융업계에 장기근속

하였다 퇴직한 경우 금융권의 높은 급여, 금융투자, 퇴직 보상금 등으로 충분

한 재정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실제로 사례자 주변에 금융권 은퇴

자들 중 “월세 나오는 것” 받으며 “재밌게 노”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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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은행 쪽에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한 몫 챙겼거든. 

명퇴금을 주니까. 한 3, 4억씩 받아 나왔어요. 그러고 퇴직금을 물론

중간정산하긴 했지마는 거기는 적군이 아니니까, 자기가 허투루 안 

쓰면, 현금도 있고, 또 조금 더 잘 한 놈들은 월세 나오는 것도 있

고 이래요. 그러니까 다 놀아도 뭐 그냥 뭐 재밌게 놀아. 그걸 보면 

내가 신경질 나는 거지. 같은 금융계 있었는데.” ([2013-C1-남], 

2018년 면담)

“제로.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면, 금융권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이 

많이 벌어놨겠네. 속으로는 아이고. 그냥 먹고 살만해 그랬는데, 속

으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어려

웠죠.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2013-C1-남], 2016년 면담)

금융권 은퇴자에 대한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사례자의 재정 상황은 좀처

럼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의 표현대로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

하여 2018년 3번째 면담이 진행되었을 때도 “골치 아픈” 상황이었다. 생활비

를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2016년에는 자녀 혼사 때문에 추가 대

출을 받으며 부채가 늘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허탈감을 넘어 “신경질”, 분노의 

감정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퇴직한 회사를 “적”, “오너가 나쁜 놈”

이라고 언급하며 회사가 소속된 그룹의 제품은 사지도 먹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즉, 자신이 30년을 몸담았던 회사에 대해 배신감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재력이 개인의 사회적 체면, 지위와 

결부되어, 돈이 없으면 체면과 위신이 떨어진다는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사례자는 적은 돈이라도 자신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된 일

자리를 퇴직하고 관리소장으로 성공적으로 전직하여 그나마 수입이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다. 

“이제 많던 적던 간에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이 있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 아닙니까? 내가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내 

막걸리 한 잔 살게” 하고, “야 나 돈 없다 니가 사라.” 하고 어느 

쪽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2013-C1-남], 2013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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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 재산의 고하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거나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규정되기도 한다. 요컨대 사례자 [2013-C1-남]은 

30년간 금융업계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이에 맞는 풍요로운 재정 상황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수합병, “나쁜 오너” 등 사례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운이 겹쳤고, 비정한 조직은 사례자가 명예롭게 퇴직할 길마저 열어주지 않

았다. 그는 강제 퇴장을 당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례자

가 느끼는 허탈감, 분노의 감정은 30년간 자신이 일한 직장에서 자신의 헌신

과 노력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위와 체면과 연결되는, 온당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못하고, 내쳐졌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1.3. 회복과 변화: 욕심과 타인과의 비교를 “내려놓음”

사례자 [2013-C1-남]의 재정적 어려움은 재취업,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 

확보를 통해 우선 해소될 수 있다. 전술하였듯 사례자는 주된 일자리 퇴직 전 

부지런히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전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아파

트 관리소장으로의 경력전환, 그리고 실제 취업 과정이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

었다. “직장에서 넥타이 딱 메고 화이트 칼라”였고 “지점장”까지 했던 사례자

가 소위 블루칼라의 보수수준과 직업 지위가 낮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전환

하는 것은 많은 내적 갈등을 동반하는 결정이었을 것이다. 사례자는 결정의 

과정에서 경험했을 내적 갈등을 다스린 방법으로 욕심, 타인과의 비교를 “내

려놓았다”라고 설명하였다.

“내려놓으니까 좋죠. 붙잡고 있어봐야 됩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포기.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을 안 붙들고.

내려놓는다고 종교적인 용어인데. 포기라고 하면 우습지만. 마음을 

비우는 거지. 구체적으로 욕심을 비우는 거지. 소위 타인과의 비교

가 이제는 필요 없지.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젊었으니까 타인과의 

비교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비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 

([2013-C1-남], 2016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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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는 그럴 수 없지. 생각이 바뀌었지. 전 직장에서야 넥

타이 딱 메고 소위 말해서 화이트칼라였는데 지점장까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전 직장을 잊어버려야 돼요. 전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관리소장]도 못해요. 지점장하고 부장했던 사람이 직원

들이 와도 ‘아이고 부장님.ʼ 이랬는데, 지금은 누가 그럽니까. 직원

들이나 관리소장님이라고 그러지 주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 대

충 있나 보다 그러지. 절대로 30년, 아니지 4년 전하고는. 그거 다 

내러 놔야 해요. 그거 생각하면 못해요. 소장도 못해요. 하물며 허

드렛일을 어떻게 해. 안되지. 꺼릴게 뭐가 있어. 꺼릴게 아무것도 

없어요.” ([2013-C1-남], 2016년 면담)

사례자는 두 가지를 “내려놓”았다. 우선, 전 직장에서 자신이 누렸던 지위

와 보수수준을 현재 상황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준거로 삼는 것을 멈췄다. 과

거의 영광을 계속 되뇌며 씁쓸한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최선을 선

택하여 성공의 전략을 짰다. 나이 든 사람에게 괜찮다는 관리소장에 도전해 

보기로 했고 자격증 취득이 취업과 바로 연결되지 않자 자신은 “초짜”, “완전 

초보”이므로 “급여와 관계없이 경력 쌓으려고” 남들이 기피하는 낮은 보수의 

자리로 “발을 들여”놓았다.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주어진 현

실에서 최선을 다한 덕분이었다.

사례자는 “욕심,” “타인과의 비교”로 표현한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에 자신

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을 내려놓았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권을 퇴직하여 편안

하게 노후를 누리는 타인과의 비교, 돈에 대한 욕심을 비웠다. 대신 그는 좀 

더 현실적인 준거를 설정하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게 되었다. 

“퇴직하고 퇴직할 무렵에 뭔가 준비를 제대로 했고, 만약에 그 때 

제대로 준비를 안했더라면 지금도 비리비리하던지 일용직 내지는 

남들이 보는 그 별 볼일 없는 그런 걸로 전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얼마 전에 아들이 신문에서 봤나봐. 아빠 대단하다고. 

그 문자를 보냈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빠 대단하다. 중앙일보에서, 

기술 없이 퇴직하고 60대 중반 적정 몸값이 1400만원. 나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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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따블은 받거든 연봉. 그러니까 아빠 대단하다고. 이거 봐. 울 아

빠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나오는 거 보다는 내가 따블로 

받으니까 대단한 거 같다, 내가 답장 보내줬지.” ([2013-C1-남], 

2018년 면담)

이렇듯 그는 별다른 기술 없이 은퇴한 베이비부머에 견주어 성실하게 퇴

직 후를 준비하였고, 그래서 “아직도 제가 출근”하고 있고 “가장의 역할”을 하

고 있어 “(나는) 대단한 거 같다”라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게 되었다. 자신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거나, 내가 누렸을 수도 있는 부유함을 기준

으로 삼는 대신 자신이 봉착한 현실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이들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의 면담에서 사례자는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고 자신의 한

계를 고려하여 일과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의하고 설정하려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사례자는 두 번의 자리이동을 통해 처음보다 두 배 

이상의 보수를 받는 단지로 이동하였고 지금도 원하면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단지가 커질수록 소위 “진상 고객”이 

생길 가능성도 커서 민원처리가 어려울 수 있고, 나이 들어 “4, 50만원 더 받

고 머리 아픈 것보다는 머리가 안 아픈 게 더 낫”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 머물

며 만족하고 있다. 즉, 사례자는 자신의 체력과 역량의 한계를 수용하고 그 조

건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이 무엇인지 조금씩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돈벌이'로 일은 해야하지만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즐기는 일은 

등산, 트레킹과 같은 활동적인 일이었음을 깨닫고 삶의 중심을 그쪽으로 옮

기고자 하였다. 사례자는 주된 일자리 퇴직 직후만 해도 “집에서 놀면 나태해

지”기 때문에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6년을 일하고 난 2018년 면담에서는 “놀고 싶”고 “솔직히 이제 일하는 게 지

겹다”라며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80 넘어가면 내 힘으로 

(놀러) 다니기 어려울” 거라는 자신의 노화에 대한 지각과 수용과도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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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넘어가면 웬만큼 해서 내 힘으로 (놀러) 다니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길어야 이제 20년 밖에 안 남았어요. (중략) 그래서 빨리 그

만두고 놀러 다니려고.” ([2013-C1-남], 2018년 면담)

“이제 솔직히 좀 지겨운데, 그 경제적인 거, 그거만 빚만 딱 청산해 

버리면 지금이라도 그냥 놀고 싶지. 솔직히. 30년 전 회사에 다녔

지 여기 벌써 6년, 36년 아닙니까. 솔직히 지겹지. 나는 활동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등산도 가고 어디도 놀러 가고, 지금도 저 알

프스도 가고 싶고 (웃음) 지금 내년 가을에 현재 계획은 딸 내년에 

결혼시키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내년 가을에 저기 안나푸

르나 트레킹 10박 12일 옛날부터 내가 4, 5년 전부터 간다고 머릿

속에 넣어 놨는데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갈라고 지금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2013-C1-남], 2018년 면담)

요컨대 사례자는 자신의 노화로 신체적 인지적 변화를 지각하며 이를 

수용하는 듯 보였다. 그는 체력의 저하 등 노화에 따른 한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더 노화가 진행되어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에 따라 일의 의미와 중심을 변화시키고 있

었다. 

1.2. [66-남] : 외부적 `구속ʼ에서 “내가 스스로 한 번 한다는 

의미”의 `소명ʼ

1.2.1. [66-남]의 경력경로와 주요 특성

사례자 [66-남]은 대학 졸업 후 대기업 건설회사 사원으로 입사하여 30년

간 재직하다 55세에 임원으로 정년퇴직하였다. 그는 석유화학공장, 시멘트공장 

등 대규모 플랜트 건축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퇴직 후 협력업체인 건축사

무소에 취업하였다가 1년 만에 퇴사하였다. 그는 건축과는 다른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고민하던 차에 주된일자리 재직 시 농촌관련 프로젝트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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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택을 그들에게 맞게 건축하는 사업에 관심 가졌던 것을 떠올렸다. 그

리고 이때부터 새경력으로 귀농 가능성을 탐색하게 된다. 

귀농을 제2의 경력으로 결정하고 1년간 교육기관에서 귀농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고, 전국을 다니며 귀농의 실상을 파악하는 등 본격적인 귀농 준비와 

계획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귀농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귀농교육에서 만

난 사람들과 집단계획 귀농을 준비했으나 뜻이 맞지 않아 좌절되고 그는 큰 

실의에 빠진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그가 찾던 조건에 맞는 귀농지를 소

개받게 되어, 귀농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마침내 3년 6개월의 귀농 준비를 

종료하고 귀농지로 이사하게 된다. 

귀농을 시작한 이래로, 그는 2018년 면담 시점까지 약 1년 6개월간 감농사

를 짓고 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며 농사에 전념하고 있다. 

취미, 여가 생활이 점점 죽어들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하는 생각도 들

지만, “안 하면 (농사일이) 해결이 안 되”고, “애들이 잘 크면 이뻐서” 정성을 

들여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는 과거보다 나은 방식의 농업을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하려 애쓴다. 그는 발효에서 감 농사의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이를 위

해, 가공 대학의 초급반, 중급반을 수료하여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다. 귀농하기 전부터 나름대로 철저힌 준비를 했고 지금도 단감 

동결 건조 과제를 만드는 기술을 테스트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는 아

직 농사를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

력 

경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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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 [66-남]의 삶 전반과 주요 영역의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건설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귀농을 결정하고 퇴사한 2014년 

시점이 7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후 2016년과 2018년 시점 모두 8점으로 비교

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 직업에 대한 만족은 2014년과 2016년이 

귀농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실제 농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평정하지 

않았다. 실제 귀농하여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2018년에 현직업에 대한 

평정은 8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 7점에서 2016년 6점으로 소폭 하락

하였다가 2018년 7점으로 상승하였다. 조사 시점 간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사

례자의 경제적 여건에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사례자 본인이 부

채없이 11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예금 이자소득과 개인연금소득

을 합쳐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정기적 소득이 있었다. 여기에 교사로 일했던 

배우자의 연금소득이 있다는 점도 사례자의 비교적 높은 경제적 만족도에 기

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 경제적 만족도가 소폭 하락한 것은 사례자의 

개인적 재산에 실제 변화가 있었기보다 부동산 경기 변화로 보유한 부동산 가

치 하락, 예금 이자 소득 감소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 6점에서, 2016년 7점, 그리고 2018년 

9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사례자는 선천성 당뇨를 앓고 있고 2012년에는 

당뇨성 백내장을, 2014년에는 부정맥을 진단받았다. 만성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만

족

도

변

화

[그림 5-4] [66-남]의 경력경로와 만족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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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하였

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귀농이라는 제2의 경력을 

결정한 것도 건강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나는 기본적으로 당뇨라는 질병이 있어요. 당뇨는 움직여

야 돼. 움직이는 거를 찾아야 돼. 그래서 선택한 게 일하는 거다. 

그리고 밭에 가서 일해 보니까 좋다. 근데 앉아서 하는 거는 나한

테 도움이 안 된다. 나는 어떻게든 계속 움직여야 된다, 그럼 뭐가 

좋으냐? 과수원이다. 과수원, 과수원인데 좀 더 넓이가 좀 있어야

겠다.” ([66-남], 2018년 인터뷰)

이처럼 사례자 [66-남]의 건강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고려할 요소이기는 하

지만, 사례자가 일하고 활동하는데 제약조건이 되지는 않았다.

1.2.2. 위기: “나는 과연 어디로 가냐?”

사례자 [66-남]은 건설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임원까지 승진하였고 

퇴직하였다. 그는 “건축을 전공”했고 30년간 건축 관련 일을 했으니까 계속 

그 일을 해보려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바로” 전 직장의 협력업체인 작은 건

축사무소에 재취업하였다. 그러나 1년 만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자

신이 “맨 위에서 있다가” 퇴직한 회사를 상대로 “밑에 내려가서 일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 “구차”하고 어렵게 느껴졌고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

는게 옳겠다 싶어” 스스로 정리를 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

어 가니까, 관계되어지는 사람들 직종이, 대그룹이 있고, 중견 그룹

이 있고, 소그룹이 이렇게 있어서이런 계열화가 우리나라에 이루어

져 있거든요. 대그룹에서 일을 나눠주고, 그 나눠준 일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하청이 나가고 또 하청이 나가는 이런 계층 구조로 

우리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략) 좀 이렇게 맨 위에 있다가 

밑에 내려가서 다시 일을 받아서 하는 입장으로 가보니까,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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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상당히 어렵다, 나이가 들면서, 다시 내가 근무하던 곳이나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1차 회사에 가서 일을 받아 온다는 것, 영업을 

한다는 것은, 아 이건 나이가 들어서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느끼고 

계속 여기서 그걸(건축일) 하겠다고 있기 보다는 새로운 분야로 들어

가는게 옳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66-남], 2014년 면담)

그의 이러한 결심은 “(건축 분야에서) 나와서 그쪽 일을 한다는 것은 옛날

에 나왔을 때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현실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의 주변에서는 주된 일자리 재직 시절, “기술사나 이런걸 땃는데도 불

구하고 왜 독립을 안하고 회사에 남아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는 “돈을 

버는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큰 플랜트를 만지고 기술자로서 보람”도 있기에 

회사에 남았다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그는 “한때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고 “대기업에 있었을 때는 내가 힘이 굉장히 센 줄 알았”다고 느끼

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 힘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이 사실은 “회

사의 힘”이었음을 자각하고 “껍쩍거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거 같다”라고 판단하고 차라리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사례자는 주된 일자리 재직 시절 우연한 기회에 접한 농촌 주택 건설 프

로젝트를 떠올리며 건설 계통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낙후되는 농촌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귀농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는 귀농으로 결심하고 

건축사무소를 나왔지만, “출근을 해야되고 이런 과정들이 일단 딱 멈추는 순

간서부터 오는 공황장애”와 같은 불안감을 경험한다. 

“그래도 정말 막상 나오니깐, 거의 공황장애 비슷하게 오더라구요. 

시골? 왜가? 에이, 피상적인 얘기지. 막상 현실적으로 지금 시골에 

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건 전혀, 이제 여기 생각으로는 다 했

어도, 몸은 이미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받아들여지니까. 이 생각과 

몸의 비정상적인 접촉(불일치)에서 오는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아, 

그래요. 일단 아침에 눈 뜨면, 나를 구속 한 사람이 없었다는게 부

자유스럽습니다.” ([66-남], 2014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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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이라는 방향은 설정하였지만, 아직 특정한 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사례자는 주된 일자리 재직 시절에도 휴일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고 

사람은 “뭔가 해야 돼. 안할 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례자를 포함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이 일은 삶을 구성하는 가장 비중 있

는 요소이고, 그래서 일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삶의 방향과 구조를 상실한 것

과 같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귀농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을 통해 스스로 일을 만들어 냈다. 

“저 같은 사람 퇴직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으셔서 새로운 구속되는 

곳에 들어가는 분들은 다 (공황장애에서) 벗어났을 거고, 못 찾으면 

더 힘드실거고. 새로운 구속지를 찾아가는 것이 결국은 공황장애

를, 그러니까 저는 귀농, 귀촌에 적극적으로 매달려 보자, 그래야 

피상적으로 아 뭐 가면 좋지 뭐, 가게 되면 가보지 뭐 이런 거는 절

대로 구속이 될 수 없구나 라고 알고,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서, 이

건 내 길이다, 한번 어떻게 되든 간에 한번 뚫어보자라는 쪽으로 

몰면서부터 조금 벗어났습니다.” ([66-남], 2014년 면담)

금방이라도 진행될 것 같았던 사례자 [66-남]의 귀농은 두 번의 좌절을 맞

게 되었다. 그가 처음 생각했던 귀농은 건설이라는 자기 전공을 살려 농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역할을 해야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농촌에다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비슷한 관심을 공유한 사람들과 공동체로 귀농을 계획

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첫 번째 좌절을 

경험하였다. 그 후 임야를 소유한 지인과 공동으로 작업을 해보고자 계획을 

했다가 “이것도 각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워졌”고 결국 무산되어 두 번

째 좌절을 맞았다. “역시 안되는구나”라는 큰 실망에 빠졌고 “귀농이 안 된다

고 하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저와 같은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과연 어

디로 가냐?’ 라는 거잖아요. [중략] 좌절을 겪었을 때에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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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못했지만 굉장히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침체되었던 시기였

고.” ([66-남], 2014년 면담)

사례자 [66-남]은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고 건축사무소라는 가교 일자리를 

거치며 새로운 인생의 경력을 계획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가교 일자

리 퇴직 후 직장이라는 구속이 없어지며 잠시 삶의 구조와 방향이 흩어져 버

리고 일상이 멈춘듯한 불안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귀농, 귀촌이라는 제2의 경

력을 결정하며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이를 조금씩 극복하였다. 그러나 귀농이 

두 번이나 죄절되면서 실망과 방향을 상실에 따른 위축과 침체를 경험하였다. 

1.2.3. 회복과 변화: “창업, 내가 내 스스로 내 일을 한번 한다

는데 그런 의미”

두 번의 좌절을 겪으며 그는 크게 실망하였다.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에

서도 위축을 경험했고 귀농에 대한 기대마저 “완전히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고민하였다. 그는 “답은 안 보이고, 아주 기도를 많이” 하며 “인간

적으로 보면 좌절에서 어떤 길을 찾을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

다 우연한 기회로 조건에 맞는 귀농지를 소개받게 되어 귀농이 빠르게 진행되

면서, “자세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마인

드가 바뀌게” 되어 “가족, 친구관계, 혹은 사회적 관계가 좋아”지게 되었다.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변화된 것에 더하여, 사례자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

지면서 그의 귀농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사례자는 처음 “지역사회 발전에 전문성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라는 차원에서 귀농을 생각하였다. 두 번의 좌절 끝에 귀농이 현실이 된 2016

년에 실시한 두 번째 면담에서 그는 “당시 좀 건방졌었죠.”라며 귀농에 대해 

달라진 인식을 보였다. 

“그 당시는 좀 건방졌었죠. 생각해 보면, 회사에 아직 끝물이 남아

있어서 뭔가 될 줄 알고, 자꾸 되는 방향으로 큰 테두리에 놓고 하

는 건방진 이야기였고, 그런데 나온 지 3-4년 되니까 그런 거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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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6-

남], 2016년 면담)

사회공헌, 봉사로 귀농을 생각하던 “거품이 사라”진 대신, 사례자는 귀농

을 “창업,”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스스로 해 본 적은 없는 “내 일”로 생각하

게 되었다. 사례자는 내가 주도하여 시작한 나의 일인 귀농에 대해 기대감을 

보였다.

“여태까지는 직장에서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녹을 먹고 살았잖아

요. 옛날 같으면 녹이라고 하고, 봉급을 받고 살았잖아요. 한번도 

이제 스스로 못하는 걸 처음으로 창업하는 거거든요. 기대가 됩니

다. 요즘에도 농촌에 가면 농업경영청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농

업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 창업으로 보고 있고 귀농자에게도 자

금을 저리로 주는 것도 창업자금으로 이름을 붙여서 줍니다. 그래

서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하는 창업이거든요. 창업을 한번, 내가 

내 스스로 내 일을 한번 한다는데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66-

남], 2016년 면담)

2014년 진행된 첫 번째 면담에서 퇴직자들이 다른 직장이나 일이라는 “틀

에 다시 넣어” “자기 몸을 구속”해야 “공황장애”와 같은 상실감을 극복하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귀농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사례자에게 삶의 

방향을 부여하고 삶의 틀을 “구속”하는 일로 여겨졌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된 두 번째 면담에서 그는 귀농을 “억지로 하는” “구속”과 구별되는 “소

명”으로 표현하였다. 

“60대까지는 그게(일) 하나의 구속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60이 넘어서 벌어지는 일거리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소명이

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면담자: 구속과 소명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명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66-남], 2016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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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사라는 일에 대한 의미가 “창업”이면서 내가 스스로 하는 나의 일, 

“소명”으로 변화되면서 사례자는 “허화망상”을 다 버리고 귀농의 현실을 실질

적으로 하나씩 확인하게 되었다. 농촌에 가서 막연하게 기여하고 공헌하는 삶

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지 고민하였다.

“새롭게 00(귀농지)이 부상하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이제

는 옛날 같은 그런 허화망상을 다 버리고 실질적으로 ‘아, 가면 정

말 어떻게 살까? 그리고 어떻게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그러면 

가서 뭘하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66-남], 2016년 면담)

그런데 귀농의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다. 2018년 세 번째 면담을 기준으

로 그는 약 1년 6개월가량 감 농사를 짓고 있었다. 새벽에서 해질 때까지 일

하고 있다. 취미, 여가생활도 점점 줄어들고, “내가 회사 다닐 때도 틈틈이 놀

고먹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안 

하면 해결이 안 되고” 작물이 커나가는 것이 “이뻐서” 정성과 열심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다. 농사로 수익을 내기도 어려웠다. 사례자는 새로운 농사 방법

도 고민하고 감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그는 발효에서 대안을 찾았고 2017년부터 발효대학 초급, 중급반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증도 땄다. 2018년 면담이 진행될 때 감을 동결건조하여 

단감 과자를 만드는 기술을 테스트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의 2년 

차 귀농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발효대학이었다. 그는 이처럼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배우는 열정과 활동이 없으면 농사라는 일이 “무미건조”한 “노

동”에 불가할 거라고 말한다. 

“무미건조하겠죠. 희망이 없을 거 아녜요. 단순히 농사짓는 것만 

하면 그건 노동이죠. 이거를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의욕이 생기잖

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정열입니다. 정열이 있고 일하는 거냐 정열

이 없이 일하는 거냐에 따라서, 일련의 일을 해야되는 거라고 의무

감으로만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66-남], 2018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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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정열로 하는 

나의 일에는 배움과 성장이 필수적이다. 그는 자신의 삶이 앞으로 계속 성장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낙관적 전망과 함께 활동적인 삶이 그 핵심임을 인식하

고 있다. 활동적 삶을 계속하고자 그는 계속하여 생성하는 삶, “새롭게 새롭게 

일을 저질러야”된다고 말한다.

“내가 만족도가 10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10년 후에 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거냐, 그게 뭘까? 답은 잘 얻어질 수 없을 것 같

아요. 다만 삶의 만족도가 10점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도 지금처럼 

활동성을 유지해야 될 거라는 것만은 확실해요. 그럼 그때 활동성

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거냐? 발효대학? 10년짜리? 아니잖아요. 

2년이나 3년이면 끝나잖아. 그럼 그 이후에 나머지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감 농장도 5년이면 끝난다? 그 이후는 어떻게 농장을 운

영할거니? 그러면 이런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내야지만, 그러면서 

내 지금의 8할이라는 일에 대한 생활의 할당량을 계속 충전시켜 나

가는 뭔가가 있어야되겠구나 하는 것만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

서 새롭게 새롭게 일을 저질러야 되는 구나. 그래서 계획은, 머릿

속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올해는, 작년에는 집을 샀다. 올해는 내년

까지는 땅을 사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내내 후년에는 거기다 하

우스를 짓겠다. (중략)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꾸 활동성을 유지해가

는 길로 가야지만 10년 후의 내 삶의 모습이 만족도가 8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66-남], 2018년 면담)

이처럼 사례자는 만족스러운 삶의 핵심이 활동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때 일은 외부에서 주어지고 규정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주어진 일의 수행'을 넘어,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새롭게 일을 저질러야”함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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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7-11-남] : '의무'적인 일에서 '놀이'와 '재미'로의 일

1.3.1. [2017-11-남]의 경력경로와 주요 특성

사례자 [2017-11-남]은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대기업 통신사에 입

사하였다. 그는 통신시설 유지보수, 통신망 구축 설계 및 설치, 기술 분야 감

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6년 동안 근무하다가, 회사 구조조정으로 53세에 

퇴직하였다. 퇴직 전 회사 직원의 소개로 기타학원을 차린 같은 회사 퇴직자

를 보게 되면서, 자신이 대학시절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열중했던 일을 떠올

렸다. 그는 음식점 등 “생판 모르는 것을 해서 말아먹는 것 보다 잘할 수 있

는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타 강습을 새경력으로 잠정적으

로 결정하였다. 

사례자는 새경력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내 기타 동호회를 결성해 

기타 강습을 하고, 지역 기타 동호회에 가입하여 사람들과 사귀고 함께 기타 

연습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이 기타학원을 차려도 될 만큼 기타강

습에 소질이 있다는 확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는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

고 3개월 만에 기타 학원을 개업하였고, 2018년 2차면담 시점까지 5년 간 기

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례자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주된 일자리 퇴직 직후인 2014년 6

점에서 2017년 8점, 2018년 9점으로 상승추세이다. 특히 2014년에서 2017년까

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는 자신이 잘하고 즐기는 일을 테마로 새경

력을 설정했고 성공적으로 새경력에 안착했다.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사

례자의 이러한 선택에 대한 만족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학

원 사장이자 강습자라는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2017년 9점, 2018년 10점

으로 매우 높은데 비해,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사례자는 그 이유를 스스로 경제적 여건에 대한 불만족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사례자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

인 2014년 9점, 2017년 7점, 2018년 7점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보수를 받던 시

점보다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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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례자의 주된 일자리는 대기업 통신회사로 평균적으로 높은 보수를 보장

하였다. 퇴직 후 기타학원 창업을 통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수

익을 내고 있지만 주된 일자리 재직 시절보다는 수입이 적다. 객관적인 수입 

하락이 경제적 여건의 만족도 변화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

력 

경

로

만

족

도

변

화

주) 사례자는 2017년 추가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 만족도 평정은 2017년에 2014년의 삶을 회고

하며 평가한 것임

[그림 5-5] [2017-11-남]의 경력경로와 만족도 변화 

그러나 사례자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7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자산규모 면에서는 자가로 거주하는 집과 퇴직 후 기타학원을 

차리기 위해 구입한 상가를 합쳐 약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여



114 베이비부머의주된일자리퇴직후경력경로및경력발달이해를위한질적종단연구(6차년도)

건이 매우 좋지는 않으나 괜찮은 편이었다. 기타 학원으로 버는 수익은 약 3

천 만 원 정도로, 그가 이전에 벌었던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에 대해 높은 수준의 만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례자의 배우자가 과외를 하며 맞벌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배우자의 꾸준한 수입은 사례자가 명예퇴직을 과감히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기

도 하였다.

“집사람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

예요. 선뜻 사표를 낸다거나 그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서도 벌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백수로 있어도, 집에서 벌고 그

러니까 그거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생각도 좀 있었

어요.” ([2017-11-남], 2017년 면담)

사례자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채무나 자녀

교육비 등 재정적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된 일자리 퇴직 전 자동차 

할부금까지도 다 정리되었다. 대학생인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모두 국공립 대

학교에 다녀서 등록금에 대한 부담도 적었다. 

“퇴직하기 전에 뭔가가 다 끝나버렸어요. 퇴직하기 얼마 전에 차를 

하나 바꿨었는데 그거 할부도 끝났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는 집

에서 집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과외 수업이 있으니까. 내가 수입

이 없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다. 그게 상당히 힘이 되었죠. 그

때 당시에 대출금도 많이 남았고 뭐 만약에 집사람도 버는 게 없고 

그랬다고 그러면 아마 제가 지방 발령을 감수하고,  (사표를) 안 썼

을 수도 있죠. 안 나갈 수도 있죠.” [2017-11-남: 2017년 면담]

신체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2014년 6점에서 2017년 8점으로 상

승하였고, 다시 2018년에 9점으로 올랐다. 사례자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니

까”건강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보다 2018년의 건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데에는 생활양식의 변화

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직장에서 그는 관리자로 많은 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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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거나 참석해야 했고 회식자리는 술을 먹는 자리였다. 과음으로 그는 늦

은 시간 귀가하는 것이 빈번했다. 퇴직 후에는 술을 예전만큼 자주, 많이 먹지 

않고 있다. 기타강습이 주로 저녁에 있기 때문에 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어

렵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1.3.2. 위기: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사례자는 26년 동안 대기업 통신회사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였다. 회사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인원을 대규모로 감축하였는데, 그는 재직하며 두 차례

의 구조조정을 목도하였다. 그는 “다음번에 명예퇴직이 되면 다음에 내 차례 

겠구나”를 예상하였다. 그러나 퇴직을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적당

히 농땡이를 펴도 봉급은 나오”고 밖에서 나와서 벌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봉

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었던 마음”이었다. 그의 가족도 “무

조건 꽉 눌러 붙어 있으라고” 하여, 그는 더 버티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음에도 사표를 던진 이유는 “비참해”지기 싫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소위 “퇴직 0순위” 사람들이 퇴직을 선택하지 않으면, 업무배정 배제, 

인사고과 불이익 등을 통해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사례

자는 감사 부서에 근무하여 실제 이런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여 회사가 퇴직 

대상자를 몰아가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 

“업무를 안주는데. 근무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근

무태만으로 잡는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했던 거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버틴다고 해봐야 절로 보낼 것 

같고 지방으로 보낼 것 같고. 그런데 지방에 가 가지고 엉뚱한 부

서 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타겟이 되어서 어떻게 될 것 같고.' 이

러다보니까 아휴,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버텨봤자 오래 버티

지도 못하고, 나만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비참해진다 그럴

까? 그럴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 번에 내가 순위에 들어가



116 베이비부머의주된일자리퇴직후경력경로및경력발달이해를위한질적종단연구(6차년도)

고 그러면 나는 나가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예요.” ([2017-11-남], 2017년 면담)

이렇듯 그는 `타겟이 되ʼ면 버티지 못할 것을 알았고 “내가 순위에 들어가”

면 “나는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굳혔다. 그는 퇴직을 받아들이고, “(회사를) 

나가면 뭘 하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대부분의 퇴직자는 

자신의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하는 길을 먼저 생각해보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는 경력을 연계한 재취업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재취업 할 생각은) 없었어요. 일단 갈 데가 없어요. 첫 번째 갈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관리직으로 있다가 명예퇴직으로 한 다

음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관리직으로 자리가 거의 없죠. 그러니

까 이제 관리직이 아닌 현장직, 이제 제가 퇴직을 해가지고  다른 

데 간다고 하면 진짜 순수한 현장직, 통신 쪽에서 봤을 때는 전봇

대에 올라간다거나 맨홀 열고 맨홀 구덩이에 들어가야 한다거나 거

의 그런 쪽 일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전화국 내에 있

다고 하더라도 단순 노동. 그런 일들이 하기가 싫더라고요.” 

([2017-11-남], 2017년 면담)

이렇듯 관리직에서 퇴직한 그가 재취업을 하려면 관리직으로 가야하는데 

관리직 자리는 드물고, 그나마 자리가 나는 현장직으로 취업하자니 “전봇대에 

올라가고 맨홀 구덩이에 들어가야 하는” 고된 일은 하기 싫었다.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하는 다른 방안은 협력업체에 취업하는 것인데, “본사 영업을 위한 `

얼굴 마담ʼ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어야 2년”이고 이후에는 또 취업을 고

민해야 한다. 결국, 그는 경력을 살려 재취업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

로운 경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새로운 경력을 찾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나니, “(회사를) 나가면 뭘 하지?”라

는 질문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고민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책에서도 장점을 살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평소에 듣다가, 2차 명예퇴직하고 난 다음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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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내가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는 시간을 가져 본 거에요. 어차피 다음 차례는 내 

차례가 될 텐데 ‘나는 뭘 하지?’ 그때부터 사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찾았던 거예요.” ([2017-11-남], 2017년 면담)

“내가 뭘 잘하느냐. 이제 돈벌이도 좀 해야 되니까. 자동차 정비를 

생각하다가 내가 오밀조밀 이렇게 뜯고, 이런 건 잘했지. 그런 생

각이 또 들고 그러다가 또 그걸 하려다 보니까. ‘아이고, 나이 들어

가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접고, 음식점 생각해보다가 

‘나는 음식을 전혀 못하는데.’ 그러면 ‘주방장 있으면 되지.’ 생각을 

했다가도 그러면 주방장이 일 다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잘 하는 게 이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거를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은 거죠.” ([2017-11-남], 

2017년 면담)

이렇듯, 사례자는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지 없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한다. 그는 자기 장점을 살려 `할 수 있는ʼ 일을 생

각해 보기도 하고, 퇴직자들이 흔히 `하게 되는ʼ 일도 고민해 본다. 그러나 그

가 가장 찾고 싶은 새로운 일은 “제가 잘 하고 좋아하는 일”이었다. 

1.3.3. 회복과 변화: “저는 (일을) 하나의 놀이터로 생각을 하고”

사례자 [2017-11-남]은 퇴직하기 전 이미 전 직장의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하기보다는 새 경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 그는 새로운 일의 조

건으로 “잘 하고 좋아하는 일”로 정했고 여러 가지 일의 “가능성을 놓고서 머

릿속에서 한 번 굴려” 보았다. 그의 궁리는 “우연”의 기회를 포착하고 찾도록 

그를 이끌었다. 그는 대학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서 열심히 기타를 친 기억을 

떠올렸고 “퇴직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우연히 집에 있던 기타를 한번 잡”았다가

이 일이 자기가 찾던 “잘 하고 좋아하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는 이 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사내 동아리를 조직하여 기타 강습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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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그는 “내가 누구한테 가르쳐도 될만한 것 같다”라는 확신을 얻었고, “나

와서 학원을 차려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라는 결심이 섰다. 

새로운 일에 대한 충분한 궁리와 준비는 새로운 일에 대한 만족도로 연결되

었다. 사례자는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2017년 9점, 2018년 10점 만점을 부

여하였다. 그의 현재 일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일의 의미가  “내가 하기 싫어

도” 해야 하는 `의무ʼ에서 “내가 하고 싶은” `자발적 활동ʼ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일정 부분 같은 것도 있죠.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다고 봐야죠. 뭔가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같은데, 그 전에는 그냥 '이걸 안 하면 내가 잘릴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건 내가 하기 싫어도 또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쪽의 개념

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는 거는 물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제 이것도 한번 생

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돈이 많다고 하면 아무런 일도 안 해도 

먹고살게 있다고 하면 따분할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뭔가를 할 

일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일이 나는 이제 이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일이란 어떤 개념

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다.” ([2017-11-남], 2017년 면담)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가르치는 걸 일이라

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 어떤 활동이다’ 이렇

게 생각하고. (중략) 그냥 이건 취미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노

는 거다. 수강생이 오면 수강생하고 내가 잘하는 거 보여주고 노

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2017-11-남], 2017년 면담)

맞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다고는 하나 사례자 [2017-11-남]에게도 일은 여

전히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경제활동이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활동이라

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퇴직 전 했던 일은 “안 하면 짤리는 것”이라 조직에서 

주어지면 어떤 활동이라도 해야 하는 `의무'였다. 반면, 지금의 일은 외부적으

로 규정되거나 강요되지 않은 순수하게 “내가 재밌어서” “내가 좋아서”하는 ‘놀

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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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며 생겨난 변화 중 하나는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

이다. 기타 학원을 통한 소득은 전 직장의 보수보다 한참 적고 그래서 “금전

적으로 부족하지만” 사례자는 삶에 대한 행복감은 훨씬 높아져서 수입이 줄어

든 것이 상쇄된다고 말한다. 

“전에 있던 직장에서 만약에 월 500을 받았다 그러면, 자영업을 

하면 한 300만 벌어도 거의 같은 걸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

든요. 직장 다니면 아무래도 외적으로 쓰는 돈이 많이 있거든요. 

그니깐 이제 그 500을 벌었을 때 생활 수준하고 (회사) 밖에 나

왔을 때 300 정도의 생활 수준이 저는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거

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영업을 하면 돈은 줄지만 그게 줄어드는 

것만큼 다른 쪽에서 삶에 대한 행복감이라든가 그런 게 직장 다

닐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걸로 상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17-11-남], 2018년 면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진 데에는, 일의 일정과 완급에 대한 조정권을 그 스스

로 가지게 된 때문이기도 하다. 사례자는 “야행성”으로 전 직장 재직할 때 아

침에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기타 학원은 대부분의 강습이 저녁에 있다 보니 

사례자의 신체리듬에 잘 맞다. 기타 학원도 자영업이다 보니 사례자가 원하는 

대로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어, 하루를 빼서 어디를 다녀오거나 다른 하고 싶

은 일도 할 수 있다. 즉, 외부적으로 규정된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을 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는 마음도, 몸도 편해졌고 건강도 좋아

지게 되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변화는 그가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서적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전 직장에서 휴일에 일해야 한다거나 관리자 업무의 

연장 선상에서 회식하고 술 먹는 것이 스트레스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퇴직 

후에 그는 “한 1년 동안은 진짜 하루도 안 쉬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기타

강습 외 지역의 기타동호회에 가입하여 오랫동안 리더로 활동해 오고 있다. 

그는 매주 회원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들과 함께 종종 기타공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동호회를 하면서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사람들의 실력이 올



120 베이비부머의주된일자리퇴직후경력경로및경력발달이해를위한질적종단연구(6차년도)

라가는 것을 볼 때, 공연 나가서 좋은 평가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서 “자꾸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자꾸 더 투

자하게 하는 이유가 기타를 가르치는 일이 “내 일터이자 쉼터”이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 이처럼 일이 `재미'가 되면서, 그는 일하면 할수록 소진되기보다는 

오히려 충전되고 있었다. 

사례자는, 또한 일과 삶에 대해 장기적이고 폭넓은 전망을 갖게 되었다. 

그는 전 직장에서는 “눈앞에 실적”과 당장의 평가에만 급급하였으나 이제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재밌게 살자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전에 이런 생각도 내가 몇 

년 후에 뭐 해야지 이런 생각도 못 해요. 눈앞에 실적 그거에 맞춰

서 ‘어떻게 하면 이 실적을 올려 가지고 이번달 평가를 좀 잘 받을

까.’ 하는 그런 것만 하다보니까. 장기적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못하

거든요.” ([2017-11-남], 2017년 면담)

“저도 이거를 조금만 하고 그만둘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누구

한테 가르칠 수 있을 때 까지는 이건 정년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진짜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 오면 같이 놀아주면 되지.’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2017-11-남], 2017년 면담)

그는 할 수 있을 때까지 기타 강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10

년은 강의할 수 있고, 더 나이 들면 강사를 고용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자신은 

학원을 “놀이터 삼아 놀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을 일로 만들어 하게 되면서 일과 삶에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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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력무관형 사례자의 만족스러운 삶

2.1. [15-남]: “나같이 살아도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2.1.1. [15-남]의 경력경로와 주요 특성

[15-남]은 대기업에서 26년간 근무하여 임원까지 승진한 후 퇴직하였다. 입사

초기에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직장 생활의 대부분 동안 감사, 

인사, 총무, 물류센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례자가 정년인 55세가 

되자, 회사에서는 1년 더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렇게 1년을 더 일한 후 

“나가라는 시그널이 쫙” 와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되었다. 

퇴직 후, 그는 매우 다양한 경력 경로를 모색하고 시도하였다. 헤드헌터로 

잠시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성과급의 불안정한 수입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오래 가지는 못하였다. 이후, 프랜차이즈 커피점과 택배대리점 창업, 버스운전

기사, 귀농 등을 고려하였으나 “100만원을 받든 200만원을 받든 회사 다녀라”

며 배우자가 만류하였고 사례자 역시 이에 동의하여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사례자는 여러 고려 끝에 재취업을 선택하고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으

나,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고 어렵게 연결이 되더라도 “경력은 좋은데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구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무직으로의 재취업이 여의치 않자, 그는 건물 공사 현장에서 쇠파이프를 

나르는 일을 하거나, 농수산물 대형마트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는 등 육체노동

을 시도해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례자로서는 처음 해보는 강도 높은 노동이 

무리가 되었으며 결국 척추협착증을 진단받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일을 그만

두었다. 이후 사례자는 후배의 제안으로 소독구충방제전문업체에서 사무직과 

외근직으로 근무하였다. 이 시기 그는 “바퀴벌레 잡는 게 그게 굉장히 못 보

던 분야인데 파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흥미로”워했으며, “내가 그렇게 해줘 가

지고 효과가 좋아가지고 고객들한테 진짜 고맙다고 칭찬받을 때는 내가 보람

을” 느끼기도 하였다. 하지만, 만 60세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이 회사에서 역

시 정년퇴직을 통보받으면서 사례자는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했다. 

2018년 5차년도 본조사 시점에, 사례자는 공공기관의 시설보안직으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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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근무하면서, 휴일과 주말을 이용하여 후배의 해충방제업체에서 영업직을 

병행하고 있다. 시설보안직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야, 이런 보직도 있나”

할 정도로 편하게 느껴졌지만, “사람이 일을 해야되는데 일하는 것 같지가 않”

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루하기도 하다. 하지만, “월급 꼬박꼬박 적지만 나오니

까 그런데서 삶의 만족을 많이 느끼”고 있다. 

경

력 

경

로

만

족

도

변

화

[그림 5-6] [15-남]의 경력경로와 만족도 변화 

사례자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 만족도가 8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2014년에 비해서는 낮고, 2016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다. 2014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던 것은 당시 헤드헌터로 재취업된 직후여

서 구직에 성공했다는 만족감과 새로운 직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

문으로 보인다. 건강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서는 7점으로 표기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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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척추협착증과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다. 사례자는 현재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집근처 한 대학의 헬스클럽에서 매일 1~2시간씩 운동을 하고 식사를 조

절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대한 지장 

여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편”으로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례자의 소

득 2,200만원에 배우자의 소득을 합해 연간 가구 소득이 5,000만원 선으로 확

인되었다. 현재 보유한 서울의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두 명의 자녀는 모두 취

업을 하여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2.1.2. 위기: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왕따당한 느낌”

[15-남]은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울증”을 피부로 느꼈다. 퇴직할 

때만 하여도 30년간 일을 하였으니 몇 달은 쉬면서 재충전을 하는 것도 괜찮

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실제 “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다는 느낌, 

왕따당했다는 느낌”이 커졌다. 그가 느낀 외로움은 “돌아버릴 것 같”은 정도로 

컸으며, 이 시기 재취업에서 반복적인 실패를 겪으며 그는 “자살”을 떠올리기

도 하였다. 이러한 좌절감과 우울감은 2014년 1차년도 본조사와 2018년 5차년

도 본조사에서 거듭 확인된다. 

“올해 3월에 나왔으니까 4,5,6,7개월, 4개월 놀았잖아요. 4개월 좀 

못되지만. 집에서 2개월 놀다 보니까 그냥 뭐 주변에서는 뭐 좀 이

제 쉬어라, 30년 동안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2~3개월 정도 쉴 생

각을 했는데 이게 막 못 놀겠어, 이게 막 돌아갈 것 같애, 집에만 

있으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마 정년 퇴임 하는 

사람들 그 뭐 남자들 우울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피부로 진

짜 느낀 게... 한 달 동안은 뭐 편했죠. 진짜 늦잠도 자보고. 근데 

그게 날이 갈수록 그렇게 뭐라 그럴까 외로움? 어느 한 대열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느낌, 왕따 당한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슬슬

슬슬 들면서.”([15-남], 2014년도 면담)

“사회적으로 격리됐다는 느낌. 왕따 당했다는 느낌. 내가 그게 심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못하는 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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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산에도 가보죠, 아침에 일찍. 그러면은 출근하는 사람, 넥타이 

매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고. 산에 가면은... 자살까지도 생

각했었어요. 취업이 안되니까. 당신 스펙은 좋은데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2~300장 냈을 거에요, 여

러군데. 다 안되더라구. 거기서 내가 외로움을 많이 느꼈죠.” 

([15-남], 2018년도 면담)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2014년 1차 본조사 이후 2

년이 지난 2016년 3차 본조사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의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

한 채 “낭떠러지”에 내려앉은 상태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아빠로서, 남

편으로서 “월급을 갖다 주면서”유지되던 자존심이 무너지자, 가족들에게 장난

을 칠 수도, 큰소리를 칠 수도 없는 위축을 경험한다. 

“나도 자살까지 생각했었어요. △△에서 나오고. 근데 이제 모르겠

어요, 나도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스트레스니까, 안 되고. 내가 나와서 애들한테 뭔가 

아빠로서 뭔가 이렇게 월급 갖다 주면서 뭔가 아빠로서 내 자존심 

이런 것들, 큰 소리를 치고 그랬는데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거에

요. (중략) 그니까 그냥 내려 앉은 거에요, 낭떠러지로. 예전에 애

들한테도 장난치고 그랬다고요. 와이프한테도 큰 소리 치고. 근데 

요즘은 와이프한테 큰 소리 못 쳐요” ([15-남], 2016년도 면담) 

이 시기 그가 겪은 심리적 어려움은 경제적인 위기감과도 무관치 않다. 한

달에 200만원이라도 벌 수 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열심히 하지만, 퇴

직금을 까먹는 생활이 지속되자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지금은 한 2백. 그니까 한 달에 제 나이에 또 2백 받는 것도 저는 

어디서 불평하면, 나도 불평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니는

데. 이제 퇴직금 남은 거 조금씩 조금씩 까다 보니까 이제 점점 통

장이 이제 슬슬 슬슬 줄어드는 게 이제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에

요.” ([15-남], 2016년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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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가 겪었던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면담

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두 차례의 면담에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었

다는 느낌과 가장으로서 무너진 자존심, 외로움, 우울증 등과 같은 심리적 위

기감을 설명하는 동시에, 경제적 위기감과 재취업 과정의 시행착오를 이야기

하였다. 이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기 전까지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위기

이기도 했다. 

2.1.3. 회복과 변화: “온실”밖의 세상에서 “스스로 해야되는거죠”

퇴직 후, 그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경험을 “온실”에 비유하며 그동안 자신

이 세상을 너무 우습게 봤음을 반성한다. 이는 회사라는 온실에서 나오자 “비

바람”이 불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토로이자, 주된 일자리에서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혹독한 현실에 

대한 자각이었다. 

“마누라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이 그 △△이라는 회사 거기 

30년 동안 온실 속에 갇혀서 세상 모르고 연봉 8000<만원>이상 

받아갖고 세상 모르게 살았지만, 세상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니냐. 

나와 보니까 진짜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반성 

많이 했지.” ([15-남], 2014년도 면담)

그가 퇴직 후 위기의 시기에 겪었던 외로움은 곧 이제는 자력으로 살아가

야 한다는 각성이기도 했다. 사례자는 이제 온실에서 나와 이전에는 회사가 

해주었던 많은 것들을 스스로 감당해야 함을 실감해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철들은 거”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식물이 자라려면 물도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

하잖아요. 니 스스로 구해야 된다, 이제. 예전에는 물과 거름을 △

△에서 줬잖아요. △△이라는 따뜻한 온실 안에서 그냥 칭찬받고 

그냥 열심히 만 일하고 나름대로 아부도 잘 하고 잘 보이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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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워줬는데, 물도 주고. 연봉도 많이 주니까. 뭐 8천, 9천까지도 

받았으니까. 근데 딱 이제 나오다 보니까 누구 키워주는 사람이 없

잖아요. 비바람이 쳐도 온실은 막아줬는데 여기서는 내가 다 맞아

야 되니까. 딱 나가니까 니가 과거의 임원이지 임마 지금도 여기 

임원이냐? 맞아요. 나를 위해서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 진짜. (중

략) 나와서는 니가 이제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철들은 거

에요. ([15-남], 2016년도 면담)

하지만, 달라진 현실과 현실을 스스로 헤쳐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내적인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달라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쪽팔리고 

챙피”한 마음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부감은 여전히 떨치기 힘

들었다. 퇴직 후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

례자는 “셀프컨트롤”을 통해 버리고 버리기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변화된 처

지를 받아들이고자 노력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노는 거”고, 집에서 논다

는 것은 “더 구차해”지는 과정임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진짜 처음에 이런 일을 했을 때 방역 일도 했을 때, 자꾸 남의 시

선이 느껴져요. 내가 과거에 이사까지 있었는데 이런 생각. 진짜 

그래도 쪽팔리고 챙피하지만 막 했었지. 그러나 퇴근하고 나서 다

음날 아침에 출근하려면 ‘아, 거기를 또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랬죠. (중략)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일을 못하니까, 오히려 더 스

트레스니까 그걸 자꾸 극복을 해야죠. 나도 100%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버려야지, 버려야지, 버려야지 스스로 자꾸 셀

프 컨트롤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고 그냥 집에

서 노느 거에요. 집에서 놀면은 사람이 더 구차해진다구요. 수염 

안깎지 머리 제대로 이발 안하지, 몸은 꾸리꾸리하지.([15-남], 

2018년도 면담)

2차 본조사 후 2년이 경과한 2018년 3차 본조사에서 사례자는 “내가 많이 

변했어요”라는 말로 지난 2년간의 변화를 요약하였다. 2014년과 2016년 면담

에서 온실이 없이 혼자 비바람을 맞아야하는 어려움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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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과는 달리, 2018년 면담에서는 자신의 변화된 철학 즉, “근로에 대한 가

치 자체가 신성”해지는 경험에 대해 구술한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등 일의 소중함에 대한 의미부여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자신에 대한 철학도 

달라졌기에 가능한 변화였다. 

“△△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건 없었죠. 내가 이런 일을 어

떻게 해, 이렇게 했지만 나이 먹고 상황이 달라진거지. 그리고 느

낌도, 내 자신에 대한 철학도 많이 바뀌었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도 말라. 사람은 일을 해야한다는거지. 근로에 대한 가치 자체가 

신성하게 봐지는거죠. 돈 보다도 일이다. 일이 있어야지 돈이 나오는

건데 그냥 돈만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15-남], 2018년도 면담) 

그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8점을 부여하며, 자신의 삶

에 대해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고 총평하였다. 이는 2016년 조사에서 자녀들

에게 “아빠처럼만큼은 살지 마라”라고 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 사람들, 나이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 국회의

원들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니까 그 사람들 학력이나 이런 거 보면 

공부를 꽤 했던 사람들이에요. 날라리로, 그냥 날탱이로 해서 졸업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스펙이 화려하잖아요. 아빠처럼 만큼은 

살지 마라, 아빠도 나름대로 선택된 인간이고 그래도 임원으로 나

도 퇴직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60대 이상까지도 나는 진짜 대기업

에서 임원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게 나도 지금 한 인데. 

공부 열심히 해서 네 노년 편하게 살려면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공

부, 고시공부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서 진짜 고시 공부 그거로 

끝날 게 아니라 석사, 박사 까지도 관련된 거 있으면 공부 해라.” 

([15-남], 2016년도 면담)

“나같이 인생 살아도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해요. 

(“나같이 인생 살아도”가 무슨 표현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애들 잘 키우고 특별히 문제점 없이 취업 어느 정도는 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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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여러 가지가 남았지만. 내 자신도 나름대로 마음 고쳐먹고 

생활철학 바꾸고 일에 대한 욕심도 생겼고 여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생겼잖아요. 그럼 좋은거죠.” ([15-남], 2018년도

면담)

2016년 사례자는 “화려한 스펙”이 있어 “누릴 것 다 누리”는 국회의원을 

부러워하며 공부를 더 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스러워하였다. 그리하여 

자식들에게도 공부를 많이 해서 아빠처럼 살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 등, 자신

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2018년 면담에서 

사례자는 애들도 잘 키우고 생활철학을 바꾸고 여가도 즐길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 인정하며 이만하면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라고 

자평한다. 이는 2016년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자신의 삶을 타인에 비추어 비교했던 것과 달리, 자신의 주관적 

잣대를 가지고 삶을 돌이켜봤기에 가능한 변화이기도 하다. 사례자는 퇴직 후 

온실에서 나와 혼자 비바람을 맞으며 “철이 들었고”, 외로웠던 자립의 과정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가능하도록 돕기도 하였다. 

2.2. [16-남]: “내가 좋아할 수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2.2.1. [16-남]의 경력경로와 주요 특성 

[16-남]은 30년간 대기업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해외법인 CFO로 

근무한 후, 두 차례 임원 승진에서 누락되면서 퇴직을 결심하게 된 사례이다. 

회사는 퇴직을 앞두고 사례자에게 자회사 발령을 제안하였고, 사례자가 이를 

수락하면서 전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일은 이전 업무와

연계성이 없었고 일의 규모 역시 기대에 못 미쳤던 터라 재취업 후 11개월 만

에 그만두게 된다. 

일자리의 공백이 생긴 사례자는 당시 사업이 어려워진 처남의 사업정리를 

돕고 틈틈이 주식을 하며 공백을 메웠다.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적

이었던 것보다는 그냥 뭔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주식이지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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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생활자체가 폐쇄적인 것 같고 너무 움직임이 없는 것같아”이 역시 오래 가

지 않았다. 

사례자는 다시 재취업을 시도하고, 지인의 소개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에 재취업하게 된다. “다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경

력이나 그런 노하우를 좀 필요로 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달리, 

비민주적인 회사 분위기를 보며 “오래 있을 수 없는 직장”이라 판단이 들자 

6개월만에 다시 한번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사례자는 1년간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함께 일을 하며 구직

활동을 병행하였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동안 가게 운영에 대한 이견이 끊이

지 않았고, 이는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자 음식점을 폐업하고, 2015년 사례자 혼자 스몰비어 호프집을 

창업하여 4년간 운영하고 있다. 

경

력 

경

로

만

족

도

변

화

[그림 5-7] [16-남]의 경력경로와 만족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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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8점이라고 평정하였

다. 이는 2016년 같은 항목에 대해서 6점으로 평정하였던 것보다 2점 상승한 

수치이다. 사례자는 이에 대해 “일도 잘 되고 있고 아내랑 사이가 편해”졌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

지만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사례자의 가

구 근로소득은 연간 6천만원으로, 여기에는 사례자의 소득 5천만원과 배우자

의 소득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소득 외에도 주된 일자리 재직 시 납

입한 개인연금을 매월 50만원씩 수령 중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명의 자녀들 역시 현재 모두 아르바이트와 직장생활로 스스로 생

활비를 마련하고 있어 교육비를 비롯한 경제적 부양 부담이 없는 상태이다. 

2.2.2. 위기: “더 이상 내가 필요가 없나보다”

2014년 1차년도 본조사 당시, 사례자에게 일자리는 곧 “나를 필요로 하는 

곳”과 동일한 의미였다. 사례자는 퇴직 전 두 차례 임원승진에서 누락되자 

“더 이상 제가 필요없나보다”라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경력이나 그런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보인다. 그에게 있어 취업은 자신의 쓸모, 혹은 

필요에 대한 사회적 확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원래는 그 2008년, 2007년쯤이 제가 이제 임원승진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랬어요. (중략) 그런데 이제 그 때 한 번 누락됐고, 

2008년에도 누락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국근무를, 해외

근무 마치고 귀임을 했는데, 그 마땅히 보직을 못 받는 그런 상태

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나 보다 해서 제가 그

만 두고 나왔죠.” ([16-남], 2016년도 면담) 

“그래서 이제 11개월 정도 <자회사에> 근무하다가 차라리 다른,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다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경력이나 그런 노하우를 좀 필요로 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훨씬 기여를 하는, 기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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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그런 쪽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자회

사도 그만 두고 나온 거죠.” ([16-남], 2014년도 면담) 

시간이 흐르면서 사례자는 취업이 쉽지 않음을 실감하게 되고, 자신이 “별로

필요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감을 잃어간다. 자신의 커리어가

너무 커서 취업이 안되는 것인지, 일을 하려는 사람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취

업이 잘 안되는 것인지는 분간하기 어렵지만 사회가 “나이고 많고 뭐 이런 사

람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재취업이 쉽지 않음을

체감하는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직장이 있다면 당시 운영하

던 음식점을 젖혀두고 새로운 직장에 나가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럼 선생님께서 조직으로의, 그 원하시는 조직으로의 취업 가능

성은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모호하다?) 왜그러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동안 제가 가지

고 있었던 경험도 굉장히 많고, 다양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몸 

담고 있었던 조직도 그런 것 괜찮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필요

로 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

나가면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는 

거를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도 충분

히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뭐 이런 사람은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든지.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자

꾸만 들기 시작하더라구요.” ([16-남], 2016년도 면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저를 필요로 하는 직장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갈거에요. 여기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더라도.” ([16-남], 

2014년도 면담)

한편, 사례자는 재취업의 난항을 겪는 동시에 처남의 사업 실패로 인한 심

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사업을 하던 처남이 사례자의 집을 담

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례자가 집을 잃게 된 것이다. 

특히나 그 집은 사례자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면서 애착을 가졌던 터라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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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어저 만들어놨던 것들”을 “한 순간에 다 말아먹었”다는 상실감이 클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처남을 둘러싼 처가 식구와 배우자에 대한 미움과 원망 

도 적지 않았다. 

“제가 중간에 사고가 있었다는 게 처남들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냥 

다 받아들인다? 표현이 좀 그런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전에 

하여튼 좀 되게 미웠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이루어서 만

들어놨던 것들인데 그 친구들이 한순간에 다 말아먹었으니까... (중략)

그런 것 때문에 처남들 때문에 그런 게 있다보니까 집사람하고도 

그랬고, 처갓집 식구들도 다 마음에 안들고 그랬었는데...” ([16-남],

2018년도 면담) 

이렇듯 퇴직 후 사례자는 두 가지 위기를 경험한다. 하나는 퇴직 후, 자신

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의 위기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이뤄놓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제적 손실이었다. 이러한 상황 자체

는 그의 노력으로 변화시키기 힘든 것이기도 했다. 

2.2.3. 회복과 변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에서 찾은 만족

[16-남]은 위기를 겪으며 상황을 변화시키는 대신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한편, 행복의 조건을 재구성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간다. 구체적으로는, 

퇴직 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으려던 시도가 좌절되자 직접 스몰비어 

호프집을 창업하고,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사례자는 호프집을 운영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서, 영업도 해야되고, 마케팅도 해야하고 제가 직접 생

산하는 활동도 해야되고, 메뉴개발 같은 거 할라면 제가 개발도 해

야되고, 두 명이지만 직원이 있으니까 인사관리도 해야되고, 그리

고 또 제가 결산도 하고 세무신고도 해야하니까 회계 업무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고 제가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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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가고 제가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저는 재밌다고 생

각을 해요.” ([16-남], 2018년도 면담)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아내와의 관계개선에서도 확인된다. “이미 엎지러진 

물” 앞에서 처가집 식구들을 미워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자각과 현재

의 행복을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임

을 깨달은 것이다. 또한 “돈이 꼭 행복의 척도가 아닌 것 같다”는 인식 역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보다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었어요. (중략) 하하하 그래서 좀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처남들 때문에 그런 게 

있다보니까 집사람하고도 그랬고, 처갓집 식구들도 다 마음에 안들

고 그랬었는데 좀 지내다보니까 어차피 제가 그 사람들 미워한다고 

그래봤자, 이미 엎지러진 물이 다시 주워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

하고만이라도 잘 지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거죠. 그리고 그

런 게 있었어요.” ([16-남], 2018년도 면담) 

“소득 수준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가끔가다가 EBS를 보는데 거기 

보면 사람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획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보다보면 그냥 제 나이 쯤 되가지고 행복

이라고 하는 것들은 꼭 돈이 많아야지만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

각이 들어서.. 아주 없으면 안되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

으면 되고, 그러면 돈이 꼭 행복의 척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 거 같아요.” ([16-남], 2018년도 면담) 

사례자의 삶과 일에 대한 만족도 변화는 일에 대한 외재적 동기가 내재적 

동기로 변화되는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4년 1차년도 본조사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사례자의 바람은 당시 그가 일에 대해 가

지고 있는 기대를 보여준다. 즉, 사례자에게 일은 향후 형제들과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어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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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후 2년이 경과한 2016년 3차년도 본조사에

서 사례자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성취가 수동적이라는 한계를 가졌었다고 회상

한다. 반면, 호프집을 운영하는 일은 능동적인 선택과 결정의 과정으로 보고 

과거와 대비하며 일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왜 하시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얻

고자 하는 게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저는 일단 지금보다는 하여튼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하고 싶

었던 게 도시에서 너무 많이 떨어진 데는 아니고 좀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런 데다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아

는 분들이 이렇게 몇 분이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16-남], 2014년도 면담) 

“물론 일이라는 게 하면은 보상, 그 다음에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

어야 하는데 사실 직장생활 하면서 생기는 성취감이라는 거는, 결

국 보상이라는 거는 수입 내지는 승진 이런 게 되겠죠. 그런 면에

서는 비슷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성취도 측면에서는 이게 훨

씬 더 크죠. (성취감이요?) 그거는 어차피 거의 수동적인 형태로다

가 일이 이루어지니까. 프로젝트가 주어진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차피 제가 직접 경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자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거기 맞춰져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고. 여기는 

일단 규모는 작지만 제가 경영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초에 흑자로 전환됐을 때 

이럴 때 정말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다른 거 같아요.” 

([16-남], 2016년도 면담) 

나아가 2018년 5차년도 본조사에서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즐거움이 보

다 잘 드러난다. 그는 설날과 추석을 제외한 363일 동안 가게 문을 열고, 하루 

10시간을 가게에 머물지만 이에 대해서 힘들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일이 차지

하는 절대적인 시간보다는 “그 일이 내가 좋아할 수 있느냐”가 일에 대한 만

족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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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일을 한다라는 거, 그리

고 그 일이 내가 좋아할 수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시간이나 난이도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

은 거 같아요.” ([16-남], 2018년도 면담) 

사례자에게 있어 일의 의미가 변화되는 과정은 외부의 평가나 보상으로 

성취감을 느끼던 수동적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좋아하고 즐겁게 일을 하는 

능동적 의미부여로의 전환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자신이 해야할 일을 제시하고

성취를 평가하며 보상을 제공하던 “회사”가 사라진 자리에,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이 대신하며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이에 근거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보다 주체적인 삶의 기준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일의 의미가 어떻게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3. [22-남]:일과 여가, 사회적 관계의 균형

2.2.1. [22-남]의 경력경로와 주요 특성 

[22-남]은 전기전자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4곳에서 26년간 근무 후 

퇴직한 사례이다. 국가 차원의 통신사업 육성에 힘입어 사례자의 직장생활은 

비교적 순탄하였으며, 대부분의 이직은 스카웃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의 일자

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잘 나가던 직장 생활 중 사례자는 교통사고를 당

하여 치료가 중요해졌고,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직장생활은 무리라

고 판단하여 갑작스럽게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대표이사도 

해보고”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 봤”고 연봉이 1억원 안팎에 이르는 등 “소

위 잘 나가”던 경험도 해봤기에 퇴직에 대한 미련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몸이 회복되자 일의 공백이 크게 다가왔다. 사

례자는 구직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의지와 달리 재취업 시도는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

던 후배가 사례자에게 공장자동화 사업을 제안하였고, 사례자가 이를 수락하

면서 첫 번째 가교일자리에서 경력을 이어갔다. 사례자는 어렵게 구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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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만큼 도전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업에 임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소규

모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결국 2년 만

에 자발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례자는 스트레스

를 많이 받아 망막회색증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사업을 정리한 후, 사례자는 원점에서 다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였다. 그

리고 자신이 잘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 대신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병행함으로써 “두 갈래 소득구조”를 생각해낸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FTA 컨설턴트 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중국수출을 돕는 중계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례자는 교육 이수 후 FTA협회로부터 성실성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

법무법인 수석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되어, 현재 2년째 FTA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사례자는 이 일에 대한 만족도를 8점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70세까

지 이 일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

력 

경

로

만

족

도

변

화

[그림 5-8] [22-남]의 경력경로와 만족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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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의 만족도 주요 지표 변화는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상태, 경

제적 여건, 삶의 만족도가 모두 일치하는 특성을 보인다. 2014년에 이들 항목

은 9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2016년에 4점으로 급격히 감소한 

후 2018년에는 8점으로 회복되었다. 1차년도 본조사가 후배의 제안으로 공장

자동화설비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직후에 이루여졌음을 고려할 때, 이 시

기 9점의 높은 만족도는 재취업에 성공하여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후 사업의 실패와 건강상의 위기 등으로 인해 2016

년 건강과 경제적 여건, 직업을 비롯한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크게 하락

하였고, 2018년에 이르러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과 안정적인 생활에 힘입어 

이들이 요인의 만족도가 8점으로 회복되었다. 사례자는 사업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막회색증을 진단받고 관련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 중이

나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대한 지장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피로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면역력 관련 질환들을 종종 겪고 있어 매일 저녁 걷기 운

동을 하고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는 등 꾸준한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한편, 

사례자의 경제적 여건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소득과 사업실패로 인한 손실 

등의 부침이 있었지만, 현재 7억 안팎의 자가 주택을 보유 중이며 연간소득은 

5,000만원을 웃도는 범위이다. 두 명의 자녀는 모두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독립

한 상태로 가족 부양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2.2.2. 위기: 사업 실패와 건강의 악화

사례자의 퇴직은 교통사고로 인해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고 당시의 몸 상

태로는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이 무리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스스

로 역시 “대표이사도 해봤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았기에 직장생활에 대

해 큰 미련이 없이 퇴직을 결심하였으나, 사례자는 퇴직 후에 미처 예상치 못

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제가 몸을 치료하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죠. 어떻게 보면 50대 

중반도 아닌데 몸이 안 좋아지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

닌가 하는 좌절감. 또 집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집사람이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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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들은 제가 우울증에 걸렸다라고도 했어요. TV에서 사람들이 병원

에 누워서 치료받는 그런 연속극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나는 저렇

게 안 살겠다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

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나 봐요. 집 사람 하고 아들 녀석이 아버

지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라고 보고 풀어주려고 하면서 그만큼 제가 

힘들었죠.” ([22-남], 2014년도 면담)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퇴직 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사례자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좌절감”을 느꼈고, 그랬던 만큼 후

배가 사업을 제안해왔을 때 “도전의식”을 가지고 제안을 수락할 수 있었다. 

사업이 힘든 길이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그러한 선택을 한 데는 “아직은 내

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내 나이가 젊다”라는 것을 스스로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컸다. 

“힘들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편한 길을 갈 것이냐, 뭔가를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편한 길 보다

는 그래도 힘들지만 내가 몸이 이렇게 다시 좋아지고 뭔가 의욕을 

가졌었을 때 젊었을 때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도전 의식이 생긴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택한 거는 아직은 내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은 

내 나이가 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택한 거죠. 쉬

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한 거죠.” ([22-남], 2014년도 면담) 

주된 일자리에서도 어려운 일이라고 마다하지 않았고, 또한 열심히 잘 해

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새로 시작하게 된 사업 역시 최선을 다해 “회사를 

키워야”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함께 일하는 사원들이 “일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인 동시에, 사례자에게도 “마지막에 선택

한 직업”이자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절박함의 반영이었다. 

“회사를 키워야죠. 그러니까 의욕도 굉장히 크죠. 이거는 제가 마

지막에 선택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를 키워놔야지만 



제5장 베이비부머의만족스러운삶의이유:질적종단연구결과분석  139

되기 때문에 저는 배수의 진을 치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중략) 현재로서는 물질적으로는 이 회사를 키워 가지고 거기 

구성원들이 이제 어떤 돈벼락을 맞게끔 상장을 시켜서. 저는 그랬

어요. 이 회사 조인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행복한 

꿈을 꾸면서 시작할 때다. 10년 후가 됐든 언제가 됐든 이 회사가 

견실해지고 커지면 상장을 해야 될 테고 상장을 시키면은 각각의 

사원 주주들이 돼서 자기들한테도 지분이 갈 테고 그때 되면 자기

의 자산이 되는 거니까. 제 지금 꿈은 그거예요. 당장 10년 후에 

내 모습은 이 회사를 키워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게 하게 하려면은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그럼 명

확하게 나오는 거죠.” ([22-남], 2014년도 면담) 

사업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사례자는 경기침체와 소규모 업체의 열악

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사례자는 사업을 하는 동안 갑의 위치에

서 일을 했던 과거와 달리 을의 위치로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고, 사업부진을 

겪으며 의욕을 크게 잃기도 하였다. 또한, 2년 간의 고군분투 끝에 사업을 정

리하는 과정은 사례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위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져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나중에는 어떤 기업을 가더라도 투자에 

대한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도 나를 꺼리더라고. 

내가 가면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그 내가 얼마만큼 을의 위

치에서 그 등온에 이제 갑의 위치였다면 을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

라보고 헤쳐 나가야 되는 구나 하는 걸 그 때 많이 깨달았고 많이 

느꼈죠. 그래서 2월 달부터 이제 쉬기 시작 하면서 이제 그 동안에 

갖고 있었던 거도 다 이제 돈은 날려 먹고.” ([22-남], 2016년 면담) 

“한 2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너무 그간에 힘들었어요. 내 인생에서

그 전에는 정말 의욕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 의욕이 많이 꺾인 게 

그 때였어요. 많이 꺾였어요. 사업을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불경기에요. 사업을 한다는 게 이렇게 힘

들 구나를 절실히 배웠죠.” ([22-남], 2016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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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를 거치며 사례자는 망막회색증 진단을 받았다. 사업을 하는 기간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고, 눈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서 실명의 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이후 치료에 집중하여 실명이 이르지는 않았으나 원상태로의 회복은 

어렵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사의 조언을 듣게 되었다. 

“올해 2월에 모든걸 또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또 

아파지더라고. 다른 쪽에서 고장이 생기는, 눈이 한 쪽이 안 보이

더라고. 그래서 망막회색증 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그 때 병원에

서 그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때 전

화를 하셔 가지고. 뭐를 인터뷰를 할 경황이 아니었어요. 왜그랬냐 

하면 워낙 동네 병원에서 이 병이 한 쪽 눈에 생겼지만 전이가 가

능성이 있고 시력을 잃을 수도 막 겁을 주는 바람에 나름대로 걱정

을 많이 했어요.” ([22-남], 2016년 면담) 

“눈이 안좋은데,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던 때

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한달에 한번씩 오라고 하더라구요. 

왜 한달에 한번씩이냐, 일주일에 한번씩이었는데.. 더 이상 좋아지

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만 만드는 게 현재 방법이라고 그러더

라구요.” ([22-남], 2018년 면담) 

[22-남]는 퇴직 후, 도전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으나 좌절하는 

경험을 거치며 심리적 위축, 경제적 손실, 건강 상의 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의 경험은 이후 살펴볼 삶에 대한 태도 가치관의 변화에 큰 영향

을 끼쳤다. 

2.2.3. 회복과 변화:  “이끄는” 삶에서 “뒷받침하는” 삶으로

주된 일자리 재직 시절 사례자가 가졌던 “세상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는 자신감은 퇴직 후 8년의 시간을 거치며 “그렇게 커보이던 내가 세상

에 한점 밖에 안되는구나”로 변화한다. 그리고 현실적 한계에 비추어 “내가 

해야할 방향하고, 뭘 해야하고,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꾸준히 생각하며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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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업을 어떻게 보면 2010년도 말에 나왔거든요. 지금 18년

이니까 거의 8년 가까이 되잖아요. 2010년도까지는 세상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었어요, 그 당시 제 생각에. 퇴임을 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퇴임을 하고 나서, 중소기업을 가 가지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전혀 아니구나 하는 과정을 그 이후로 계속해서 

겪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커보이던 내가 세상에 한점 밖에 안

되는구나... 전같으면 이게 세상이 있으면 이게 전부가 저라고 생각

을 했었는데,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점이라는 거를 8년 가까이 겪

어 온거죠.” ([22-남], 2018년 면담)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사례자의 구체적 행동과 경력경로 설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대신,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이원화된 소득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전자를 

위해, FTA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을 준비한다. 이 시기 

동안 그에게 다시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것이 어떠냐는 여러 제안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좌절의 시기 동안 깨달은 

자신의 현재 위치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 때문이었다. 

“<기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죠.. 하하. 그 사람들이 부러웠

지만 그래도 저는 기업은 가기가 싫었어요. 기업에 계속 있다가 인

제는 내가 지금 또 기업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그러면 내가 힘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오래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찾는 게 미래에 도움이 되지, 지금 

어렵다고 그쪽 분야로 가는 거는 다시 수렁 속에 빠지는 거라고 생

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22-

남], 2018년 면담) 

사례자는 FTA 컨설턴트로 일하고자 하는 기대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교육

을 이수한 후에도 한동안 실업상태를 겪어야 했다. 취업이 불투명한 6개월의 

시간을 거치고, 성실성을 인정받아 ○○법무법인에서 FTA 컨설턴트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족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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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FTA 컨설팅이라는 일이 가진 특성, 즉 변화되는 경제적 환경에 대

해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가야 한다는” 요구는 사례자에게는 변화에 대한 압

박이라기보다는 성장의 계기로 인식된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젊은 후배들과 

공유하는 과정은 “후진양성”의 보람을 느끼게 한다. 

“오래 할 수 있는 일, 나이를 먹어도 이제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가

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컨설팅을 

하려면은 지식을 겸비를 해야해요, 내 스스로 공부를 해야하고, 그

런 측면에서 좋더라구요.” ([22-남], 2018년 면담) 

“우리 컨설턴트들이 되게 젊어요, (중략) 기술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은 문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 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일단 젊은 컨설턴트들은 그런 측

면에서 기술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수양을 할 수 있으나 시장이 변

해온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경험상으로 

얘기도 많이 해주고 기업들하고 컨설팅을 할 때 방향을 어떻게 잡

아라, 후진 양성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

고 있어요.” ([22-남], 2018년 면담) 

사례자가 느끼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2016년에는 4점에 불과하

였으나, 2018년에는 8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큰 폭의 상승은 앞서 살

펴본 일에 대한 만족감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에서의 균형이 크게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그는 일과 여가, 사회적 관계 사이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을 오래도

록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과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주일에 하루이틀 정도는, 매주 금요일날은 거의 전직장이 됐든, 

사회동료가 됐든 그분들하고 저녁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들이 OB라고 하죠, OB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OB 모임에서 

참여하는 수준을 지나가지고 총무, 회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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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 해요.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도 제 나름대

로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잡(job)도 

하고 있고 워킹(working)도 하고 있고, 취미활동도 하고 있고, 그 

세 가지를 어느 한곳이라도 저는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한다고 보거

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체력,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22-남], 

2018년 면담) 

“관계가 약화되고 또 범위가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

문에 나는 한 70까지는 내가 있으면서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 주변이나 동료나, 선후배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오래

할 수 있는 일. 일주일에 한두번 막걸리 먹는 데는 그렇게 돈이 많

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는 큰 행복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일을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22-남], 

2018년 면담) 

[22-남]의 사례는 퇴직과 재취업의 과정에서 겪은 위기감이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에 기반하여 삶의 변화가 전개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나를 따

르라”는 자신감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뒤에서 잔잔하게 따라가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대신하였으며, 경쟁에 기반한 기업가로서의 성취

감은 조언과 상생을 중시하는 컨설턴트로서의 삶에서의 보람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주된 일자리에서와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회사를 키우는” 방식으로 성

장을 추구하였다면, 지금은 컨설턴트로서 요구되는 지식을 배움으로써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듯 [22-남]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욕구들이 퇴직이

라는 생애사건을 거치면서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충족될 수 있으

며 그 결과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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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력연계형 사례자의 만족스러운 삶

3.1. [03-남] “이게 꿈이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3.1.1. [03-남]의 경력경로와 주요 특성 

[03-남]은 호텔조리부에서 총 33년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하였다. 퇴직을 

앞두고 3년 전부터 불안감이 엄습하여 재취업 준비를 해나갔으며, 퇴직 6개월 

전에는 지인의 제안으로 재취업을 약속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퇴직 직전에 고

용이 취소되면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기면서 “퇴직 후에는 항상 스스로가 나

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기도 하였다. 

6개월의 적극적인 구직기간을 거쳐 사례자는 골프장 직원식당에서 1년 8

개월 일을 하였다. “오래 다니려고 했는데”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자 “하루 아침에 날라간다는” “중소기업의 

무서움을 느끼는”는 동시에 빠른 체념을 배우기도 하였다. 이후 사례자는 실

업과 구직을 반복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5곳에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

개월간 일을 해오고 있으며, 2018년 5차년도 본조사 당시, 구직 활동 중이라 

응답하였다. 

사례자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구직 활동에 임하고 있다. 취업관련 사이트

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물론, 주변 지인들에게 “권고사직 했기에 직장 구

하는데 아르바이트라도 하고자 합니다. 불러주시면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부

탁드립니다”라는 문제를 보내고(2016년 3차년도 본조사 면담), 요리사 밴드에

도 가입하여 “뭐라도 있으면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현

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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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16-남]의 경력경로와 만족도 변화 

[03-남]의 만족도 주요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5차년도 본조사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 경제적 여유에 대해 모두 10점을 평정하여 매우 만

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6년의 같은 지표들과 비교할 때, 모두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건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통풍과 갑상선 항진증, 고혈압으

로 진단받고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에도 불구하고 사

례자는 일상생활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주관적으로 매우 건강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꾸준한 건강관리는 위해 매일 2시간씩 아파트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한편, 사례자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주된 

일자리 재직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부동산에 투자하였고, 현재 부동산과 

주식, 현금 등을 포함한 자산이 10억 정도에 이르러 “경제력이 있으니까” “돈 

몇 푼에 목숨 걸자고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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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위기: 재미는 있지만 시간에 얽매여야 했던 삶

[03-남]에게 주된 일자리에서의 일은 경제적 수단이자 재미를 느끼게 하는 

통로이며, 사람들의 인정을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원천이었다. 사례자

는 요리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어디서든 당당하게 자신

의 직업을 밝히는 한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 

“젊었을 때는 일이 있으니까 돈이 생겼고, 돈을 주니까 일을 한 거

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일이 재미있어서 이 상

태까지 왔잖아요.” ([03-남], 2014년 면담)

“요리한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했고, 그리고 어디 나가서도 

당당하게 나는 요리사다라는 얘기를 했고. (중략) 그때 당시만해도 

내가 청와대 드나들면서 에피소드도 많지만 그 청와대 들어가고 우

리나라 정계에 내로라하는 파트는 다 하고, 국가의 큰 행사는 다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기 시작한거야. 그러니까 하

다못해 새로. 그렇게 해서 내가 요리사라는 직업을 만족하고 살았

다고 보면 돼.” ([03-남], 2014년 면담)

“성실과 책임. 나는 그것 갖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내

가 맡은 바는 내가 맡은 책임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게 주어

진 건 다해. 그리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아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성실하게 일하라고.” ([03-남], 2014년 면담)

성실성을 중시했던 사례자의 태도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일과 생활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례자는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아침조를 선택하여 

아침 5시에 일어나 7시까지 회사에 출근하는 생활을 25년이상 해왔다. 이 시

기 두 번의 지각을 제외하고는 출근시간에 늦은 적이 없었고, 그렇게 하기 위

해서는 술도 마시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등 스스로를 부지런하게 만들어

가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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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면 평균적으로 7시까지 출근을 해야돼, 서비스 직업

은. 그런데 사람들이 아침조를 안하려고 그래, 대부분. 7시, 9시, 

12시나 2시. 이렇게 3개조로 나눠. (중략) 새벽조를 내가 33년 한 

거 중에 25년에서 27년은 7시조를 했단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는 

9시나 이렇게 갔지. 2시에 출근한 적은 거의 없고. 그리고 8시. 늦

어봐야 9시. 그런데 10시인데 보통 9시전까지는 가. 오후조는 없고 

전부 아침조만 했단 말이야. 그 생활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야. 5시

에 일어나려면 전날에 어떻게 해야 돼? 술도 안먹어야 되고 일찍 

자야 돼. 나를 만들어가려면 부지런 해야돼. 사람이. 전부다 부지런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에 엄청 쫓기다가.” ([03-남], 2014년 면담)

사례자에게 요리사라는 직업이 재미를 가져오고 자신을 성장하도록 한 일

임에는 틀림없지만, 유명 대규모 호텔에서 일하는 것은 “시간에 엄청 쫓”기는 

일이기도 했다. 물론, 사례자가 스스로 성실성과 책임감이라는 신조를 지켜나

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삶을 선택한 것임은 분명하다. 하

지만, 자발적 선택이라고 해서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며 

주된 일자리에 재직하는 동안 사례자는 부지런한 삶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것

들도 적지 않았다. 

3.1.3. 회복과 변화: 시간의 구애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삶

사례자는 퇴직 후 가장 큰 변화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꼽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서 “진짜 마음이 편해”졌다고 구술하였다. 

사례자는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시간의 공백을 허전하다고 느끼는 대신에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들로 채워간다. 이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제한된 선택과 

대비되면서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로 작용

한다. 

“하고 싶은대로 하는 거. 게으름을 피워도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

도 안해도 되고.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되고. 차에다 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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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고 여행을 가도 되고. 구례에서 남원에서 친구가 일 좀 도와달래

면 가서 도와주고 거기서 도와주고 지방을 실컷 돌아다니다 올라와

도 돼. 그런데 내가 스스로 혼자 차를 타고 차에서 자든던 찜질방

에서 자든, 돌아다니다보니까 사람 사는 걸 느껴. 그 전에는 그걸 

몰랐어. 왜?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내가 여기 얽매여서. 물론 

돈은 주지. 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퇴직 후에는 진짜 

마음이 편해. 시간적인 여유를,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 지금 내가 

몇 시인가 안 보게 돼. 물론 남이랑 약속을 하면 거긴 지키지. 거긴 

지키지만. 나는 이제 쫓기는 시간이 없잖아. 그게 변화를 주더라고. 

내 삶의 변화는 “어? 편하네? 어? 좋네? 당장 급할게 없네?”그러

고 먹는 것도 그래. 꼭 먹어야겠다는 개념은 없어. 아침이니까 그

냥 아침 먹는데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퇴직 전 출근할 때)는 안 먹으면 일을 못해.” ([03-남], 2014년 

면담)

사례자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생활

하는 데는 남은 인생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사례자는 퇴직을 하고 나서 내

가 몇 년을 살 것인가,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를 가

늠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여기

서의 시간은 생명이 유지되는 기간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내가 지금 59세고 내년에 60세인데. 내가 몇 년을 살 것인가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딱 직장을 그만두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야. 왜? 직장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 생각을 안했어. 

그런데 직장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다쳐 갖고 

집에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이 수명에 한계라

는 게 있어.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은 100세라고 얘기를 해. 100세

가 아니야. 움직일 수 있는 시간만 계산을 해야 돼. (중략) 직장 다

닐 때는 그걸 몰랐는데 내가 직장을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7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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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요. 15년 딱 남았어요. 아니 15, 16년 남았어요. 그래서 그래,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되, 돈에 구애를 받지 말고 살아보자, 생

각이 바뀌는 거예요.” ([03-남], 2014년 면담)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지향은 사례자의 취미인 

레고 조립과 수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레고 조립은 주된 일자리에 근무할 

때부터 즐기던 여가활동으로,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사례자는 원하는 레고 

모델을 구입하기 위해 수시로 관련 사이트를 검색해보고 마음에 드는 장식장

을 구입하기 위해 먼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간다. “레고 갖고 노는 거를 남들

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례자에게 남들의 시선은 별로 중요치 않다. 

재미라는 것은 각자의 취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것이며, 자신이 

그 활동에 즐거움을 느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거는 내가 취미가 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자전거 타는 

애들은 진짜 자전거만 열심히 타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나 같

은 경우는 레고 갖고 놀면 되는 거야. 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레고 

거기 들어가서 뭘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 중이예요. (중략) 혼자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혼자 차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이게 

꿈이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하

잖아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큰 걸 사는 것도 아니지만. 레고 

갖고 노는 거를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보고 있

으면 즐거워, 그리고 심심할 때 돌려도 보고 그러면 재미있다고, 

그렇게 행복을 느끼고 사는 거지.” ([03-남], 2018년 면담)

이러한 맥락에서 사례자는 퇴직 후 가교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돈”보다 “시간”을 중시하게 된다.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제한적이고, 

낮은 소득을 위해서 다른 일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느니 더 소득이 적은 아르바

이트를 하더라도 여행을 다니며 더 재미있는 “자기 삶”을 사는 게 낫다고 보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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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 이제는 정하고 나가려고 해요. 몇 시간

이냐고, 이제는 물어보고 나가려고 해요. 그 돈 안줘도 되니까 시

간 정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하지 말고.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돈은 그걸 받고 아니고

가 아니라. 200만원 받고, 2400(만원) 받자고 가면. 젊은애들은 얼

마든지 하죠. 그 대신에 그걸 가서 받아봐야. 내가 그 돈을 받으면 

노는 것이 나아요. 오히려... 조금 받고 뭐하러 그렇게 하냐. 고용

보험 끝나고 알바나 뛰면 한 달에 100만원 벌텐데. 지방이라도 있

으면 차갖고 가서 잠자리 주겠다, 한 이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여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행다닐 때 돈 많이 안 필요해요. 자기 차

에다 싣고 다니면서 요즘은 날씨 좋은데 차에서 자도 되고 침낭에

다. 그리고 전기만 꼽으면 담요도 있고 온수통도 있고 캠핑장도 얼

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 삶을 살면 되는데 뭘 걱정을 

해요.” ([03-남], 2014년 면담)

사례자는 이렇듯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주요한 조건으로 경제적 여

유를 꼽고 있다. “젊은 애들한테 굽신굽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돈 몇 푼

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것도 모두 “경제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경제적 여유가 있기에 기를 쓰고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심리적 여유에 

기반하여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다.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애들한테 굽신굽신하는 것도 이게 사람마

다 다른 거죠. 진짜 없다면 그렇게도 해야겠지만 지금 그럴 필요도 

없는데, 기쓰고 살 필요가 있냐고, 기 쓰고 돈 벌 필요가 없잖아. 

돈 벌 자리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돈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

어 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쓰고 활용하는 데 따라서 내 인생에 변화

가 오는 거야. 돈 몇 푼에 목숨 걸자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

겠지. 그런데 그렇게 할 나이는 아니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있으

니까, 경제력이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개뿔도 없으면 그

런 소리 안하겠죠. 난 그렇게 봐요.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런 소리 

한다고 봐요.” ([03-남], 2018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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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 이후의 삶은 주된 일자리에서 유예시켰던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과거 직장생활이 중심이 된 

삶에서는 시간에 쫓기며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선택의 자유가 퇴직을 하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되자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이다. 사례자는 이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며,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

다. 여기에 남은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더해지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

하는가를 중심에 놓고 선택하는 경향을 더욱 강해진다. 그리고 이는 [03-남]이 

면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던, 일을 해야만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상

태, 즉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듯 [03-남]

의 사례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자율적인 선택과 그에 기반한 생활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조건과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3.2. [2017-01-남] : 직업 찾기에서 “노는 걸 한 번 연구”하

는 것으로 변화

3.2.1. [2017-01-남]의 경력경로와 주요 특성

사례자 [2017-1-남]은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훈련소에서 6개월 

훈련을 받은 후 국내 대기업 생산직으로 경력을 시작하였다. 그는 원료공장  

원료처리 작업 공정원료의 운전 및 점검업무를 주로 하였고, 주임으로 승진하

여 현장에서 작업지시, 후임 교육 등을 맡아 하였다. 그렇게 그는 32년간 근무

하고 정년퇴직하였다. 

사례자가 재직한 대기업은 생산직 정년퇴직자를 1년 단위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있었고, 그가 정년퇴직할 때에도 퇴직자의 70% 가량이 재취업하였

다. 사례자 역시 바로 재취업이 되어, 퇴직 전에 근무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

를 수행하였다. 2년간 촉탁으로 일하는 중, 해외 기술지원 프로젝트팀에서 스

카웃 제의가 들어왔다. 그는 “거기 연봉도 많이 주고” 기술지도 하는 편한 업

무를 하므로 제안을 수락하였고, 약 1년 6개월 동안 브라질에 파견되어 현지 

공장에 기술전수 하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프로젝트 종료 후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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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등 다른 해외 프로젝트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업계의 세계경기가 

“끝물”이라 판단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이라는 계약 조건에 

따라 퇴직하였다. 

정년퇴직 후 4년여 만에 정말 회사에서 나와, 8개월여간 실업급여를 받으

며 구직활동을 하였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갈 때쯤 OO구청의 알선으로 주

차기 관리회사에 주차기 점검 및 수리 업무 담당자로 재취업하였다. 일을 시

작한지 3개월쯤 접어들 때, 아들이 쌍둥이를 출산하였고 손주양육에 힘을 보

태야하는 상황이 되어 회사를 퇴직하였다. 2018년 2차 면담에서 사례자와 그

의 배우자는 손주양육에 집중하고 있었다.

사례자는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2012년 10점으로 시작하여, 2017년 9

점, 2018년에는 8점으로 평정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

으나 주된 일자리 정년퇴직 시점인 2012년보다 조금씩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

었다. 사례자는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의 모습을 “가족이 전체적으로 행복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적당한 일자리가 있고 여가를 즐길 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밝히고 있다. 이중 1, 2차 면담 

시 그가 가장 부족함을 느낀 부분은 “적당한 일자리”였다. 그는 1차 면담에서 

“어디를 다닐 수 있으면 만점 주겠는데, 지금 직장이 없으니까요”라며 반적 

만족도에 1점을 감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2018년 2차 면담에서도 주차기 관리 

회사에서 3개월의 짧은 경력을 마치고 손자육아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는 손

자육아에서 “점점 이제 손을 뗄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취미나 일의 비중을 

늘리고 싶어 하였다. 이러한 그의 바램이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8점으로 

약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 2차 조사 시점 모두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평정은 하지 않았다.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의 경우, 2012년 6점에서 2017년

과 2018년 모두 8점으로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2

년 주된 일자리 정년퇴직과 맞물려 두 자녀가 모두 결혼하였다. 자녀의 주거

비 지원으로 목돈(1억 8천)을 사용하였고 정년퇴직 후 원래 원근무지 촉탁직

으로 바로 재취업을 하였다 하나 임금이 하락하였다. 이에 그의 2012년 경제

적 여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7년에 그는 해외파견 근무로 1억 원

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정년퇴직 후 자산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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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그는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월세로 1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합쳐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정기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자녀 둘 모두 “결혼해서 분가해서 나간” 상

태로 부양 부담이 없는데다 자녀들이 비정기적으로나마 용돈이나 생활비를 보

태고 있었다. 또한 고향의 큰집에서 야채, 김장을 보내주어 “우리가 별로 돈 

쓰고 살게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그냥 그 넘한테 빌린 돈도 없고 내 돈 갖

고 먹고 사니까” 크게 풍족하지 않으나 만족스럽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자녀

부양부담, 안정적 소득, 부채여부 등이 사례자 [2017-01-남]을 포함하여 베이

비부머 퇴직자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경

력 

경

로

만

족

도

변

화

주) 사례자는 2017년 추가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만족도 평정은 2017년에 2012 당시의 생활을 

회고하며 평가한 것임

[그림 5-10] [2017-01-남]의 경력경로와 만족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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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 [2017-01-남]의 건강 상태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2

년 주된 일자리 정년퇴직 당시가 평정이 가장 높은 8점이었고, 2017년과 2018

년에는 약간 하락하여 7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체격이 있고 힘이 

있게 생겼으”며 상당한 물리적 힘을 필요로 하는 주차기 관리 업무도 해낼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 다만, 2012년에 비해 건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한 

것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요새 자꾸 피곤하고 이빨도 아프고, 지금 임플

란트 하나 빼놨거든요”와 같이 예전에 겪지 않았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때

문으로 보인다. 

3.2.2. 위기: “궁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못 하고 있

어요”

사례자 [2017-01-남]이 현재 바라는 삶의 모습은, 전술하였듯, 일하고 여가

를 즐기고 봉사하며, 가족이 모두 화평한 삶이다. 즉, 일, 여가, 사회봉사, 가족

을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꼽고 있었다. 이 중 1, 2차 조사에서 그가 충족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조건은 일과 사회봉사, 즉 사회생활이라는 무대에서 그가 

담당할 역할과 기여에 대한 부분이었다. 

사례자가 원하는 일의 조건은 돈을 많이 주지 않아도 “시간을 마음대로 

내서 쉴 수도 있고 바쁠 때는 늦게까지도 해”줄 수 있는 탄력성이 중요하였

다. 어쩌면 그가 생각하는 “좋은 일”의 모습은 2교대 끝에 긴 휴식시간을 가

질 수 있어 해외여행, 봉사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전 직장의 일의 모습

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전 직장에 다시 가고 싶다는 내심

을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전 직장에 계약직이든 파트 타임

이든 재취업하는 것이 어려운 동시에 자신은 전 직장을 통해 주어지는 그런 

기회들에서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이쪽에 OO(전 직장)에서는 안 되거든요. 왜그러냐하면 저만

큼 오래 근무한 사람이 없고, 저만큼 근무한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다가 후배들이 근무하려고 해도 지금 퇴직하는 사람들은요. 

재취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걸 촉탁 1년도 안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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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해주고 3개월 해주고 그러는데 저만 오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러나야 다른 사람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단념하

다시피 했어요.” ([2017-01-남], 2017년 면담)

대기업에서 퇴직한 사례자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편은 전 직장 협력업체

로 취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보수수준의 하락은 차치하더라도 “현

직에 있을 때는 높은 사람이었는데 거꾸로 되는”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즉, 

체면이 깎이는 일인 것이다. 

사례자는 중장년 퇴직자가 흔히 하고 또 할 만하다 여기는 일들을 하나하

나 떠올리고 그 가능성을 궁리해 보기도 하였다. 중장비 운전, 목공일, 공인중

개사 자격증 취득과 창업 등 다양한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중장비도 한번 운전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집사람이 아주 적극

반대를 해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중장비 같은 거는 젊은 사람이 

하는 건데 체력적으로 안 된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적극 반대. 

그래서 그냥 우선은 쉬고 있습니다.” ([2017-01-남], 2017년 면담)

“(목공) 일하는 게 힘 안 드는 것 같이 그냥 넘이 보기에는 별거 아

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은 가면 삼 일을 하면 

못 할거라고. 그래서 왜그러냐니까 젊은 사람들이 눈치가 보여서 

못할 거라고 그래서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잡아볼라

고 하는데” ([2017-01-남], 2017년 면담)

“무언가는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벌더라도 돈을 

많이 안 벌더라도 무슨 일인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공인중개사 시험 보려고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부

동산 아저씨가 있어요. 그 양반에게 물어봤더니 부동산 그것도 하

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실 월세 빼먹기도 어렵다고. (중략) 

나보고 자기 사무실에 와서 커피나 먹고 놀으라고. 이거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궁리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2017-01-남], 2017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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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이리저리 궁리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주변의 만류, 자신의 역량 부족 

등으로 대개 포기와 가능성에서 제외로 귀결되었다. 결국 그는 이것저것 “해

볼까 궁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방향을 못 잡고 있” 있

었다. 

사례자가 일을 잡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는 주된 일자리 재직 

시절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던 탓도 있다. 재직 중 회사에서 자격증 취득을 장

려하여 지원하였고 사내 전기, 기계 관련 전문 기술자들이 있어 그들로부터 

쉽게 배울 수도 있었다. 그는 재직 중에 자격증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였다. 또

한 그의 회사는 '퇴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는 이직, 전직을 고민하고 준

비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이러한 기회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퇴직 후 제

2의 경력을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하였다. 이에 그는 `그때 그 사람들 이야기

를 들을 걸 잘못했다ʼ는 후회를 토로하였다.

사례자가 전직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거주지 이전에 따른 사회

적 네트워크의 단절을 꼽을 수 있다. 그의 가족은 그가 해외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하였고 그는 퇴직과 함께 본격 서울 생활을 시작하

였다. 그는 낯선 환경에서 일을 찾고 또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 보았

으나, 쉽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일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일 찾기. 무슨 일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서울이니까. 00(이전 거주지) 같은 데는 XXXX(전 

직장) 근방에서 일을 하니까 일을 거의 알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

이 많으니까 몰라도 일을 금방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틀리고 그러니까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2017-01-남], 2017년 면담)

“서울에 보니까 산악회도 따라보고 그랬거든요. 따라가 보니까 제 

나이 또래가 노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어디서 일하고 친구를 만

들려고 몇 번을 그랬는데 안되더라고요.” ([2017-01-남], 2017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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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찾지 못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는 마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배우자는 “내가 일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살림 잘 못 해서 

떨어먹은 줄 안다”고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는 눈치가 보이고 “맨날 

삼식을 한다고 삼식이”라서 “굉장히 힘들”다. 이러한 심적 고통의 근원에는 사

례자가 일을 자신의 존재 가치의 증명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 일이라도 있어야 넘이 봐도 ‘아, 저 밥 먹고 빈둥빈둥 노

는 사람이야.’ 이거보다, ‘저 사람, 퇴직했어도 참 열심히 사는 사람’

이라고 인정해줄 거 아닙니까.” ([2017-01-남], 2017년 면담)

이렇듯 사례자는 어떤 일이라도 하는 것이 사회적 “인정” 획득과 연결됨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 직

업이라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2.3. 회복과 변화: “직장 갈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거 어

려울 것 같고. 노는 걸 한 번 연구해 봐야지요.”

사례자는 퇴직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직활동을 한 끝에 자동 주차기 관리회

사에 취업하였다. 그러나 쌍둥이 손자가 태어나서 육아를 지원하게 되면서 3개

월 만에 일을 그만두었다. 일과 함께 그가 찾고자 했던 사회적 역할 중 하나는 

봉사였다. 그는 주된 일자리 재직 중 농촌의 소일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였고, 

퇴직하고 서울로 이주한 후에도 봉사를 계속하고자 하였다. 그는 봉사 단체에 

가입하려고 전화를 하였다가, “나와야 내 연세가 하도 많으셔서 세대차이가 나

니까” “그럼 오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2018년 2차 조사에서 그는 “직장 

갈 수 있으면”이라는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는 잠정적으로 직장을 찾는 것을 포기한 상태이다. 

2018년 2차 조사 당시 사례자는 퇴직하여 일을 찾지 못했지만, 현재 상황

에 대해 달라진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2017년 1차 조사에서 그는 집에 있

는 것이 눈치 보이고 “마음에 부담”이 컸다. 이제는 퇴직 후 삶에 “마음이 편”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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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편하죠. 참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회사 다닐라면 회사가 

항상 그 머리 속에 일할 걸, 내 일할 걸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스케

줄을 짜 놓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2017-01-남], 

2018년 면담)

직장생활은 외부적으로 규정된 일정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는 직장생활이 삶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구성하리만큼 비중이 

컸다. 이에 사례자 [2017-01-남]을 포함하여 많은 중장년 퇴직자들은 일이 빠

져나간데 따른 허탈함, 공허감을 느끼고 일의 빈자리를 다시 일로 채우고자 

노력한다. 사례자 역시 일이 빠져나간 자리를 일로 채워야 한다는 심적 부담

감이 컸으나, 일의 공백기가 커지면서 점차 그 부재에 적응하고 있었다.

적응의 다른 양상은 일에 대한 의미의 변화였다. 일은 '돈벌이' 그리고 '체

면,' '위신' 등 사회적 지위와 결부된 역할로 생각되었는데, 사례자는 점차 일

을 '돈벌이' 보다는 '재미'로 여기게 되는 변화를 보였다. 그는 3개월간 취업했

던 자동주차기 관리회사에서 “직업으로서는 만족도는 없”지만 “노는 재미”로 

다녔다고 술회하였다.

“거기(자동주차기 관리회사)는 직업으로서는 만족도는 없어요. 직

업으로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놀으니까, 알바식으로 다니는 거

지.먹고 노는 재미로. 돈도 안 되고. 가면 어울려서 술도 한 잔씩 

먹고 뭐하다 보니까, 매일 먹어요. 다 비슷한 사람이니까. 사장도 

나보다 두 살 더 먹고, 고 위가 나보다 한 살 더 먹고, 그러고 다 

이제 우리 또래니까. 돈, 돈은 아이 뭐 생각도 안 해요.” 

([2017-01-남], 2018년 면담)

사례자에게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직업적 일에서 가족, 여가로 삶의 무게 

중심을 서서히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1차 조사에서 퇴직 후 가장 

큰 변화에 대해 그는 자신이 “돈만 번다고 가족을 등한시”하였고 이제는 남편, 

아버지로서 역할에 더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제5장 베이비부머의만족스러운삶의이유:질적종단연구결과분석  159

“부모로서, 우리 집사람한테는 남편으로서 여태까지는 내가 돈만 

번다고 가족을 좀 등한시했거든요. 이제는 따뜻하게 보살피고 우리 

집안이 진짜 평온하고 즐거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2017-01-남: 2017년 면담]

실제, 그의 시간과 에너지의 사용은 직업적 일보다는 가족과 관련된 일로 

옮아간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쌍둥이를 낳았고, 홀로 육아를 감

당하기 힘든 며느리를 도와 그와 그의 배우자가 담당시간을 나누어 지원을 하

고 있었다. 그가 “알바식으로” “노는 재미로” 다니던 자동주차기 관리회사를 

그만둔 것도 쌍둥이 손자 양육 때문이었다. “새벽 4시만 되면 한 놈을 갖다가 

내 방에다 주”어 사례자의 양육이 시작되는데, 자연히 수면시간이 짧아지고 

“잘못하면 안전사고 나”겠다라는 생각에 집중력이 필요한 자동주차기 관리직

을 그만둔 것이다. 손자 육아 외에도 그는 고향 큰댁에 주말에 자주 내려가 

일손을 돕고 있었다. 그는 비록 원하는 직업적 일을 잡지는 못하였으나 그 공

백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분주한 삶을 살고 있었다.

손자 육아와 고향 일손 돕기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 그는 자주 만나던 친

구도 만나지 못하고 취미생활을 할 여유도 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손자 보는 

일에서 빨리 손을 떼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애들하고만 막 땀 찔찔 빼고”

하여 “저녁 때 오며는 허전”한 기분도 든다. 그러나, 사례자는 손자들이 너무 

이뻐 “손이 많이 가고,” 손자양육은 “재미는 있”기는 하다. 

사례자가 배우자의 공간이라 여겼던 집에 있는 것에 점차 적응하고 있는 

것도 큰 변화 중 하나였다. 그는 해외파견 근무 직후 실시된 2017년 1차 조사

에서, 일이 없이 집에 장시간 있는 것이 눈치가 보였다. 집이라는 공간은 배우

자가 주로 점유하고 활용하는 곳으로 그의 자리는 협소하고 어색하였다. 그는 

그래서 배우자가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을 비워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8년 2차 면담에서 그는 집에서 보내는 것이 더 이상 불편

하거나 눈치 보이지는 않음을 이야기하였다. 

“집사람 알아서 하고 나는 나 알아서 하고, 집사람 애 보러 간다 

그러면 갔다 오라고 하고, 나도 같이 갈 때 있고, 나 가기 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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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고 서로 그래요. 간섭도 안해요. 나는 내 방 텔레비도 컴퓨터

도 다 해 놓구요, 나는 내 방에 있고, 밥 먹을 때만 만나서 밥 먹고 

할 얘기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도 따로 보

고 그래요.” ([2017—01-남], 2018년 면담)

이렇듯, “내 방”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확보되고 육아라는 실제 과업이 주

어지면서 사례자는 일 없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며 집에 있는ʼ 상황

이 된 것이다. 이에 사례자는 비록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직업적 일이 

없는 상황임에도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가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여행, 친

구들과의 모임, 취미생활 등 여가를 즐길 짬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손자 양육

에 “코가 꿰어가지고 뭘 하지도 못하고” 해외여행 한번을 가려해도 “시간을 

내기 만만치 않은” 현재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자신의 삶의 중심이 직업적 일보다는 등산, 사이클, 여행 등 취미와 여가생활

이 될 것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직장 갈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거 어려울 거 같고. 노는 걸 

한 번 연구해 봐야지요. 등산도 가고. 요새 이제 등산도 안 해, 안 

한 지가 오래돼서 등산도 다시 가고, 싸이클 같은 거도 자전거도 

타고, 취미 활동을 좀 해야지요.” ([2017-01-남], 2018년 면담)

이처럼, 사례자 [2017-01-남]은 직업적 일을 희망하였으나 2018년 2차 조사

시 그러한 일을 잠정적으로 포기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는 장기근속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를 통해 안정적 재정을 구축하였다. “애들 잘 가르쳐 놓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삶의 기본이 구축된 상황에서 그는 가정에서 자신의 공간과 `

쓸모ʼ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에 사례자 [2017-01-남[은 직업적 일이 없는 상황

에서도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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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6-여] :엄마이자 가장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삶으로

3.3.1. [56-여]의 경력경로와 주요 특성

사례자 [56-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간 무역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

다 결혼과 함께 사직하였다. 결혼 후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컴퓨터를 배

우고 중소기업의 전산실에 입사했으나 자녀 양육문제로 몇 개월 만에 퇴사하

였다. 배우자 사업이 어려워지며 그는 생계 차원에서 일해야 했고, 일과 양육

을 병행할 수 있는 커피전문점을 창업하였다. 자영업을 시작하고 이혼하고 자

녀 양육을 맡게 되었다. 그는 “손님들이 있는데 시달리는 거 같기도 하고 내

가 너무 꼼짝을 못하니까 감옥 사는 거 같기도” 하여 카페 외 다른 일을 하고

자 한식 조리사, 미용 자격증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증 취득이 실

제 창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OO시청 관제실에 파

견직으로 취업하였다. 일의 내용 환경 모두가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하였으

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사직하였다. 

사례자는 거주지 이동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전 

직장 근무 시 소속되었던 파견업체의 알선으로 XX구청의 유사업무로 취직하

였다. 사례자는 약 1년 6개월만 만족스럽게 직장생황르 하였으나, 직장이 거주

지와 멀고 부서장이 인격적으로 자신을 “깔고 뭉개서 자기가 존경 받”는 태도

를 보여 이직을 결심하였다. 그는 거주지 관할의 △△구청의 한시 임기제 공

무원에 세 번 도전한 끝에 합격하여, 기존 경력과 무관한 세무 업무에 배치되

어 근무하였다. 하였다. 그는 세무 업무에 배정되어 그는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세무 업무에 배치되었다. “한 2~3일 오다가 관둘”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 

섞인 기대에 반하여, 그는 “제가 이 나이에 여기 들어올 때는 얼마나 여러 번 

생각 했겠냐”며 “쉽게 관둘 일을 내가 쉽게 도전하질 않죠”라는 마음으로 업

무를 익히고 숙달하게 되었다. 이후 2번 더 같은 직무에 임용되었고 2018년 3

차 조사 시 3년째 근무 중이었다. 

사례자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2014년 8점, 2016년 10점, 2018년 9

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소폭의 오르내림이 있었다. 2014년 1차 조사 

시점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데, 아들이 서울로 취직하면서 다니던 직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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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만두고 함께 주거지를 이동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이 만족

도를 약간 낮게 평정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2016년 2차 조사 시, 사례자는 주

거지 담당구청의 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하여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이에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만점으로 상승하였다. 

사례자의 현 직업 만족도는 2014년~2018년 세 조사 시점모두 만점이었다. 

사례자는 오랜 기간 자영업을 하다 지인의 소개로 시청에 파견회사 소속 직원

으로 일하게 되었다.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되어 감정노동이 적고 직

업 안정성이 높은 일에 상당히 만족하였다. 2016년부터는 파견직이 아닌 “공

무원증”이 나오는 임기제 공무원이 되어 직업 안정성, 복리후생 혜택 등을 누

릴 수 있게 되어 현 직업에 대해 만점을 평정하였다.

경

력 

경

로

만

족

도

변

화

[그림 5-11] [56-여]의 경력경로와 만족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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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건 측면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2014년 3점, 2016년 8점, 2018년 9

점으로 2014년에 비교하여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사례자는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도, 자가 보유, 공구상가를 통한 임대수입, 자영업 

및 직장생활을 통한 정기 수입으로 안정적 재정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2014년 

집과 가게를 정리한 돈 일부를 아들의 빚 청산에 보태주고 하면서 자산규모가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비가 높은 서울로 이동하게 된 것이 자신의 재정

적 여건을 낮게 평가한 이유가 되었다. 2018년 3차 조사에서 재정 여건이 크

게 개선되었는데, 그는 장기 보유하던 주택부금을 활용하여 지방의 중형 아파

트를 분양, 서울 근교 도시에 전세를 끼고 중형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자가를 

2채 소유하게 되었다. 특히, 분양받은 아파트가 크게 오르면서 금전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부분이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에 반영되었다. 

건강 측면에서 사례자는 큰 병 없이 건강하다. 또한, 집에서 직장까지 걷

기, 댄스스포츠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꾸준히 하여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

하고 있었다. 건강 및 건강 유지를 위한 본인의 노력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

어 사례자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다. 2014년 9점, 2016년 10

점, 2018년 9점으로 평정하였다. 

3.3.2. 위기: “그래서 모든 게 자신을 잃을까봐”

사례자 [56-여]는 2014년 초 26년 동안 살았던 거주지 이동, 약 5년간 몸담

았던 직장 퇴사라는 두 가지 큰 삶의 변화를 겪었다. 그가 이렇게 큰 변화를 

결행한 것은 아들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아들을 “챙겨줄 

이유가 가장 필요”했고, 그래서 “직장이 너무 좋은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제가 서울로 오게 된” 것이었다. 그는 26년간 살던 곳에서 맺은 “인연과 끊”어

질 것을 알아 “아주 갈등도 많이 했”지만 결국 아들을 보살피기 위해 상경하

였다. 그는 서울에 일자리가 많을 것이고 쉽게 취직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

러나, 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그는 “반 정신이 빠진” 상태가 되었다. 

“여기(서울) 와 가지고 근 두 달을 고용보험에 나오는데도, 반 정신

이 빠진 거야. 내가 할 일을 못 잡아가지고. 일자리센터를 다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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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어요. 거기 직업상담사라는 사람이 앉혀가지고 단지 나이가 많다

는 이유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조건이 안 되는 거

야.” ([56-여], 2014년 면담)

사례자의 주된 일자리는 커피전문점, 카페로 이어지는 자영업(약 6년)과 시

청 관제실(약 5년) 근무이다. 사례자는 자영업 하면서도 업종전환을 시도하고

자 한식조리사, 미용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카페가 “물장사”라는 편견으로 자녀

에게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되었고 “일대일 개인 가게라든지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러다 그는 손님으로 온 공무원들과 교류

하게 되었고 안정적이고 대우가 좋은 “관공서 계통” 일이 괜찮다고 생각하였

고 지인의 소개로 시청 관제실로 전업하였다. 그는 비록 공무원은 아니고 관

제실 관리업체에 고용되어 파견된 직원이었지만, 관공서에서 일하는 것이 만

족스러웠다. 관제실 업무가 CCTV를 살피는 일이라 밤 근무가 많았는데, 낮에 

자녀 출근하는 것을 가끔이라도 챙겨줄 수 있어 “주부 일로써 할 수 있고 직

장생활도 할 수 있”는 근무형태도 좋았다. 그는 상경 후 유사한 일을 원했다. 

그러나 사례자가 원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과 사례자의 나이에 기대되

거나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일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인제 내 나이에 맞는 일을 내가 가져야겠다. 근

데 내 나이 맞는 일이라곤 전문직이 아닌 다음에는 너무 선택의 폭

이 (좁다). 몸으로 해야되는 거잖아. 몸으로 해야되는 일. 근데 사

실 그렇게 몸으로 해야되는 일을 하기 싫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운동으로 (극복) 할 수 있는데. 몸으로 하는 거는 첫째는 인격

적인 보장이 별로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람

을 가지고 내가 기쁘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 ([56-여], 2016

년 면담)

이렇듯 그는 구직과정에서 “나이 때문에” 자신이 “뭘 할 수 있다고 해도 

안 먹히”는 상황에 부딪혔다. 그는 늦은 나이(51세)에 방송통신대에서 유급 한

번 없이 4년 만에 졸업하였고,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와 같은 자격증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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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여 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자신감과는 달리 60에 

가까운 나이에 주어지는 일은 “몸으로 하는 일”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일할 곳이 없다는 게 너무 답

답해”서 “오죽하면 단순 노무직이라도 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기대와

는 다른 일자리 상황에 사례자는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였고 “그때 막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일의 공백에 따른 심리적 충격은 사례자가 직업에 부여한 의미와 관련 있

다. 사례자는 이혼하여 홀로 자녀양육을 하였다. 그는 이혼가정에서 자라는 아

이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물심양면 노력하였다. “돈을 항상 넉넉히 줬

고” “내 가게로 오면 항상 밥에 새로운 반찬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그

에게 일은 가족의 생계인 동시에, 이혼녀라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 유능하고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관공서' 일을 

유독 희망한 것도 인격적인 대우와 사회적으로 인정이 주어지는 일이라 여겼

기 때문이다. 이에 일을 잃는다는 것, '관공서' 일과 같은 일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과 유사한 낙망과 좌절을 주는 경험이었다.

“일단 내가 (일이 있으면) 아직 경제적으로 늙지 않고. 내가 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무 빨리 내가 '아 다 살았구나' 생각을 가질 

것 같고, 내 자신이 점점 사회와 단절이 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기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가장 큰 거는 경제

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모든 게 자신을 잃을까 봐.” ([56-여], 

2014년 면담)

3.3.3. 회복과 변화: “나를 위해서” “꿈을 가져”

사례자 [56-여]의 위기는 일차적으로 그가 원하는 조건의 직장에 취업함으

로 극복할 수 있다. 그는 2014년 전 직장 관계자의 알선으로 관제실 업무로 

재취업하였다. 그런데구청 관제실의 담당 부서장은 파견직 근무자들을 인격적

으로 대해주지 않았다. 사례자는 자신이 ‘공무원’이 되면 인격적인 모독을 받

지 않아도 되고 신분도 더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했고, 마침 거주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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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한시 기간제 공무원 모집이 있어 3번 도전하여 채용되었다. 비록 세무

라는 난도 높은 업무에 배정되어 업무 적응에 고전하였으나 동료를 도우며 열

심히 일을 배웠다. 그는 “내가 얼마나 원했던 공무원인지”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다. 또한, 처음 임용 후 현재까지 “3년간 한 자리에 있으면서” 까다로운 

민원인들에게 “얼굴 붉히지 않”으며 잘 지내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노

력과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일단은 나도 3년간 한 자리에 있으면서, 업무적인 일이든 개인적

인 일이든 부딪힐 수가 있어요. 내가 전직이, 장사를 하면서 손님

들, 피드백을 했다는,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서 아직까지 사람

들하고의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게 나도 어찌 생각할 때는, 

그래 너그들 아무나 이렇게 사람 관계를,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얼굴 붉히지 않게 지내오는 것도, 이거 보통 재주가 아니야. 이 생

각 때론 들 때가 있어요.” ([56-여], 2018년 면담)

“여기에 있으면서 내 아는 내 주위 사람들인데, 이 나이에도 도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자신감을 보여준 게 굉장히 내가 만족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또 나를 인정해줘요. 너는 니 하고 

싶다는 일 모든 다 되네? 그러니깐 인정을 해주고.” ([56-여], 

2018년 면담)

이렇듯 사례자는 누구라도 인정하는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서 심리적 위

기에서 회복되었다. 공무원 취업이라는 성공 경험을 하며 사례자는 자신과 미

래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갖게 되었다. 그는 공무원이 되고도 사회복지사, 직

업상담사와 같은 자격증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학습과 도전을 

계속하는 것은 만약 실직하면 자격증으로 일을 찾을 수 있다는 단기적 목표도 

있지만, 사회복지관 관장, 대학교 강의, 정치활동과 같은 높은 직업포부, 사회

적 열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좌우지간에 그도 또 모르니까 내가 꿈을 가져. ** 노인복지관의 

관장이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땄는지도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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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런저런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좀 정치도 한번 해봤으면 좋

겠고. 그런 생각을 정치에 뭐 나이가 있나요. 70 되서도 할 수 있

으니까.” ([56-여], 2016년 면담)

사례자 [56-여]에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엄마이자 가장이 아닌 자신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애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항상 마음에 조바

심이 있었”다. 두 아이가 다 취업하거나 결혼하여 독립하고 그는 “이제는 다 

숙제를 인계해 버리지”라는 심리적 홀가분함을 표현하였다. 그는 이제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여행을 

홀로 다니기도 하고 스포츠 댄스를 즐기기도 한다. 공무원을 퇴직하고 나중에 

할 사업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취미 생활과의 균형이 

고려사항임을 언급하고 있다. 

“내가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취미 생활 겸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일단은 경제적으로 일단은 내가 살아야겠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이 장사를 할 때 내가 스트레스

를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일을 해보자.” ([56-여], 2016년 면담)

“적게 쓰든 많이 쓰든 간에 지금도 내가 이만큼을 버는 데, 내가 

놀면 누가 돈 주겠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

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도움도 되고 일도 하고. 일도 꼭 노동이 전

부라고 생각진 않아요. (아,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죠. 

일을 한다는 즐거움. 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데. 이런 일을 

내가 한다는 거. 그러니까 꼭 돈만이 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56-여], 2016년 면담)

이렇듯 사례자는 경제적인 목적에서의 일의 의미와 함께 개인적 삶과의 

조화, 즐거움과 보람을 주는 활동으로 일의 의미를 조금씩 확장하는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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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4-여] : 다시 찾아가는 건강과 인정받는 일, 주거와 

경제적 안정

3.4.1. [14-여]의 경력경로와 주요 특성

사례자 [14-여]는 1984년에서 1993년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 세 곳의 회

사에서 조경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육아를 위해 약 5년간의 경력 공백

기간을 거쳤다. 사례자의 첫 번째 주된 일자리에 해당하는 설계디자인 업무는 

창의력이 요구되는 일이었기에, 육아 중 재취업을 생각하던 시기에 조경설계 

관련 직업으로의 재진입은 사례자에게 있어 스트레스 받는 일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마침 이 시기는 건축업에서도 조경감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

던 때였다. 이에 사례자는 약 5년간의 경력단절 이후 1999년부터 3차 본조사

(2018년) 시점에 이르기까지 총 세 곳의 건축회사에서 조경감리 업무를 수행하

였다. 비록 세 곳의 회사 모두 비상근직에 해당하나, 오히려 사례자에게 있어 

이러한 근무형태는 시간과 업무강도 측면에서 비교적 여유롭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했기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현 직업과 삶에 대한 사례자의 만

족도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사례자 [67-여]의 만족도 주요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현 직업(7→8→9), 경

제적 여건(6→7→8),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6→7→8)가 모두 지속적으로 높

아졌으며, 건강상태(6→5→8)의 경우에는 2016년에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2018년에 이르러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례자 [67-여]

의 주요 지표별 주관적 만족도는 2014년 1차 본조사 이후 전반적으로 높아졌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2016년에 갑상선암으로 인해 수술

을 받은 바 있는데, 이는 2016년도의 건강상태 관련 만족도가 5로 낮아진 이

유와 관련이 높다. 그 외에도 고혈압, 관절염, 수면장애 등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중이나 현재 건강상태로 인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편이라 응답하였

고, 무엇보다도 암 수술 이후부터는 하루 3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다. 재정 현황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의 소

득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부채는 없으며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약 5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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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올랐고, 2017년에는 그동안의 전세를 벗어나 해당 아파트로 이사하는 등 

최근 들어 주거 및 경제적 안정감이 향상되었는데, 그 결과가 사례자의 경제

적 여건 및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경

력 

경

로

만

족

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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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14-여]의 경력경로와 만족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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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위기: “건강을 잃으면 뭐 다른 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사례자가 처음 인터뷰에 참여했던 2014년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비상근 조

경감리 업무를 하던 중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한달 전에 “권고사직”을 전

해 듣고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된지 얼마 안된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러

한 갑작스러운 퇴직 자체가 사례자에게 큰 위기나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

었다. 그 이유는 사례자가 과거 약 5년간의 육아휴직 후 기존 조경설계에서 

조경감리로 경력을 확장한 경험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이후 일하게 된 두 

곳의 회사에서는 비상근으로 근무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회사원인 배우

자의 고정적인 수입도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퇴직 기간이 삶의 큰 변화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매일 출근을 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전하고 크게 달라진거는 없다고 볼 수는 있어요.” ([14-여], 

2014년 면담)

실제로 사례자는 약 10개월이 지난 2015년 초 비상근 조경감리직으로 취

업하여 경력을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사례자의 위기는 일자리와 경제적 측면

이 아닌 건강 악화에서 비롯되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례자는 2016년 초에 수

술을 받게 된다. 암 외에도 이미 고혈압, 고지열증, 폐경, 관절염, 노안, 수면장

애 등을 경험하고 있던 터였기에 사례자에게 있어 건겅은 삶의 매우 중요한 

이슈에 해당하였다.

“암이어서 수술을 한 거죠.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악성종양이 있었

든 거죠. (중략) 이제 추이를 봐야 되는데... 다른 암 보다는 쉽다 

그러는데, 그래도 암은 암이다 그러데. (수술 하시고 나서 건강관리 

좀 잘 하셨어요?) 그냥 쉬는 거죠 뭐. 그러니까는 이 정도의 일만 

가능 한 거죠.”([14-여], 2016년 면담)

이와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무리하지 않고 일을 하고 싶었기에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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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비상근 감리직이 비록 수입은 적다 해도 사례자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나 한 두 번 (정도 일해요). 그럼 나머지 남는 

시간에는  뭐하세요?) 요즘은 그냥 뭐 별거 안 해요. 몸 회복한다 

셈 치고 그냥 마냥 놀아요.” ([14-여], 2016년 면담)

건강관리가 삶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 2016년 이후로 사례자가 일

을 하지 않는 시간에 새롭게 시작하게 된 활동이 바로 운동이었다. 그런데 건

강상의 이유로 인해 시작한 운동이 점차 습관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단순한 운

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의미있고 좋아하는 활동이 되었다. 

“나이들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그게 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그

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 같애요. 그렇다고 뭐 옛날에 돈을 

중요시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일단은 건강을 먼저 챙겨야지, 

그래야 뭐래도 할 수 있으니까 아프면 뭐 아무 소용이 없죠.” 

([14-여], 2016년 면담)

“전에는 운동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하면 안돼. 안하면 

안되게 된거에요. 안할 수가 없어. (그 운동하는 게 좀 즐거우세요?) 

그쵸. (중략) 건강을 잃으면 뭐 다른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14-여], 2018년 면담)

3.4.3. 회복과 변화: “가치를 높여”주는 “인정”받는 일 

사실 2014년까지만 해도 사례자에게 중요하고 보람된 것은 사례자 개인과 

관련된 일이나 활동이 아닌 가정이 “별 문제 없이” “잘 굴러가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나 자신한테 너무 소홀한게 아

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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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된 것? (7초간 생각) 뭐 잘 굴러가는 거겠죠. 우리 집이. 별 

문제 없이. 파탄나지 않고(웃음) (선생님 자신만을 놓고 봤을 때

는?) 나 자신? 근데 나 자신만 떼어 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사는게 아니니깐. 돈버는 것도 

다 가족들이 있으니깐, 뭐 가족 안에서 편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

서 그런거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선생님의 모습은 어떠하

세요?) 내 모습? 글세 (7초간 생각) 별로 그렇게 썩 (3초간 생각) 

남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나 자신한테 너무 저기 

하는게 없으니까 사실은,. 조금 너무 소홀한게 아닌가 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 그런 여유가 없는거 같아.”([14-여], 2014년 면담)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근으로라도 일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 이유 외에도 

“뭔가를 하고 있다”, “나는 남과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에 해

당하였다. 즉, 사례자에게 일이란 경제적 도구이기도 하고, 자신을 가치 있게 

해 주는 수단이었기에, 일을 하지 않으면 왠지 “나 같지가 않을 것 같”다고 

인식하였다.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그게 이제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하니까 가정 내에서의 내 위치나 남편한테도 내가 큰 

소리 칠 수도 있는 거고(웃음). 그런 면에서 애들한테도 집에서 그

냥 맹하니 노는 엄마보다는 일하는 (엄마가 낫죠). (만약에 일을 하

지 않는 나를 상상하면?) 나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14-여], 

2016년 면담)  

더 나아가, 비상근 일자리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

례자에게 일은 “내 생활의 활력”이자 “남보다 내가 좀 낫다”를 느끼게 하고 

“가치를 높여”주며 “아이들한테 귀감이” 될 수도 있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일은) 내 생활의 활력이랄까? 남보다 조금 내가 좀 낫다 이런거

를 느끼게 (하고). 나는 그래도 돈을 번다 이거죠. 이런거? 일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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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리도 또 쉽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문

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도 ‘아 대단하다’ 라고 (하

기도 하고). 인정해준다그럴까. 음.. 또 돈도 벌고. 아이들한테도 

뭐라 그래야 되나. 당당할 수 있다? 남편한테나 아이들 앞에서 당

당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귀감이 된다? 라고 그것도 될 수 있겠

죠.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오우 그런거 하냐고, 그런거 대

단하다 그러고 그러긴 해요.”([14-여], 2018년 면담)  

사례자도 과거에는 “의무감”으로 일을 하였으나, 지금은 “일을 안하면 아

쉬울 것 같”고, 자신의 “능력을 썩”히는 것이기에 경제적 이유를 떠나 앞으로

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한다. 

(과거에는 일이) 그냥 의무감이었던 것 같애요. 그냥 당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과정의 하나. 지금은 뭐 내가 뭐 굳이 뭐 의무감을 가

질 필요는 없고. (옛날에는 의무감으로 일을 했다면,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세요?) (침묵 7초) 의무감은 아니지만, 안하면 아

쉬울 것 같아서. 내 능력을 썩힌다고 생각되는 거기도 하고.”([14-

여], 2018년 면담)  

이상과 같이 사례자의 삶에서 건강과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다. 사례자는 2016년 무렵 건강의 악화로 인해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작하게 된 하루 3~4시간의 운동과 지속적인 몸 관리를 통해 정신

적‧신체적 건강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에 건강 악화와 운동은 사례

자의 삶에 중요한 변화와 의미를 가져온 사건이자 활동에 해당한다. 다른 한

편으로, 사례자의 건강 상태와 재정적 여건에 맞게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

로 해올 수 있었던 조경감리 비상근직 일자리 또한 사례자의 삶에 중요한 의

미와 삶의 만족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활동에 해당한다. 사례자에게 있어 현재

의 일은 “그냥 의무감”이나 경제적 필요 때문이라기보다는 삶의 “활력”이자, 

“가치를 높여”주는 수단이며, 남들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일 외에도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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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는 그동안의 전세를 벗어나 해당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

와 같은 주거 및 경제적 안정감의 향상이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 [2013-b6-여] :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삶

3.5.1. [2013-b6-여]의 경력경로와 주요 특성

사례자 [2013-b6-여]는 약 20년간 외국계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당시 회사에서는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추진중이었으며, 사례자는 

퇴직 후 약 1년 5개월에 걸쳐 제단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재단 설립과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주된 일자리 재직 시 전문코치 자격을 취득하였

기 때문에 재단 이사 임기동안 회사 임원을 상대로 코칭을 제공하기도 하였

다. 임기를 마친 후, 약 8개월에 걸쳐 혼자서 여행을 다녀오고 손자를 돌보는 

등 잠시 일을 내려놓고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후 전문코치 경험

과 자격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코칭 업계에 종사하게 되었다. 먼저 재직 중

에 알고 있었던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파트너 프리랜서 코치로 활동을 시작

하게 되었고, 그 사이 국제코치연맹에서 인증하는 전문코치(PCC) 자격도 취득

하게 되었다. 코칭 실력이 늘고 업계에서 알려지게 됨에 따라 마케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점차 개인적으로 일을 의

뢰하는 고객들이 생겨남에 따라, 2016년 말부터는 파트너 프리랜서 코치 일과 

더불어 1인 기업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8년부터는 코치 대상의 수퍼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코칭 수퍼비전 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에 참여하며 5년 

후의 미래를 중비하는 등 여전히 왕성한 일과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

다. 한편, 배우자는 퇴직 후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 또한 6년 전 

이미 결혼하여 분가하는 등 자녀 부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전혀 없는 상황이

다.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이나 질환도 없는 상황이다. 사례자 

[2013-b6-여]의 만족도 주요 지표 변화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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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적 여건(7→8→9), 건강상태(8→8→9), 현 직업(7→7→9), 삶에 대한 전

반적 만족도(7→8→8)가 모두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한다. 만족도 변화 측면에서 

볼 때 사례자는 큰 굴곡이 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 수준을 유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자는 수입 면에서 전과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이제는 

“큰 돈이 들어갈 곳이 없”기에 “지금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며, 여행을 

많이 못가는 것 외에는 건강, 가족, 친구, 일이 모두 괜찮기에 만족감을 보이

고 있다. 특히, 현재의 일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도

움이 되고, 수입도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일을 좋아하고 만족하고 있다. 

경

력 

경

로

만

족

도

변

화

[그림 5-13] [2013-b6-여]의 경력경로와 만족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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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위기: “온탕도 아니고 냉탕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했던”

퇴직 후의 삶

사례자 [2013-b6-여]의 경력경로와 주요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례자는 

건강, 경제력, 일, 관계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이렇다 할 위기나 어려움을 겪지

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자 또한 과거 주된 일자리 퇴직 당시에는 

“다이나믹한 사이클”에 어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소외감”과 “퇴화된다는 느

낌” 등의 위기감을 경험한 바 있다.  

“기업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더 이상 

그 다이나믹한 사이클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약간의 소외감?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중략) 그러고 한

편으로는 아, 나는 아직도 10년은 더 다이나믹하게 일할 수 있을 

거 같애.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덜 다이나믹한 일을 하

면서 이 내, 내적인 파워, 힘 이런 게 약간 이렇게, 안 씀으로 인해

서 사라져간다는 느낌. (중략) 정말 아직도 더 다이나믹하게 얼마든

지 쓸 수 있는데 이게 안 씀으로 인해서 퇴화가 되잖아요. 안 쓰면. 

퇴화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숨길 순 없어요.”([2013-b6-여], 

2013년 면담)  

단순히 주된 일자리 퇴직에 따른 소외감 외에도 당시 아들이 군대에 가는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가족을 내가 방치했다는 생각”과 “갑자기 막 밀려오는 

허탈감”에 “우울해지고” “잘못 살았다는 느낌도 너무 많이” 받은 시기도 

있었다.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정말 아들 하나, 잘 보살

펴주지도 못한 안타까움 속에서 키웠는데 걔가 확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막 허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갱년기도 겹치잖

아, 그때. 폐경도 되고 그러면서 그, 갱년기? 그게 저한테 좀 왔던 

거 같아요. 갱년기가 오면서 저에 대한 성찰이 파파박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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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 잘 산거야? 이런 반성이 밀려오면서 

잘못 살았다는 느낌도 너무 많이 온 거예요. 특히 가족한테. 너무 

가족을 내가 방치했다는 생각에, 그러면서 눈물도 나고 그래. 갱년

기 아직 모르시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갱년기 증상이 저한테도 

지금 돌아보니까 많이 나타났어요. 막 우울해지고 내가 너무 잘못 

산거 같고, 막 눈물 나고 그러면서.”([2013-b6-여], 2013년 면담)

한편, 5년의 시간이 흐른 2018년 시점에 이르러서는 과거 주된 일자리 퇴

직 전후의 삶에 대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했음을 아

쉬워하기도 하였다. 즉,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지금까지 일해 온 것을 생각하면 

분명 나쁘지 않고 잘 흘러왔다고 생각하지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살아

오지는 못했고, 이에 퇴직 후 자신의 경력을 돌아보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흘러온 것은 있으나, “온탕도 아니고 냉탕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했던” 것 같았

음을 언급하고 있다.  

“만약에 내가 5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게 

잘, 전략적이진 않았단 생각이 드는 거가. (중략)　온탕도 아니고 냉

탕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했던?（그게 무슨 뜻이에요?）약간 뜨뜻미

지근 했던 거 같애.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만만하게 편안

하게 안정적으로 했던 거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이전에 

약간 빅 브레이크가 없었던 거는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2013-b6-여], 2018년 면담)  

이러한 사례자의 생각과 태도 이면에는 퇴직 이후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

생을 살 수 있는 환경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

천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다는 아쉬움이 담겨 있다. 만약 

전략적이었다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명확한 목표와 타이밍”을 가지고 계획

을 수립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주도적으로 플랜을 짰다기보다는 근데 굉장히 주도적으로 내 인생

을 살 수 있는 환경, 시기가 온 거 잖아. 근데 이제 회사에서 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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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오퍼 왔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받았고 해보니까 아닌 거 

같아서 관두고. 또 여행 죄금 다녀오고 (중략) 잘 플랜된 건 아니었

어 지금 보니깐. 흘러 가는대로. 그래도 운은 좋은 편이죠. 그래서 

감사함은 있어요. 운이 좋아서.”([2013-b6-여], 2018년 면담)  

더 나아가, 만약 주도적으로 했다면 현재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코치

조차 안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회고하고 있다. “코치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

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자의 표현은 현재 일

에 대한 불만족이나 후회라기보다는 코치로서 만족하고 있지만, 뭔가 또 다른 

인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세계를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코치로 일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에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코치 말고 다른 무엇이 있을 거라

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코치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거니깐.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가 두 가지가 되는 

거, 적성에도 맞고. 왜냐면 코칭을 조금 맛보고 여행을 간 거 였으

니깐. 그래서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몇 년

이 흘렀잖아요. 그러다보니깐 코치 말고 뭐는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잖아 (웃음) 그게 프레임이지 그게 싫어서가 아니

라.”([2013-b6-여], 2018년 면담)  

만약 당시 “세컨드 라이프에 대”한 코칭을 받았다거나, 먼저 퇴직한 멘토

를 찾아가서 상의를 했다면 다른 일이나 활동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

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 있다.

“참 그때 제가 코치 직업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코칭을 안 받았던 

거 같아 (웃음) 나의 세컨 라이프에 대해 그래서 코칭을 제대로 받아

볼걸. 아니면 멘토라도. 왜 먼저 은퇴하고 하셨던 분들을 찾아가서 

이런 걸 상의를 안했지. 아쉽네요.”([2013-b6-여], 2018년 면담)  



제5장 베이비부머의만족스러운삶의이유:질적종단연구결과분석  179

3.5.3. 회복과 변화: “온전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을 선택”할 수 있는 삶

앞서 주된 일자리 퇴직에 시점에서 그동안 “가족을 방치했다는 생각”과 

“갑자기 밀려오는 허탈감”에 “우울해지고” “잘못 살았다는 느낌도 너무 많이”

받은 사례자의 위기를 살펴본 바 있다. 이는 사례자에게 더없이 좋은 성찰과 

변화의 기회가 되었다. 우선 90% 이상을 차지하던 일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가족한테 더 잘 해”주고, 영성과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짜기 시작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인생 후반전은 어떤 분야를 내가 생각할까, 

이제까지는 일이 나의 90퍼센트였다면 지금은 그건 아니다, 일은 

어쩌면 50프로? 제로는 아니고. 일이 50프로로 낮아지니까 당연히 

내가 가족한테 더 잘 해야 되겠다는 가족들이 눈에 들어왔고, 더.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영성, 그런 부분 들어왔고. 그래 맞아. 내가 

열심히 일은 했는데 돈은 별로 안 모았네? 노후 준비 좀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 막, 저기도 만나봤어. 재무컨설팅하는, 만나봐가

지고 연금도 몇 개 들고. 그런. 구지 물어본다면 그게 계기가 된 거죠.” 

([2013-b6-여], 2013년 면담)  

사실 사례자에게 있어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자는 일을 하는 것이 “되게 행복했”고, “성취감”과 “보람”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을 확인하

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되게 행복했어요. 전. 이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성취감. 이 일을 

통해서. 보람. 그다음에 나라는 사람에 인정을 받는, 성취감이라는 

거는 일을 통해서 일에 대한 성취도 있지만, 나란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크겠죠? 뭐 회사에서도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정, 그 다

음에 같은 일을 하는 외부 사람과의 교류를 하면서도 인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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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건 저 자신이 저에 대한 인정.” 

([2013-b6-여], 2013년 면담)  

더 나아가 사례자에게 있어 일은 “삶의 일부”이자 “밥을 먹”는 것과 같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하는 것이 일이다. 

“(일을 하는 이유는?) 그게 삶의 이유가 뭐냐고 묻느냐면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태어났으니깐 행복하게 사는 거처럼 내 삶의 일부

죠.”([2013-b6-여], 2018년 면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뭔가를 늘 하면서 살잖

아. 그 늘 하는 게 밥을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이 유지되고 운동을 

해야지 더 건강해지고 관계가 있어야 행복하고 하듯이 그러한 부분

의 일이예요.”([2013-b6-여], 2018년 면담)  

이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활력을 주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일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어 준다.

“저는 운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뜻 인가요?) 아직 나이

가 조금 더 들었는데 일이 늘어난다는 거는 되게 운이 좋은거죠. 

네. 아직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나 자신한테도 활력을 

주는 거 같고. 가족들 보기에도 내가 그래서 주로 아침에, 아침형 

인간이래서 좀 일찍 일어나서 한 2~3시간 집중적으로 집에서 일을 

하거든요. 남편이 운동하고 오면 매일 내가 항상 책상에 앉아있으

니깐 정말 대단하다 (웃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2013-b6-

여], 2018년 면담)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의 의미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

화는 일이 성취감 혹은 인정받음과 관련된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주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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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체성과 관련된 의미가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온전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

는 삶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베이비부머의 일과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에 

해당한다. 

“(삶이 전반적으로 지난 인터뷰 때보다 점수가 약간 올랐잖아요. 

혹시,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 이제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물론 내가 선택해서 한 

직장생활이었지만 (중략)　어쨌든 나의 의지 보다는 회사가 원하는 

방향? 그런 쪽으로 일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요. 온전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

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싫은 건 굳이 안하잖아요.”([2013-b6-여], 

2016년 면담)  

사례자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잠시 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로 풀타임 근

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경험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바 있다. 이는 결

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자율성이 

없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번 은퇴한 사람으로서 두 번째 직업을 풀타임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

일 정도가 워킹데이니까, 한 2-3일 정도? 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풀로 일하더라도 상반기 정도. (그러면 나머지 시간

은 뭘 하고 싶으셨어요?) 나머지 시간은 할 일 많죠. 할 거 많죠. 

가장 큰 건 여행이고, 그 다음에 여행을 굳이 안 떠나더라도 여행

하는 것처럼 뭐 책도 읽고, 뭐 산책도 많이 하고. 친구도 많이 만나

고 그러니까 일이 아닌 할 일은 되게 많죠. 봉사도 하

고.”([2013-b6-여], 2016년 면담)  

이에 사례자에게 있어 비록 일은 “삶의 일부”이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일은 가족으로 우선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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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고 거기에 내 역할이 

크게 차지할텐데, 퇴직 하고서도 여전히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가족에 대한 

배려 시간이 줄어들기에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삶에서는 건강, 가족, 일, 봉사, 

관계,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중요하고 이들 간의 균형이 끝까지 계속되길 희망

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아직도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더라면 아무래도 사

람의 에너지가 제한, 한정이 되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한테 여

전히 예전처럼 나의 에너지와 어쨌든 배려, 시간, 이런 게 줄어드

니깐. 뭐 우리 가족의 해피니스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내 역할이 굉장히 클텐데 거기에 대한 내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2013-b6-여], 2018년 면담)  

“일과, 아니, 제일 중요한 거 건강, 건강, 가족, 건강, 가족, 일, 그 

다음에 또 봉사, 관계, 이 다섯 가지가 제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능

하면 제가 허락하는 한은 끝까지 이렇게 균형 있으면 좋겠어

요.”([2013-b6-여], 2018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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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경력중단형 사례자의 만족스러운 삶

4.1. [58-여] 일이 아닌 종교를 통한 쓸모의 확인

4.1.1. [58-여]의 경력경로와 주요 특성

[58-여]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노

동시장에 진입하였다. 이후 16년 간 세 곳의 중소기업을 거치며 경리, 총무 업

무를 담당하였고, 2014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례

이다. 사례자는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기를 희망하여, 지속적으로 구직활

동을 하였으나 4년 간 면접을 볼 수 있었던 곳은 2곳에 불과하였고, 이 역시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임금이 기대에 못 미쳐 취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사례자는 이전에 하던 사무직 업무를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이 들자, 조리사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등을 취득하거나 교육과 취업이 연

계된 서비스직 교육 연수에 참여하는 등 구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자격증은 취업을 보장하지 못하였고, 성격에 맞지 않는 판매직을 하고 싶지는 

않아 결국 포기하였다. 

2018년 5차년도 본조사 당시, 사례자는 지난 4년 간의 반복적인 재취업 실

패를 겪으며 구직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다. 다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고 

취업이 가능한 분야, 즉 주방일이나 서빙 등의 일을 하기에는 “그런데까지 가

서 벌어서 할 형편까지는 아니니까” 사회적 수요와 자신의 기대를 맞추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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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58-여]의 경력경로와 만족도 변화 

사례자의 주요 지표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삶에 대한 전반적 만

족도는 2014년 퇴직 직후가 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후 2016년과 2018년 모

두 8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 구직 활동 당시는 2점으로 표기하였으나 이후에는 평정하지 않았다. 

2014년 역시 실업상태였으나 현재 직업에 대해 평정을 한 것은 구직 활동을 

직업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사실상 구직을 포기하는 시기에 이르자 현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평정을 

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여건과 관련하여 사례자는 배우자가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가구 근로소득이 연간 6천만원을 상회하고 자

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파트 임대로 인한 부가수입도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

고 응답하였다. 한편, 다른 만족도 지표들에 비해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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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에 이미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고 있었는

데, 2015년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17년 대상포진 등을 앓으면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현재 사례자는 뇌경색 약물을 복용 중이며, 이로 

인한 일상적인 불편함은 없는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4.1.2. 위기: “불필요한 잉여인간”으로서의 슬픔

사례자에게 일은 곧 가치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자, 자존감의 원천이었

다. 사례자는 일이 있기에 능동적으로 삶에 임하고 일상의 활력을 가질 수 있

으며, 나아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그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

다고 보았다. 퇴직 이후, 사례자가 주된 일자리에서의 직무 분야 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조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서비스 판매직 교육을 받았던 것

은 구직의 범위를 넓혀서라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일이 있는 상황하고 없는 상황하고 확연히 다

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되

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일을, 내가 생활에 활력이 있는거 같

아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내 일이 있다는 자부심, 내가 이 나이

에도 일을 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므로써 했는데 부

수적으로 돈도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같이 

느껴져요. 가치가 있는 사람같이.” ([58-여], 2014년 면담)

“내가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집에 이렇게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떨고, 헬스같은 데 가서 수다 떨고 이런게 

아니고. 내가 좀 더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경제에도 기여를 하게 되고,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게, 내가 그렇

다고 거창한 문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조그마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고 두루두루 다 좋다는 거, 그래서 꼭 내가 

돈을 안벌어도 되긴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구직 하고 싶어

요.” ([58-여], 2014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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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곧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통로였던 만큼 사례자에게 있어 퇴직과 

이후 이어진 반복적인 구직과정에서의 좌절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위기였다. 사례자에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곧 자신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없다 뜻이었고,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 “잉여인간”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되었다. 사례자는 “집에서 굉장히 쓰임이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설 자리가 아무 것도 없는”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슬프

더라”고 회상하였다. 

“(이제 서류도 안 되고 면접까지 이어지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실

제로 겪으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제일 먼저는 좀 뭐라고 

그럴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쓰일 데가 없다는 그런 거 있

잖아요. 쓸모없는 것 같은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집

에서는 제가 굉장히 쓰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엄마고 아내고 그러

니까 제가 없으면 안될 거 같고. 그런데 밖에서는 제가 설 자리가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20년 가까이 일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일이 어느 순간에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그렇

게 일했는데 네가 와서 일할 건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또 다

른 걸 자격증을 요하는 것이 많은데 골고루 갖고 있는 자격증도 아

니고 제가 아는 분야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써주지도 않고, 

그래서 좀 불필요한 잉여인력 같은 느낌 있잖아요.” ([58-여], 

2016년 면담)

일을 하지 못하니 사회적으로 쓸모없다는 느낌은 안팎에서 사례자를 괴롭

혔다. 타인에게는 자신이 “무능”한 “밥돌이”처럼 보일까봐 자존심이 상하는가 

하면, 하루를 무의히마게 보내는 스스로를 “너무 한심”하다고 느꼈다. 뭔가를 

해야하기는 하지만 몸은 안움직인다는 사례자의 모습은 일을 통해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일의 의미와 대비를 이룬다. 

이렇듯 일의 공백은 사례자에게 일상에서의 변화를 가져왔고, 일을 통해 충족

되었던 자신의 쓸모는 일이 사라지자 함께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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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제가 자꾸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한다

는 것. 뭐 돈을 안 벌어도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굉장히 무능하게 

보고 그 꼭 밥돌이처럼 그런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제

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는데 스스로.” 

([58-여], 2016년 면담)

“집에 있으면. 낮 시간에 이제 성경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멍 때리고 TV를 이렇게, 계속 

리모콘을 쥐고 있는 저를 볼 때 ‘아... 내가 진짜.’ 이제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느님이 하루를 나에게 주셨는데 선물이잖아요. 그런

데 이 하루를 내가 누워서 참... TV하고만 씨름하고 있는 걸 보니

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어저께는 그랬어요. 어저께는 뭘 하기

는 싦은데 뭘 해야겠는데 몸은 안움직이고 이걸 껐다가 켰다가 이

걸 계속하는 저를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58-여], 

2016년 면담)

사례자는 이렇듯 일을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한심해 하는 한편, 이와는 

별개로 엄마로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중년여성으로서 

건강상의 문제를 맞기도 하였다. 작은 아이가 대학에 입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자, 사례자는 아이의 수험생활을 돌아

보며 엄마로서 자신이 놓친 부분을 복기하게 되었다. 한편, 비교적 경증이긴 

하였으나 뇌경색을 겪으면서는 내담자에게는 건강에 대한 위기감을 경험하기

도 하였다. 

“이제 딸아이가 대학에 가서 잘 지내더라고. 그런데 1학년 2학기즘 

되었나. 어느 날 막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너

무 힘들어서 학교 상담센터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딸이..” ([58-여], 

2016년 면담)

“<가족들이 나보고 말할 때 입이 자꾸 돌아간다고 해서> 저기 여기 

◇ 병원이, 신경 전문병원이 있어요. 거기가 잘 본다고 해서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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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사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안면 쪽에 무슨 뭐 

그게 잘못되어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뇌쪽일 수도 있고 사진을 찍

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안면 검사를 먼저 했더니 그쪽은 아무 이상

이 없더라고요. 그래지고 뇌를 찍었더니 이제 경색이 온 거예요.” 

([58-여], 2018년 면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자는 퇴직 후 자신의 쓸모가 없어졌다는 

슬픔을 겪으며 동시에 중년 여성으로서 가족과의 관계, 건강에 있어서도 위기

를 경험한다. 이는 각기 독립적으로 발생하며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경험되지

만, 중년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애 위기이기도 하

다. 즉, [58-여]가 겪은 경력경로 상에서의 급격한 변화와 자존감 하락, 누적된 

가족 문제와 건강상의 쇠퇴는 다수의 베이비부머들이 겪게되는 위기의 여러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4.1.3. 회복과 변화: 내려놓음과 다시 찾은 쓸모 

이러한 위기를 맞아 사례자는 종교와 신앙에 의지함으로써 어려움을 헤쳐

나간다. 엄마로서의 한계, 삶의 유한성에 대해 자각을 바탕으로 기도와 내려놓

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퇴직 후 여유 시

간이 많아젔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저희 딸도 제가 이제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와 그 그런 조그만 행함, 하느님이 하라고 하는 그 행함이 더 

내가 마음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전혀 

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은...” ([58-여], 2016년 면담)

“이게 내가 아프니까 아, 어느 순간 집착하고 했던 게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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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더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아 그게 있었어

요. 진짜... 그러면서 많이, 성당에도 몇 달 동안 봉사하고 그랬던

게 그 즈음이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제가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인생에 포인트가 되긴 했어요. 진단 받고.” 

([58-여], 2018년 면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생활에 대한 위안으로 종교활동을 시작한 후로, 종

교활동이 사례자의 점점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져갔다. 사례자는 

성당 교우의 권유로 제대 봉사를 시작하고 남편과 함께 성가대 활동에 참여하

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신앙강좌에 필요한 강의 문서를 작성하고 강의 내용

을 7권의 책으로 편집하는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는 동안 “여가 생

활을 할 겨를이 없”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봉사가 아니어도 그 사람들하고 

야외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올 수도 있”으니 종교가 여가와 분리되지 않은 광

범위한 생활 기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듯 종교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면서 사례자는 자신의 쓸모를 새롭

게 발견하기도 하였다. 사례자는 2016년에는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보람

을 찾기 위해 `봉사가 있으면 돈이 아니어도 하고 싶다ʼ는 기대와 계획을 표현

하였고, 2018년에는 이런 기대와 계획이 실현된 데 대해 만족감을 드러낸다. 

비록 자신의 쓸모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바람이 재취업 과정에서는 좌절되

었지만, 종교가 일자리를 대신해 존재의 쓸모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게 집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리모콘만 쥐고 있을 때는 내가 제

가 알고 있는 걸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봉사가 있으면 돈이 아니어

도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도 나름 사회

에 기여하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만족.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58-여], 2016년 면담)

“그게 이제 거기서 뭘 얻냐면, 약간 제가 사회생활 하다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만족감도 있어요. (중략) 저한테 이제 

내가 성당에서 이런 걸 안했다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약간 잉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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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그 느낌은 약간 사라지는거죠. ‘아, 내가 

여기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약간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거죠. 그게 이제 저한테 거기서 기쁨도 주고 또 행복해지

고 그러니까 약간 우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탈피하게 해 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함을로써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

나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걸 주는 거 같애요 봉사가.” ([58-여], 

2018년 면담)

나아가 종교활동은 사례자의 삶에 대한 태도, 가족과 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돈과 경제적 여유에 대한 가치관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며 삶

에 대한 만족도를 견인하는 핵심기제가 된다. 사례자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

면서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것

이 결국은 자신의 고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치리며 성숙해가는 자신을 보

게 된다. 또한,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은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

재에 감사하게 되고 자신이 취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가 가는 것이라 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지”라는 현재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한 인식에 이르러 전보다 행

복해졌다고 느낀다.  

“제가 그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사회생활하면서 불만이 많잖아요. 

제가 집에 불만도 많지만 사회에 대한 불만도 많고. 직장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런 게 결국 다 욕망이잖아요. 제가 남들보다 더 가

지려고 그러고 이런 것에서부터 제가 놓여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중략) 아, 내가 좀... 저는 성장한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그거 

제가 만약에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그냥 혼자 머물렀다고 

하면 더 이렇게 아집스럽게 제 고집에 갇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편협하고 제 생각이 맞다고 늘 주장

하는 사람이거든요.” ([58-여], 2016년 면담)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직장 관둘 때는 신앙이 있긴 있었어요. 그 

때는 이제 세례 받고 얼마 안됐을 때니까. 그냥 뭐 내가 교구값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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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는거, 주일 헌금 내는거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제 그렇게 생각이 달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수입은 줄어들었죠. 제

가 안버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오히려 남편이 건강하게 벌어올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그게 이제 또 나눠지는 마음이 생겨서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58-여], 2018년 면담)

“2016년도에는 직장을 관두고 얼마 한, 1년 조금 지난, 1, 2년 그 

언저리여서 조금 뭐 왜 내가 취업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깔

렸다면 지금은 조금 인제 내려놔서 그런지 아유 그래 뭐 이제 나보

다는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가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내려놓게 되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내려놓으니까 훨씬 

더 삶에 대해서 ‘아, 그래. 뭐 내가 또 내 좋아하는 일 하면서 하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16

년도 때 보다는.” ([58-여], 2018년 면담)

[58-여]의 사례는 주된 일자리의 공백을 종교활동이 대신하여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도움이 되는 삶, 가치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사례

자의 바람이 종교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이끌고, 종교를 통해 갖게 된 깨달음

과 태도의 변화가 다시 삶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끼치는 선순환의 과정이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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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주된 일

자리 퇴직 이후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개인적‧환경적 특성과 맥락을 분석

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마다 어려움의 정도와 깊이, 경험의 기간은 차이가 있으나, 경력

경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주된 일자리 퇴직을 전후로 하여 위기 상황

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 각자의 방식으로 이러한 위기를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기는 대부분 주된 일자리 퇴직에 따른 심리적‧정서적‧

관계적‧경제적 어려움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재취업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건

강 악화로 인한 어려움 등이 위기 상황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가 만족스러운 삶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자 필요조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베이

비부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며, 둘 중 어느 한 가지 요소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참여자 중에

서는 [2013-c1-남], [15-남], [16-남]과 같이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에서 큰 경

제적 어려움이나 손실을 경험한 사례자도 있었고,  [22-남], [14-여]와 같이 건

강상의 큰 위기를 경험한 사례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족스

러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일련의 상황 변화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거나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안에서 발생한 베이비부머 연구참

여자들의 인식전환과 관련된 이슈이다. 즉, 단지 경제적 여건 혹은 건강 상태의

호전에 따라 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한 일련의 위기를 경험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 변화, 

일의 의미와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삶이 가능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련의 위기를 맞이하여 이들 베이비부머의 삶에서는 미묘한 인식변

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특히, 새경력시작형, 경력

무관형, 경력중단형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가령, 새경력시작형에 

해당하는 [2013-c1-남]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강제 퇴직과 함께 온당한 대가를 



제5장 베이비부머의만족스러운삶의이유:질적종단연구결과분석  193

받지 못하고 내쳐졌다는 실망감과 분노감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

든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이전 수준의 수입을 얻고자 하는 마음

과 타인과의 비교를 “내려놓음(수용)”으로써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경력

무관형의 [15-남]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다는 느낌”과 

“왕따당했다는 느낌” 그리고 재취업의 반복적인 실패를 겪으며 무너진 자존심

에 좌절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온실” 밖의 세상에서 “스스로 해야되는 거죠”라는 생각과 함께 “나같이 인생 

살아도 실패한 인생은 아니”며 자신의 과거나 타인에 비추어 비교했던 과거와 

달리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로 삶을 수용하는 등 삶에 대한 주체적 인식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경력단절형에 해당하는 [58-여]의 경우에는 퇴직 후 “불필요한 

잉여인간”으로서의 슬픔을 토로하였으나, 이후 “내려놓음”과 종교생활과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쓸모 있음”을 되찾게 되는 과정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다시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 외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베이

비부머에게서는 공통적으로 일련의 위기 상황 안에서 자신의 삶과 삶을 대하

는 태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이들의 삶에서 인식전환과 함께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삶

에 대한 지향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2017-11-남]은 과거처럼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내

가 하고 싶은” 자발적 활동으로의 의미 변화를 이룬 사례자에 해당한다. 그는 

일을 “하나의 놀이터로 생각”함에 따라 일과 삶에 대한 만족감이 크게 상승하

였다. [16-남]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힘든 시기

를 겪기도 했지만, 이후 “돈이 꼭 행복의 척도가 아닌 거 같다”는 인식 전환

과 함께 “마음을 편안하게 먹”게 되었고, 더 나아가 회사가 사라진 자리에 “내

가 (이 일을)좋아할 수 있느냐?”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자율적 선택

과 결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매우 만족스러

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03-남] 또한 과거 주된 일자리에서의 직업이 재미를 

주고 자신을 성장시킨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와 동시에 “시간에 엄청 쫓”기

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았다는 점에서, 현재는 파트타임 일자리라 하더라

도 시간의 구애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삶,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지향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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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는 

경력경로 유형과 관계없이 현재의 일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

시키는 가운데, 변화된 일의 의미에 따라 일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

는 삶, “나를 위해서” 사는 삶, “내가 원하는 삶”,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

정”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희망한다. 그리고 만약, 현재의 일을 통해 이를 실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13-c1-남]과 같이 돈벌이로서의 일과 좋아하는 활동

(등산, 트래킹 등)을 이원화하거나 [22-남]과 같이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이원화된 소득구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한다. 또는, [58-여]

와 같이 비직업적인 종교 및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쓸모”있음을 재확인해 

나가기도 한다. 

다섯째,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베이비부머의 삶은 자신의 “쓸모”있음과 

“인정”욕구를 재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손상된 자존감의 

회복이야말로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에 해당한다. 주된 일자리 퇴직 전

의 시점에서는 “쓸모”나 “인정” 등 자신의 존재감을 형성하는 대부분을 임금

과 지위 상승이라는 조직의 보상을 통해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된 일자

리 퇴직 후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그렇게 커보이던 내가 세상에 한 점 밖에 

안되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불필요한 잉여인간”으로서의 좌절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이 시기에 해당한다. 이에,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베이비부

머의 삶은 다양한 경력경로 만큼이나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지만, 이러한 과

정은 결국 자신의 무너진 존재감을 확인하고 회복해 나가기 위한 고군분투의 

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기 베이비부머 대상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쓸모 있음ʼ과 `주체적인 삶의 의미ʼ에 초점을 두고 “존

재감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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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

적 종단 연구는 질적 패널 자료를 통하여 베이비부머의 경력경로와 퇴직과정

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맥락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차 부가조사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 신중년 및 베이비부머 대상의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국외 선진국 베이비부머 대상의 정책 지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된 일

자리 퇴직 이후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과 맥락을 파악하고자, 2018년 3차 본조사 당시 삶의 만족도 및 

현 직장 만족도가 8점(10점 만점) 이상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 연구참여자 12

명을 대상으로 지난 1차 본조사(2014년)부터 3차 본조사(2018년)까지의 심층인

터뷰 자료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주요한 결

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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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선행연구 결과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여건과 

건강은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삶의 만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자 필수 요건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전

제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기 소득(월급, 연금, 

이자, 월세 등) 외에도 자녀의 취업과 결혼 여부, 부채 유무가 이들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다시 타 영역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강 또한 사례자 [14-여]와 [58-여]를 제외하고는 아직 

건강상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자는 없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잘 유지해고 관리해야 할 필수적인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고찰한 국외 선진국 사례들에서는 정년 폐지, 계속고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금 및 세제 개혁 노력을 통해 중장년 근로자들이 그들의 역량

과 경력을 활용하여 일터에 좀 더 오래 머물도록 지원하는 한편, 개인의 퇴직 

설계와 준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장려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현재 만족도가 높은 내담자라 할지라도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지금까

지 지내오는 과정에서 위기와 굴곡을 경험하였다. 가령, 2014년 1차 본조사 시

점에는 재취업의 기대가 반영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왔지만, 이후 

2년이 경과하는 동안 재취업이 쉽지 않음을 실감하고 좌절을 겪는 등의 어려

움 속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경

향성은 특히 경력무관형 사례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이후, 2018년 3

차 본조사 시점에 이르러 이들의 만족도가 다시 회복된 이유는 대부분 외적 

환경이나 상황적 변화로 인한 한계를 몸소 경험하는 가운데 자신과 주변을 바

라보는 관점에서의 인식전환을 포함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나 태도를 스스로 

습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령, 일할 수 있는 자체에 의미를 부여

하거나, 자신의 과거 혹은 타인과 비교하기를 멈추거나, 일과 삶에 관한 새로

운 방향과 가치를 발견하거나, 더 이상 직업적 일에서 얻지 못하는 만족감을 

여타 다른 의미 있는 활동(취미, 여가, 가족관계, 건강관리) 등을 통해 충족시

켜 나가는 생생한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현재 하는 일이나 활동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손상된 자신의 존

재감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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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존재감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에 따르면 존재감은 개인의 “쓸모” 있음 및 “인정”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이

는 베이비부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 욕구에 해당한다. 

과거 주된 일자리 재직 시에는 조직에 속해 성과를 내고 지위가 상승하고 그

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곧 자신의 욕구나 존재감에 대해 굳이 고민하거나 생

각할 필요가 없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순

간부터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들이 더 이상 과거의 주

된 일자리와 같은 방식으로 조직에서의 일을 통한 존재감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의 “쓸모”를 확인하고 과거처럼 유지하기가 어

렵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가는 과정은 개인이 처한 환경과 개인 

특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심층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경력경로 및 일과 삶의 변

화는 곧 다름 아닌 이들의 무너진 존재감을 다시 회복해 나가기 위한  고군분

투의 과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현재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사례자들은 모두 위기와 깨달음, 인식의 전환, 학습과 성장, 

일과 활동을 통한 보람과 재미, 의미 추구 등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재확인하고 적응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일의 의미와 일에 대한 태도 변화 또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이비부머 연구자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과거처럼 타율적으로 규정되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서 벗어나 `나ʼ를 중

심으로 `내가 좋아하고ʼ, `내가 즐길 수 있고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일ʼ로 일

의 의미와 삶의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즉, 개인차와 개인이 처한 상황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일 혹은 활동의 의미가 타율에서 자율, 의무에

서 재미와 보람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는 생계유지의 이

유로 타율적으로 규정된 일에 매여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직업적 활동(취

미, 봉사, 여가 등) 영역으로 삶의 중심을 점차 이동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록 일이 이들 베이비부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

할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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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경우, 비직업적인 삶의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과 “쓸모”를 발견

하기 위해 노력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고찰한 국외 선진

국 사례들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시급성이 낮은 중장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앙코르 펠로

우십ʼ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네트워킹 기반 프로그

램은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가 그들의 시간과 역량을 공동체에 공헌하고 

지역사회에 적응적으로 안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의 핵심욕구로 간주되는 존재감에서 

“쓸모”의 의미 또한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된 일자리 재직 혹은 

퇴직 직후 시점에서 베이비부머 사례자들에게 재취업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다시 찾는 것이었고, 이는 곧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는 것에 해당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퇴직 과정이나 재취업의 실패는 곧 “퇴물” 또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더 이상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어 깊은 좌절감과 우울감으로 이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

하는 이들 사례자들에게서 자신의 쓸모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고군분투 과정 내지 자신의 쓸모를 재확인해 나가는 

과정은 쓸모 있음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타인이나 사회적 승인이 아닌 자신의 

인정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경제적인 보상이나 승진과 같은 외적 보상이 아니

더라도 주관적 판단과 의미부여에 의해서 회복이 가능하며, 존재감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인식 전환의 과정이 필수적임을 드

러내고 있다.  

여섯째,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삶은 이들에게 고군분투의 과정이기도 하

지만, 동시에 그동안 유예했던 욕구를 찾아나서는 보상의 과정이기도 하다. 

즉, 주된 일자리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자율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시

간적 제약과 일상의 의무가 줄어들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게 된다. 자율성과 

주체성, 자기통제감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베이

비부머는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에도, 앞서 중요한 필수 요건으로 전제한 바와 같이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과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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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외 선진국 사례들에서는 대학 등 전통적인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경력 재설계나 평생 학습, 

일과 학습의 연계 등 다양한 종류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 대상의 

제반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제도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

에는 경제적 필요가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람 있는 일과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쌓

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비영리기관 등에서 단기 일자리 혹은 자원봉사를 통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혹은 평생학습의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력 재설계, 일과 학습의 연계, 은퇴 후 삶의 의미, 보람과 재미를 추구하는 

다양한 학습이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형태로 자리 잡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베

이비부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6-1]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와 삶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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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언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만족스

러운 삶을 유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사례자들의 경험과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이들 대상의 고용서비스에서 반영해야 할 몇 가지 차별화된 지점이 

있다. 이에 향후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인생 후반기 경력 설계와 경력 발달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고용서비스 지원 방안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베이비부머 대상의 정책에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베이비부머의 

적응적 삶 혹은 인생후반기의 성공적 생애경력관리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은 경력연계, 경력무관, 새경력 등 경력유형이나 일중심‧탈일중심 여부

가 아닌 바로 `쓸모 있음ʼ과 `존재감ʼ의 회복에 있다.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는 

과거 주된 일자리에서의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유지해왔으나, 

이후 더 이상은 일을 통해 과거와 같은 존재감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이들의 삶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다양한 경력경로 형성과 삶의 중심 이동(일 

중심 - 활동 중심)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지만, 이러한 과정은 결국 무너

진 존재감을 확인하고 회복하기 위한 고군분투의 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베

이비부머 대상의 정책은 재취업 지원이나 직업교육훈련, 혹은 복지 지원에 국

한된 문제가 아닌 고용-교육-복지의 긴밀한 연계 하에 `쓸모 있음ʼ의 재발견 

또는 손상된 존재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

요가 있다. 

둘째, 고령자 혹은 베이비부머에 대한 고정관념 중 하나는 바로 이들을 비

생산적이고 쇠락해가는 연령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6년에 걸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베이비부머의 삶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에게 있어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시점은 비전과 목표를 다시 세우고 생산적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나갈 의지와 필요와 역량을 갖춘 중요한 시기라는 점이다. 즉, 전제 조

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과 건강만 갖춰진다면 이제야 비로소 자

신이 원하는 것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 준비하고 실

행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인 것이다. 하지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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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제약이나 사회적 선입견, 혹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경험이나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뜻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개인 차원에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이들 연령

대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고용주의 인식 개선을 비롯하여 일터 문화의 개선, 중장년 친화적 작

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더 많은 베이비부머가 의미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

록 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사회적 혹은 직장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주

된 일자리 퇴직 후 대부분 힘든 개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대

상의 퇴직 준비나 경력 설계 프로그램, 그 외 다양한 평생학습 및 성인학습 

기제를 통해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나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자기주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스스로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통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베이비부머는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ʼ, `퇴직 이후에 어떤 경로들을 선택할 수 있

는지ʼ 등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이어지는 삶에 대한 모델과 경험을 공유할 

통로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베이비부머의 적응적이고 생산적

인 인생 후반기 삶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플랫폼 형태

의 공간에서 고용, 교육, 복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관련 분야 

혹은 타 분야 전문가 간 교류, 기업체 관계자와의 교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적 여건은 건강과 함께 행복한 노후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에 해

당한다. 이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는 기존의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 경우, 업종이나 직종별 특화 서비스도 가능하

지만, 공공 및 민간부문 등 부문별 맞춤형 특화 서비스 개발을 통해 공공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기 힘든 부분과 개별적이

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

비스의 질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계형 일자리 대책 뿐 아니라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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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자리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성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

회적 가치와 보람을 추구하는 베이비부머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

는 자원봉사 연계 시스템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베이비부머가 행복한 노후의 기본적

인 전제 조건인 경제적 여건과 건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생계형이나 사회공헌

형 일자리, 전일제나 시간제 일자리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에서 자신

의 존재감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

요가 있다. 계속고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이를 위한 노‧사‧정의 숙의과

정, 연금체계 개편 방안 마련, 계속고용지원금 제도의 도입, 직무중심의 임금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신중년 적합직무의 개발 등이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과제에 해당한다. 향후 이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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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50plus.or.kr/org/detail.do?id=42110  영국의 2000년대 영국의 50+ 관련 노동시장

정책

https://50plus.or.kr/org/detail.do?id=42092  호주와 싱가포르의 50+ 정책 사례

https://www.mercer.com.au/our-thinking/four-generations-at-work-millennia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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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심층면담 사전 설문지

부록 2: 질문지

부록 3: 연구 참여 의뢰서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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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심층면담 사전 설문지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에 참여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앞으로 진행될 개별 면접을 위한 사전 조사에 해당하며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년 월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연구진 일동

문의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별 여성  남성  

연   령 만  세

최종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졸 

가족 배경

관계 연령 하는 일
결혼 
유무

동거 
여부

부양 
여부

부

모

배우자

자녀 1

자녀 2

자녀 3

기타 1

기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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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주거 형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가구 연간 소득 만원

가구 연간소득은 귀하의 연간 소득을 포함하여 현재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 실제 소득 입니다

가구 연간소득 외에도 별도의 수입원 월세 전세 상속 이자소득 

등 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소득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용 금액 원

귀하의 마지막 퇴직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지금까지 근무하시거나 종사하셨던 직장 직업 사업장 관련 정보를 

간략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년 월 년 월 한국 상사 영업 팀 과장 

주요 업무 신규 계약 추진 및 기존 거래처 관리 등

관계 연령 하는 일
결혼 
유무

동거 
여부

부양 
여부

처 54세 초등학교 교사 - 동거 -

장남 26세 학생(대학원 재학) 미혼 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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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본조사 질문지

Ⅰ. 도입 질문

주요 
영역

주관적인 인생의 만족도 문

건강 측정 문 문

진행 
요령

해당 질문에 응답 후 필요에 따라 그 이유와 구체적인 경

험에 대해 추가 탐색

다음은 귀하의 여러 생활영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가장 만족한 상태를 으로 놓았을 때 귀하는 현재 

다음의 각 분야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지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해당 
없음

전혀 만족 못 함(1)   ↔   매우 만족함(10)

이전 직업 1 2 3 4 5 6 7 8 9 10

현 직업 1 2 3 4 5 6 7 8 9 10

배우자와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부모와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자녀와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친구관계 1 2 3 4 5 6 7 8 9 10

취미, 여가생활 1 2 3 4 5 6 7 8 9 10

종교생활 1 2 3 4 5 6 7 8 9 10

건강상태 1 2 3 4 5 6 7 8 9 10

경제적 여건 1 2 3 4 5 6 7 8 9 10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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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해당되는 만성질환 또는 건강상의 문제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1) `나도 이제 늙었구나ʼ를 인지하게 하는 주요 노화증상, 이를테면 노안, 

감각쇠퇴, 수면장애, 갱년기 증상(성욕감퇴, 폐경 등) 여부 등과 이에 따

른 느낌, 인식, 대처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해당여부 진단명 진단 시기

고혈압

당뇨병

암

폐 질환(기관지염, 폐기종 등)

간 질환

심장 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증, 

기타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뇌졸증, 뇌출혈, 뇌경색 등)

정신과적 질환(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스트레

스 과다, 알코올 남용 및 중독, 대인관계 곤란, 

정신 질환 등)

관절염 및 류마티스 질환

사고 및 외상(교통사고, 낙상 등)

비뇨기과 질환(전립선 질환, 요실금 질환 등) 

안과 질환

시력․청력․치아 상태 

그 외 질병 및 건강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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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에서 말씀하신 만성질환 또는 건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치료 또는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4. 현재 건강상태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 상황에 대한 상세 기술: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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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력 경로 

주요
영역

• 지난 조사 이후 경력경로상의 변화와 맥락 문1 ~ 문2

• 경력경로 상에서의 도움 및 장애요인 문3

진행 
요령

• 경력 경로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인식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과 실제 현황에 대한 파악

• 경력상의 객관적 변화에 따른(혹은 경력변화를 초래한) 개인의 고유한 

인식과 평가, 정서, 인지, 행동 등 이면의 맥락을 심도있게 파악

지난 조사 이후 경력상의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 조사원 참고 사항: 인지적, 정서적, 활동(역할)적, 환경적 변화 등 가능

한 다양한 영역의 변화를 확인. 특히,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일상의 

구체적인 실사례에 대해 추가 탐색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되셨습니까

※ 몇 차례에 걸쳐 재취업과 퇴사를 반복한 경우, 각 상황별 맥락과 객관

적인 실제 사건, 구직 도움 요인(혹은 방해 요인), 주관적인 정서∙인지,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

구직 활동 중인 경우 구체적인 구직목표나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신 

직무가 있으십니까

구직 활동 중인 경우 구직을 위해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직업훈련 자

격증 구직활동 등 이나 전략은 무엇입니까

경력포기 및 은퇴의 경우 재취업 활동을 중단 또는 은퇴 하시기로 결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력포기 및 은퇴의 경우 현재는 경제적 활동 이외에 어떤 계획이나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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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동안의 경력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그동안 경험한 경력 변화가 삶에 미친 영향이 있

다면 무엇입니까?

※ 경력변화를 경험하는 개인의 인식과 사고, 정서(변화 포함)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파악

3. 주된 일자리 퇴직 후의 지난 경험을 돌이켜볼 때 재취업 혹은 구직활

동 과정에서 `이런 게 좀 아쉬웠다ʼ 혹은 `이런 도움이나 지원이 있었

다면 좋았겠다ʼ라고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재취업 혹은 구직활동에 도움이 된 요인은

재취업 혹은 구직활동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나 장애요인은

※ 도움 및 장애요인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되, 만약 시기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면(혹은 가능하다면) ‘주된 일자리 퇴직 전’, ‘직

후’, ‘현재’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도움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도록 함

4. 유형별 맞춤 질문

※ 위 기본 질문에 이어 경력 변화 내용 및 맥락 이해를 위해 각 유형별

(경력연계형, 경력무관형, 새경력 준비형/시작형, 경력포기형, 은퇴형)로 

맞춤형 세부 질문을 상황에 맞게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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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재의 활동 및 일의 의미

주요 
영역

• 지난 조사 이후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문1

• 일/활동의 의미 문2, 3

진행 
요령

• 지난 조사 이후 변화 내용 파악과 변화를 초래한 원인 및 맥락 파악을 

중심으로 함

• 여기에서 ‘활동’이란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을 포함하여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취미, 봉사, 여가, 학습, 개인 연구, 동호회, 종교 등 개인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제반 활동을 포함함

  ※ 지난 조사 이후 각 문항별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 내용 및 

사유 파악

1. (경제적, 직업적) 일을 포함하여 지금 하시는 활동 중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각 활동에 대해 간략히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즘 (경제적, 직업적)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시나요? 왜 그 활동

을 하시나요? 

※ 활동은 취미, 봉사, 여가, 학습, 개인 연구, 동호회, 종교 등 지속적으로 추구하

는 활동을 의미함.

  - 요즘 하시는 활동(경제적, 직업적 일을 포함) 중 본인에게 가장 중요

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왜 그 활동이 중요하십니까? 요즘 하시는 활

동(경제적, 직업적 일 포함) 중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

입니까? 그 활동은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중요한 활동과 의미 있는 활동은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중

요한 활동은 일일수도 있고 일 이외의 활동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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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직업적) 일과 위에서 말씀하신 일 이외의 활동이 할애되는 

정도를 %로 말씀해 주신다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왜 그런 전망을 하시나요? (예) 현재는, 

일:활동 = 50:50  → 추후 약 5년 뒤, 30:70 등

  -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있어 예상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

다면 무엇입니까?

   

  - 위에서 말씀하신 일 이외의 활동을 향후 (경제적, 직업적) 일로 발전

시킬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할 경우>

  -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귀하에게 앞에서 중요하다 말씀하신 (경제적, 직업적) 일/활동을 한다

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귀하께서 해당 활동 혹은 (경제적, 직업적) 일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조사원 참고 사항: (1) 삶의 주요 구성요소로서의 일(삶의 활력소와 원

동력, 몰두할 수 있는 무엇, 삶에 규칙을 제공해 주는 것, 삶의 모든 

것), (2) 경제적 도구로서의 일(생계유지 수단, 노후대비 수단, 체면유지 

수단), (3) 심리적 만족과 보상으로서의 일(성취추구→사회적 기여, 자신

의 가치 인정받음→자신이 하고 싶은 것, 소속됨→사회적 관계망 창출)

3. 과거 주된 일자리에서 한참 일하실 때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직업적) ̀일ʼ에 대한 의미가 변화된 부분이 있으신

가요?  혹시 과거에 비해 더 중요하게 여겨지거나 생각이 바뀌신 부분

이 있으신가요? 



부록  219

※ 조사원은 지난 조사에서의 일/활동의 의미에 대한 응답에 대해 미리 숙

지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인터뷰이와 공유(가령, 인터뷰이가 지난 조사

에서 본인의 응답 결과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 등)

Ⅳ. 행복한 삶의 청사진

1. 귀하에게 100점짜리, 정말 원하시는 혹은 살고 싶으신 10년 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 행복한 삶의 청사진은 인터뷰의 마지막에 가볍게 간략한 내용만 확인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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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 의뢰서 및 동의서

연구 참여 의뢰서

  한국고용정보원은 베이비부머의 경력이동과 은퇴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향후 중장년층의 경력관리 및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자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연구는 1:1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연구를 위해 엄선된 

전문 조사원이 귀하께서 원하시는 일정과 장소를 방문하여 약 2시간 내외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조사원은 귀하께 경력경로와 퇴직 경험, 현재의 활동 

및 경험, 일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해 질문할 것입니다. 본 연

구를 위해 실시된 심층면담 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귀하

의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기타 본 연구와 관계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 연구진 일동

(문의: 043-870-8307)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하는 『베이비부머 질적 종단 연구』의 연

구참여자로 1:1 심층면담에 응할 것입니다. 본인은 본 연구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연

구참여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인터뷰 내용

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본인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이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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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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